
“동호부지가
개발되면 고용
도 늘테니 그
때까지만 참으
면 되겠지 했
는데 갑자기
정리해고를 하
겠다는 회사의

방침이 내려왔어
요. 이 회사도 글렀구나 싶어 희
망퇴직을 신청할까 했는데 아직
어린 두 아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대신 136명의 동료가 회사를 떠났
습니다.”
잠실 롯데월드 직원들이 제2롯

데월드가 들어설 부지를‘동호부
지’라고 말한다. 롯데월드 맞은편
석촌호수 동쪽에 있다는 의미다.
롯데월드는 수년째 적자를 기록해
직원들 사이에 조만간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작년
이명박 정부가 이 부지에 제2롯데
월드 건설을 허용하면서 롯데월드
직원들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월드는 300

명을 내보낼 예정이었지만 제2롯
데월드가 허용되면서 백지화됐다.
그 사이 회사도 안정을 찾아 올 1
분기에는 최근 4년 내 최대 영업이
익을 올렸다. 하지만 회사는 올 4
월 정리해고 카드를 다시 꺼내들
었다. 지난 4년간 손실이 너무 컸
다는 게 이유다. 직원들은 반발했
지만 결국 지난 1일자로 일반정규
직 61명, 특수직(계약직) 75명을
내보내야 했다.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 롯데에는
다른 기업에는 없는 문화가 있다.
계급 정년제와 평생직장 문화다.
롯데에서는 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다시 승진이 어렵다. 그렇
다고 직원을 내보내지도 않는다.
승진이 안 되더라도 정년을 보장
해주는 일종의 평생직장 개념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경영진 인사도 마찬가지다. 롯
데는 10년 이상 장수하는 경영자
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이는 일본
에서 기업을 시작한 신격호 회장
의 경영스타일이기도 하다. 한 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는 것
이다.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 비해
급여가 높은 편이 아님에도 직원
들의 충성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기업문화가 신격호

회장의 둘째 아들인 신동빈 부회
장이 경영전면에 나서면서 바뀌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신 부회장은 먼저 그
룹 정기인사를 통해 이런 개념을
없앴다. 지난해 임원 50여명을 한
꺼번에 옷 벗기더니 올해도 비슷
한 규모의 임원을 퇴출시켰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신 부회

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의 그

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스타
일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풀이한
다. 아버지의 일본식 경영방식을
탈피하고 한국식의 무한경쟁 개념
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지난 2~3년간 진행한 기업인
수합병(M&A) 과정을 보면 신 부
회장의 경영스타일은 여실히 드러
난다. 신 부회장은 한국 롯데의 경
영승계가 공식화된 이후 엄청난
먹성을 보였다. 신 부회장의 롯데
는 최근 2년여간 약 4조원을 M&A
에 쏟아 부으며 소주‘처음처럼’의
제조사인 두산주류BG, GS리테일등
유통 식품업계 주요 매물을 쓸어
담았다.
재계 관계자는“롯데그룹의 최

근 행보는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전형적으로 해왔던 방식”이라며
“지금은 경영진과 일부 사업부문
에 국한돼 있지만 M&A를 통한 무
리한 몸집불리기가 내부 위화감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17면>

황의신 기자 philla@

평생직장원칙버린‘신동빈式경영’
롯데정리해고등한국식구조조정시작
신격호회장과차별화…성공여부시험대

CJ그룹과 롯데그룹이 인천광역
시에 추진 중인 골프장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전망
이다. 
더욱이 인천시장 송영길 당선자

가 CJ그룹 굴업도 프로젝트와 롯데
그룹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 백
지화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강
도 높은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
상되면서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
목되고 있다. 
4일 송영길 당선자측에 따르면

향후 구성될 인천시정인수위원회
가 지난 8년간 안상수 전 시장 시
절 계획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
한 추진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송 당선자가 선거기간 개

발 백지화를 주장한 CJ그룹 굴업
도 프로젝트와 롯데그룹 계양산

골프장 개발사업이 중점적인 조
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송 당선자가 조사 결과에 따

라 감사원 의뢰와 사직 당국 고발
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면서 대기업들의 인천광역시 골
프장 사업에 선거 후폭풍이 불 것
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관석 송 당선자 수석 부대변

인은“시정인수위원회 구성은 다
음주 구체화 될 것”이라며“환경영
향평가 등 개발사업들의 진행과정
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예정”이라
고 말했다.
또“절차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도 고려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CJ그룹 굴업도 프로젝트는 골프

장·마리나 시설·휴양콘도ㆍ워터
파크·쇼핑몰 등을 갖춘 종합레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이재현 회장은 19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씨앤아이레저
산업을 설립해 사업을 직접 추진
해 왔다.
하지만 송 당선자가 선거기간

공약으로 굴업도 개발 반대를 내
세우는 등 개발 사업 추진 자체가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송 당선자는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백지화를 선언했다.
롯데건설은 1100억원의 사업비

를 들여 71만7000㎡ 부지에 12홀
규모의 골프장을 2011년께 개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의신ㆍ현유섭 기자 hyson0214@ 

6.2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정부
가 출구전략, 부실기업 퇴출, 공
공요금 인상 등 산적해 있는 경
제정책 구사에 어떤 변화를 보일
까. <관련기사 3면>

일단 정부와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로 정책추진에 힘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정부가 독
주를 견제하는 민심을 확인한 이
상 야당의 반대가 심한 정책들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도

“지방권력이 교체됐다고 해서 중
앙정부 정책 추진 방침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분
위기상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벌써부터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
화할 기세여서 중앙정부가 각 지
자체와 협의해 추진해야 할 사항
이 우선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지
자체가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못
하겠다고 할 경우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경기회복이 뚜렷하고 지방선거

에 대한 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정부가 금리를 올릴 여지는 높아
졌다. 정부는 남유럽 재정 위기

등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
문에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당
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
고 있지만 조만간 출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침체 과정에서 미뤄졌던

기업구조조정에는 가속도가 붙으
면서 부실기업에는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예고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
립해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
진도 난항을 거듭할 개연성이 높
다.  

이한선 기자 griffin@

삼성·현대차·SK·LG·포스
코·롯데 등 6개 대기업이 출자한
미소금융(저신용 소액신용대출)
사업이 출범 6개월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 등

6개 대기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무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미소금융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
고 미소금융재단을 지난해 12월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매년 1000억원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자해 향후 10년
간 1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

다. 하지만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유명무실할
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각 기업별 미소금융재단에 따르

면 출범 후 지난 6개월간 총 대출
금액은 30억3550만원으로 연간 대
출목표 785억원의 3.87%에 불과했
다. 특히 대출 수혜자수도 349명에
그쳐 하루 평균 2명만이 미소금융
의 혜택을 봤을 뿐이다.
롯데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대

출재원을 최대한 사용하고 싶지만
대출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예상보
다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고 토로
했다.
이에 대해 정명기 신나는조합

이사장은“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서 1~2년 안에 200~300여개 지점
을 만든다는 큰 목표를 잡았다”면
서“하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
람이 매우 적은 것 등을 보면 주로
홍보에 치우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미소금융사업 추진

에 있어서‘사회적 책임(CSR)’으
로 접근했지만 대출 수혜자의 문
턱만 높일 뿐 서로 눈치를 보며 생
색을 내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
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내놨
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설익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안경주 기자 ahnkj@

이번 주 주식시장은 소강상태
내지는 소폭의 조정이 예상된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천안함 관

련 대북 리스크 완화로 외국인투
자자의 순매수로 반등세 지속하고,
스페인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악
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증시 낙폭이
크다는 평가속에 주간 기준 2.55%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다소 피상적인 상

승 배경으로, 지난 5월말 투자심리
의 급격한 위축과 이로 인한 증시
패닉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점이 지난 주 주식시장 반등의 실
질적인 요인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향후 시

장의 반등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5
월말의 증시 급락이 과도한 측면
이 있었다면 최근의 반등 속도나

1700선 회복 시도 역시 조금은 과
도할 수 있다는 동일한 논리가 적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오

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저항이나 재정 리스크가 여전히
잠복해 있다는 사실과 국내외 경
기 모멘텀도 둔화될 수 있음을 떠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주 시
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소강 내
지는 소폭의 조정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만화 창업주 열전
두산그룹편┃연강박두병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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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당선자 CJㆍ롯데 골프장 조사

대기업출자‘미소금융’유명무실

시정인수委강도높은조사예정…불법고발까지고려

집권여당 선거참패 MB노믹스 궤도수정 불가피

정부의 준비없는 성급한 시행 문턱만 높여

소강상태 돌입…추격매수 자제

일본 간 나오토(菅直
人) 부총리겸 재무상(사
진)이 제94대 총리에 지
명돼 민주당이 역사적 정
권교체를 이룬지 9개월
만에 새 내각이 출범한
다.
정권의 2인자인 간사장

에는 센고쿠 요시토(仙谷
由人) 국가전략상과 오카
다 가쓰야(岡田克也) 외
상이 거명되고 있다.
관방장관에는 반(反)오

자와 세력인 에다노 유키
오(枝野幸男) 행정쇄신담
당상과 아라이 사토시(荒
井聰 ) 총리 보좌관을 기
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재무상에는 노다 요시

히코(野田佳彦) 재무 부
대신을 승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일본간나오토時代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인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은 어
린아이가 분수가 쏟아내는 물기둥을 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임영무 기자 darkroom519@
더위도 잊은 동심“여름이라 즐거워요”

신동빈 부회장

주간 증시전망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
인원 감축과 북한의 군사적 보장
철회 등으로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입주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특히 의류

섬유 부문 임가공업체들을 중심으
로 경영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에 입주한 기업은 121개사. 이중
주문생산 등을 주로 하는 임가공
업체들은 약 절반 가량이다. 이들
주문생산업체들은 원자재를 받아
바이어의 주문대로 생산한 뒤 납

품하는 방식인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자재 반입과 바이어
의 발주가 동시에 끊겼다는 것이
다.
가을 상품을 주문받아 생산에

들어갈 시기인데 발주가 끊기면서
매출은 커녕 공장 가동조차 어려
운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도 지난 3일

임시총회에서“계절상품을 취급하
는 임가공업체들의 상황이 심각하
다”면서“발주가 없으면 6개월 후
에 도산하는 기업이 잇따를 것”이
라고 우려했다. 
한 입주기업 사장도“공장 가동

이 중단되면서 월 1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정부 차원의 대
책 없이는 입주기업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벽지수
당과 위험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
다. 여기에 남북 관계에 따른 현
지 출퇴근이 늘면서 유류비 지원
에 대한 부담도 늘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기업 관

계자는“사실 전체 리스크를 따져
보면 인건비는 큰 부담은 아니다”
면서도“기계는 멈췄는데 인건비
는 늘어나니 상대적으로 부담스러
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

지만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입주 기업이 자진 철

수할 경우 경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
또 북측이 지난 5월 개성공단 설
비 반출 불허를 발표해 개성공단
에서 철수할 경우 빈손으로 나와
야할 처지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 기업들은 생산 설비
등을 위해 70~150억원 가량을 투
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오오엔육

육닷컴 강창범 사장은“개성공단
에 투자한 기업들의 리스크는 남
북 양측에 의해 법률로 보장돼 있
는 것”이라면서“대통령에게 보내
는 호소문에 121개 입주기업 중
75개 업체가 서명하는 등 정부에
이 같은 절박한 처지를 알리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심홍수 기자 s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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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 기업 손실‘눈덩이’
종 합 제202호2010년 6월 7일월요일2

60여개임가공업체발주끊겨인건비도부담…대책없으면존폐위기

남유럽이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주요 도시가
파산 위험에 직면했다.  
미국 지방정부가 오는 2012년까

지 830억달러의 자금부족을 겪을
것이며 주요 3개 도시가 적자 누
적으로 파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제전문지 포춘이 최신호를 통해
보도했다. 
지방정부가 실제 파산할 경우

이에 따른 여파는 만만치 않을 전
망이다. 전미도시연맹(NLC)에 따
르면 미국 지방채의 대부분은 개
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P&RIM의 제프리 클리블랜드 애

널리스트는“지방채는 도로나 공
공건물 등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다”면서“지방채의 80%를
일반 가계 또는 뮤추얼펀드 투자
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투자등급 지방

채의 5년 누적디폴트비율은 0.5%
미만이다. 이는 회사채와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지방채 디폴트율

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
난해 실질적인 디폴트에 처한 발
행기관만 183개에 달했으며 이들
은 64억달러를 상환하지 못했다. 
이는 2년 전 31건의 디폴트에

비하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금액은 3억4800만달러에서 20배 가
까이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실제 파산한 도시는 위

스콘신주 메나샤 한 곳이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파산이 증가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MMA
의 매트 파비앙 이사는“높은 실
업률과 소비지출 위축 그리고 연
기금 부진이 지자체의 재무제표를
무겁게 하고 있다”면서“정치적
속임수와 정책당국자들의 부실한
재정 결정이 이같은 사태를 만들
었다”고 지적했다. 
포춘은 올해 앨러바마주 제퍼슨

카운티와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

그, 디트로이트 등 세 도시가 파산
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퍼슨카운티는 66만5000명의

인구를 보유한 앨러바마주 최대
인구도시로 부채만 50억달러에 달
한다. 
제퍼슨카운티는 지난 1990년대

중반 하수시스템 정비를 위해 지
방채를 대거 발행했으며 2003년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패가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포춘
은 전했다. 
제퍼슨카운티는 이자 부담을 줄

이기 위해 변동금리채권으로 전환
했으며 금리스왑에도 투자했다. 그
러나 비용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리스버그는 올해 지급해야 하

는 이자만 6800만달러에 달하며
이미 일부는 지급을 하지 못한 상
태다. 
금융위기로 자동차산업이 무너

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디트로이트
는 올해 예산에서 2억8000만달러
가 부족하다. 
지난 3월 2억5000만달러규모의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재정상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 주요 도시의 재정

이 나아지기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포춘은 파산을 선언하는 도시가

늘어나 것으로 예상하고 문제의 심
각성은 도시 또는 카운티 디폴트와
관련된 적절한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미국3개도시파산위기직면
디트로이트·제퍼슨카운티·해리스버그등재정파탄상태

재정 악화로 미국 주요 도시의 파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은 디트로이트 전경. 

저렴한 인건비로 상징되는
‘세계의 공장’중국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만 팍스콘사
선전공장의 연쇄자살, 혼다차
파업으로 촉발된 임금인상 움
직임이 외식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
법정최저임금도 인상되고 있
다.<관련기사 19면>

KFC와 피자헛으로 유명한
윰브랜드가 중국 선양시에서
임금인상 관련 노사협상을 시
작했다고 3일(현지시간) 차이
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윰 브랜드와 선양시 노동조

합 주시우리 대표는 임금인상
협상을 시작했다. 
주 대표는 회사에“월 최저

임금을 900위안(약 16만원)으
로 올리고 연봉을 5%로 인상
할 것”을 주장했다. 
회사는 월 최저임금을 선양

시 평균수준인 700위안으로 유
지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한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사측에 임
금인상 이견차로 지난 수개월
간 끌어왔던 단체근로계약서
의 초안 최종본을 2주안에 제
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회사도
이에 동의했다. 
윰브랜드는 중국 북부의 거

점도시인 선양시에서 57개
KFC매장과 11개의 피자헛 매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수는 2000명에
달한다. 
KFC가 지난 1987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중국은 KFC의 세
계 2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한편 베이징시는 다음달 1일

부터 법정최저임금을 월 960위
안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복지

국은 이날 법정최저임금을 현
재의 월 800위안에서 20% 인
상한 960위안으로 올릴 것이라
고 발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높은 실업률과 미국증시의 부진
등 아직 경기회복이 덜 된 여파로
미국인들이 올 여름 휴가비용을
바싹 졸라맬 예정이다.  
미 여행사들은 올해 미국인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휴가를 떠날
예정이지만 사람들이 경제상황에
불안을 느끼면서 여행비용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

면 올해 항공료가 1년전에 비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정의
휴가비용은 평균 809달러에 불과
해 지난해의 876달러에서 대폭 감
소할 전망이다. 
여행사들은 사람들이 여행비용

을 아끼기 위해 저렴한 운송수단
과 여행상품을 찾거나 집과 가까
운 곳을 여행지로 선택하고 있다
고 전했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스티브

피라이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회복세에 있지만 여행경
기는 훨씬 뒤에야 좋아질 것”이라
며“우리 회사도 10%에 가까운
직원을 감원하는 등 높은 실업률
로 올 여름 성수기가 예년보다 부
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호텔 및 리조트들은 손님을 끌

어모으기 위해 장기투숙시 요율을
인하하거나 스파 또는 음식점 할
인혜택을 주고 있다. 
여행업 리서치 업체인 STR은

올해 평균 숙박비가 95달러로 2년
전의 107달러에 비해 크게 하락했
다고 알렸다. 
미 텍사스주에서 플로리다주까

지의 지역은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면서 이들 주의 리조트들은 무
료 숙박이나 골프비를 안 받는 마
케팅 전략을 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중국低임금은옛말
인상열풍…최저 임금도 상승

KFC를 보유한 윰브랜드

美여름휴가지갑빈털털이
경기침체 여파…여행경비 대폭 줄일듯

부자되려면
베이징대 가라

중국의 베이징대학교가 억
만장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으로 뽑혔다. 
중국 대학졸업생협회가

‘2010년 중국 억만장자 조사
보고서’에 기초해 억만장자
를 많이 배출한 대학을 선정
한 결과 베이징대가 억만장
자 최대 배출 대학으로 선정
됐다고 차이나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
면 지난 1999년 이후 등장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베이징대가 총 63명의
억만장자를 배출했으며 이들
의 자산은 총 1390억위안(약
24조5752억원)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베이징대와
더불어 중국 2대 명문대학인
칭화대학은 54명의 억만장자
를 배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선거 이후 정부의 경제 정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출구전략 관
련 금리인상이 언제, 어떻게 단행
되느냐는 부분이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금

리인상 시기와 방법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었다. 버블을 막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여
전히 경제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 늦춰야한다는 주
장이 맞서고 있다. 금리인상은 대
출이 많은 가계와 기업에 당장 부
담이 되기 때문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

시경제부장은“위기대응을 위해
취했던 정책이 정상화되는 방향으
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한
꺼번에 급격히 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통화정책은 앞으로

벌어질 물가상승위험에 대응해 적
어도 2분기 정도 차이를 두고 효
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물가
상승률이 낮다고 해서 조정을 하
지 않으면 4,5개월을 물가가 올라
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실물경제가 단기적으로 불안하

기는 하지만 현재 금리가
너무 낮아 정상화해 놓지
않으면 이후 정책 수단이
적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단기
금융상품에 돈이 많이 들어
가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가
지속되면 버블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높지는 않지만 지난해 상
반기 물가지수 자체가 높은 수준
이어서 기저효과가 숨어있다고 김
부장은 설명했다.
김 부장은“공공요금 등이 정상

화될 수밖에 없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면서“유가와
환율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
다봤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성장 흐름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리
인상이 아직 이르다는 주장도 여
전히 제기된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와 북한

리스크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출구전략이 더 미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

원은“1분기 경제성장이 높게 나
타났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
질 전망으로 굳이 선제적으로 금
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의
문”이라면서“물가가 가장 큰 변
수인데 4분기 3.7% 정도 오를 것
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물가불안
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경기회복으로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데 이견
은 없을 것”이라면서도“금리를
올리더라도 하반기 경기가 식으면
금리를 다시 내려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한선 기자 girf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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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만지작…시기만 남아 정부재정긴축기조로선회가능

저금리지속되면버블가능성높고실기하면정책수단적어져

이명박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
화, 의료부문 선진화 등‘서비스산
업 선진화 정책 추진 방안’은 한
마디로‘계륵’(鷄槸)이다. 안할 수
도 없고, 하자니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개혁안이다.
정부가 국내 서비스산업에 메스

를 가하려는 근본 이유는 생계형
의 과당경쟁 부문과 진입장벽이
높은 지식집약 분야의 과소경쟁의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구조가 고스란히 수요자들에게 전
가되기 때문이다. 일부 서비스 산
업에선 치열한‘밥그릇 싸움’때
문, 일부 산업에선 담합행위 등으
로 자율경쟁과 공정경쟁으로 인해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실
정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윤증현 기

획재정부 장관의 역점 사업 중 하
나로 고용 없는 성장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전
문자격사제도 선진화에 대한 이익
단체의 반발과 영리의료법인 허용
에 따라 의료서비스 장벽이 높아지
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
서 정책 추진이 중지된 상태다.
고용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

정ㆍ사회정책연구부장은 4일“미
국의 경우 고속도로 간판에‘이혼
전담변호사 비용이 30달러’라는
광고가 붙어있을 정도로 전문자격
사에 대한 규제가 낮아졌다”며

“미국도 1970년대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시도하면서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분위기를 만들
어 나갔다”고 밝혔다.
1980년대 말 외환 통제가 풀리

면서 해외관광, 조기교육 등이 이
루어졌고, 이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제조업에서 번 돈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구조다.

때문에 자격사들에 대한 규제는
낮추되 법적 책임은 강화해, 자율?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서비
스의 질을 높여 소비자들의 선택
의 폭을 대폭 넓혀줘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가격.

광고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조직 규
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면허 제

도를 개선, 한 번 면허를 받으면
제약 없이 진료권한을 획득하는
이제까지의 묵은 제도를 개선하
고,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은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이 논의되
고 있다. 
고 부장은“일부 수익이 많이

나는 성형, 피부과 등 돈이 되는
쪽으로만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의료 장벽이 높아지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일상
의 의료서비스에도 큰 영향은 없
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선 기자 girffin@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곳곳서 갈등
담합에따른피해소비자에전가개선절실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막
대한 재정이 투입된데 따라 악
화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
이려는 정부의 노력은‘긴축기
조’로까지 해석될 정도로 강화
될 전망이다.
실제 각 부처는 새로운 사업

을 시도할 엄두도 못 내고 있
는 상황이다. 기존의 사업도 가
능성이 있는 것만 골라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긴
축 기조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가계부채도 재정부담으로 돌

아올 가능성이 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

센터장은“가계부채 문제가 터
지면 금융이 부실해져 재정부
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면
서“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이
필요하고 시간을 벌면서 대출
을 줄이고 부채감당 능력을 키
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
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
도 금리를 서서히 올리면서 소
프트 랜딩을을 유도해야 한다
는 것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위원은“경기가 좋으면 세금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개선
된다”면서“재정지출을 했는데
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경우

가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59조6000억원
으로 전년대비 50조6000억원 늘
면서 GDP 대비 33.8%로 전년대
비 3.7%p 증가했다. G20 국가
평균 국가채무 75.1%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지난해 관리대상 수지는 43

조2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
4.1%였다. G20 평균 7.9%보다
는 양호하다.
올해 재정부는 30조1000억원

의 관리대상 수지 적자를 예상
하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GDP
대비 -2.7%가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의 주변에

있는 공기업 채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2009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부
채는 212조1000억원으로 전년대
비 36조2000억원인 20.6%가 늘
었다. 지난해에만 토지주택공사
23조원, 석유공사가 3조1000억
원, 한국전력 3조원의 부채가
늘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

센터장은“외국에 비해 적자규
모가 작고 건전성도 높아 국가
재정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문제는
재정 주변에 있는 공기업 상황
이 악화 된 데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지난해 공기업
수지가 좋지 않고 부채가 크게
늘었다”면서“지방정부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한선 기자 girffin@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기업 구조조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
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를
보다 엄밀히 하라고 시중은행에
권고했고 시중은행들도 강도 높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가중

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
을 통해 독자생존이 가능한 기업
들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위한 뜻
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의 초

점을 맞춘 곳은 '건설업'이다. 조선
과 해운업은 일부 관련 경기가 되
살아나고 있지만 건설업은 돈줄
역할을 했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채권

은행은 이번 기회에 확실한 조정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패스트트랙이나 대주
단 협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은 자연스럽
게 구조조정될 것"이라며 "건설사
의 경우에는 경쟁이 난립한 시장
에서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부실
건설사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시중은행

들에게 엄중한 평가를 권고했다.
채권은행들이 익스포저(위험 노출
금) 증가를 꺼려한 나머지 구조조
정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어 금
융당국이 최근 채권은행 여신담
당 부행장들을 모아놓고 강도 높
게 진행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채권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요구
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강화했
다. 특히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해
서는 외부 자금 조달 능력 등 기
타 부분의 점수를 강화해 자금조
달과 관리 능력을 눈여겨봤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이제 패스

트트랙과 대주단 협약 등 지원제
도가 종료되면 독자생존 기업이
살아남게 된다"며 "독자생존 기업
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능력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들에 대
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도
록 조치했다. 이는 향후 금융지원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솎
아냄으로써 생존 기업들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김현희 기자 maru13@

정책이슈

정책 이슈 쟁점

금리 인상 통화정책 정상화 vs 위축 우려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 vs 

이익단체 반발

영리의료법인 허용 투자 확대로 의료서비스 질 고양 vs 

서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 우려

재정 긴축 재정건전성 제고 vs 위축 우려

공공요금 인상 공기업 수익성 제고 vs 물가 불안

기업 구조조정 부실 정리 vs 경기 위축 우려

■집권여당 참패 향후 경제정책은

공기업 부채 212조 갈수록 늘어…수익성 점검해야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정부 여당이
금리인상, 부실 건설사 퇴출, 공공요
금 인상, 서비스산업 개선 등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할 지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
은 樁리스크 등 경기에 영향을 끼칠
대내외 변수가 많은 만큼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신중한 정책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김중수 한
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
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이번엔 금리 인상 되나…
이번주 금통위에 이목

적자 PF사업 등 과도한 부실 건설사 타깃

국가채무 전망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가채무 309 365.1 407.1 446.7 474.7 493.4

적자성채무 132.6 168.3 197.9 227.8 247.1 257

(비중, %) -42.9 -46.1 -48.6 -51 -52.1 -52.1

일반회계적자국채 63 97.5 128.4 157.8 176.6 186.3

공적자금 국채전환 49.2 49.6 48 48 48 48

금융성채무 176.4 196.8 209.2 218.9 227.6 236.4

(비중,%) -57.1 -53.9 -51.4 -49 -48 -47.9

외환시장 안정용 94 109.3 125.7 136.1 145.3 154.5

서민주거 안정용 45.2 49.2 50.3 50 50.9 52

(단위 조원)

기업구조조정칼바람…채권은행‘살생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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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
은 사태를 미리 알았더라면 신용
평가사의 지분을 정리했을 것이라
고 고백했다. 
버핏은 2일(현지시간) 금융위기

조사위원회 청문회 출석한 자리에
서 이같이 말하고 금융위기 사태
를 일으킨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
고 있는 신용평가사에 대해 모기
지 산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등
급을 책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버핏은 그러나 신평사 역시 위

기를 예상하지 못한 많은 기관 중
하나라고 덛붙였다. 
그는 자신 역시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내다보지 못했다면서“최
근 미국의 부동산거품은 사상 최
악이었다”고 말했다. 
버핏은“상황이 이렇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면 무디스 등 신
평사 지분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버핏은 또 미국 경제의
복병은 지방채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지방채와 관련)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며 연방
정부의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크셔헤서웨이는 지난 3월 기

준 포트폴리오에 39억달러 규모의
지방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말의 47억달
러에 비해 8억달러 감소한 것이다.
버크셔는 2009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방채과 관련해 최대 160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버핏은 그동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지속적인 경고성 발언을
해온바 있다. 그는 지난해 주주에
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방채의 디
폴트를 막는 보증이 위험한 사업
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지방정부는 2조8000억달러

규모의 지방채시장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다. 
분야별로는 건설 프로젝트를 비

롯한 공공사업 비중이 높다. 
지방정부의 지방채 의존도 상승

은 금융위기 사태와 경기침체로
세수 확장에 나서기 힘든 상황에
서 채권 발행이 더욱 효과적인 재
정 확보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실제 디폴트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앨러바마주 제퍼스
카운티는 30억달러 이상의 채권
상환에 실패한 상태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사태알았다면신평사정리했을것”
버핏 청문회 출석…지방채 위험 인식해야

리더가 있어야 리더십이 있을
텐데. 진정한 리더가 없다. 일본
얘기다. 
정치와 행정을 근본부터 바꾸

겠다며 야심차게 취임했던 하토
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사임
했다. 취임 9개월을 채우지 못
하고 물러난 셈이다. 
지난해 9월 하토야마 내각은

화려하게 출범했다. 54년만에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을
교체한데다 지지율은 80%에 육
박했다. 
문제는 리더십이었다.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 덕에 국민들은
일본경제의 부진을 정권에 묻지
않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이 하토야마 8개월
천하의 배경이다. 
하토야마의 직접적인 사임 이

유는 미숙한 외교였다. 오키나
와현 후텐마 소재 미 해병대 비
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국
민들에게 안긴 실망이 너무 컸
다. 
임기 내내 후텐마 비행장 이

전 문제로 오락가락한 끝에 미

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에서 벗
어나지 못했다. 
하토야마 스스로도 말을 바꾸

면서 총리로서의 자질 문제를
불러왔다.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자금 문

제까지 겹치면서 하토야마는 사
면초가에 빠졌고 결국 사임이라
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됐
다. 
하토야마의 사임은 일본의 근

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일본은 제2차대전 패전국이라

는 오명을 벗고 세계 2위의 경
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국내총

생산(GDP) 기준으로는 세계 2
위일지 모르지만 일본의 경제대
국 지위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시아의 패러다임은 일본을

넘어 중국으로 이동한지 오래
다. 일본은 스스로의 문제가 무
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역시 2차대전 패전국이었
지만 유럽 최대 경제구역으로

도약한 독일을 본 받을 필요가
있다. 
독일이 경제 성장과 함께 국

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반일 감정

은 여전히 뿌리깊다. 역사 왜곡
문제와 독도 소유권 주장 등 잊
을만 하면 터지는 일본의 망언
은 이제 지겨울 정도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리더

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 
7일 출범하는 민주당의 집권

2기는 간 나오토 부총리 겸 재
무상이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권에게 실릴 힘의 무

게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면 안정적 집권기
반을 구축할 수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중의원마저 조기 총
선이라는 기로에 서게 된다. 
리더십의 부재로 허덕이는 일

본이 차기 정권에서 진정한 리
더를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부장>tsmin@

일본의리더와리더십
민태성의 글로벌포커스

일본의 차기 총리에 간 나오토
(菅直人) 부총리겸 재무상이 선출
된 가운데 신임 총리에게는 환율
방어와 재정 안정이 최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엔화 강세와 거액의 재정적자는

회복 기조에 오르고 있는 일본의
경제를 다시 후퇴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짧고도 험난했던 8개월간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급격한 엔화
강세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거액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기부양책
을 약속하면서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한층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간 신임 총리가 정

권을 잡게 될 경우 2가지 측면에
서 주목하고 있다. 그가 엔화 약
세와 재정안정을 위한 소비세율
인상 지지자라는 점이다. 
간 신임 총리의 소신대로 엔화

약세 기조를 정착시킬 경우 기업
실적 호조와 함께 주식시장 분위
기도 고무시키는 이중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또 그는 방만한 재정지출을 축

소시키는 대신 소비세율 인상 등
의 세제개혁으로 재정안정을 도모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의 오카가

와 사토시 수석 외환 트레이더는
“엔화 약세 지지자인 간 신임 총
리가 총리가 되면 엔화 가치가 하

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4년부터 일관적으로 이어진

일본 정부의 방침과 마찬가지로
간 신임 총리도 시장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구두 개입과 경고는 더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간 신임 총리는 달러엔 환율을

달러당 90엔대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요인에 의한 하방압력때문에 엔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의 재

정위기 촉발과 함께 맥없이 추락
하고 있는 유로화 때문이다. 
유로는 유럽발 재정위기에다 지

난달 31일 유로존 핵심인사였던 독
일의 호스트 쾰러 대통령의 중도사
퇴로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유로
화는 추가 매도 압력이 고조, 도요
타와 소니 등 일본 수출업체들의
실적을 위협하고 있다.
환율과 함께 재정지출 삭감과 증

세도 새 정부에는 민감한 이슈다. 
다음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
우 표심잡기에 실패해 지지율 하

락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가 소비세율을

선뜻 올리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
다.
간 신임 총리는 하토야마와 노

선을 달리해 지난 2월 열린 G7(7
개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
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소비세율
인상 논의 개시를 지시하고 3월에
정부 세제조사회 산하에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전체의 재검토에 착수했다.
1월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

푸어스(S＆P)가 일본의 재정적자
와 디플레 압력을 이유로 국가 신
용등급을 강등시킨 데 자극을 받
은 것이다.
바클레이스 캐피털 증권의 모리

타 교헤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간은 일본의 재정개혁을 더 강력
하게 추진할 것”이라며“정부는 그
의 방침에 따라 소비세율 인상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 하토야마 전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일본 10년만기 국채 수
익률은 하락했다. 이는 국채 가격
이 오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
정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이치웅 일본 전문

이코노미스트는“차기 총리가 누
가 되든 소비세율과 법인세율 인
상을 포함한 재정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수경 기자 sue6870@

日 간 나오토 과제는 환율·재정
엔화약세와소비제인상추진할듯

워렌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은 2일
(현지시간) 지방채 시장이 미국 경제의
복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0 남아공 월드컵’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개최지인 남아프
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의 함성이 울려 퍼
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백인정권 하에서 인종차별과 경
기 침체로 얼룩진 서브 사하라
사막 남부의 아프리카 대륙이

‘축구공’하나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설레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민주

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데다
정부와 세계은행의 처방에도 불
구하고 시장개혁에 실패해 해외
원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아
프리카 대륙이’2010 남아공 월
드컵’을 기폭제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잇

는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할 것
이라고 최근 전망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

원을 배경으로 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머니와 유리한 교역
조건의 부활로 세계 투자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FT는 아프리카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다
른 나라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크게 기여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서브 사

하라 아프리카의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올해 4.7%를 기
록한 뒤 2011년에는 6%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아프리카의 개선된 거시

경제와 최근의 채무 탕감의 영

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프리카
의 풍부한 자원에서 비롯된 것
이라는 설명이다. 경기가 회복되
면서 세계 자원 소비량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FT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석

유 매장량은 전 세계의 10%, 남
아공에는 전 세계 금의 40%가
매장돼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연이어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
(CEO)는 포스트 PC 시대의 주역이
아이패드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잡스 CEO는 2일(현지시간) 로스

앤젤레스 외곽에서 열린 월스트리
트저널‘D: 디지털의 모든 것(All
Things Digital)’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2000년초 멀티-터치 디
스플레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서“스크롤링 메커니즘으로 전화
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다”고 말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모두 마이

크로소프트(MS)의 윈도 운영시스
템에 의한 작동 이상의 기능을 가
졌고 이는 애플이 MS를 뛰어넘는
배경이 됐다고 AP통신은 분석했
다. 잡스는 지난주 시가총액 기준
으로 MS를 제치고 최대 IT기업으
로 도약한 것에 대해“환상적”이라

고 표현했다. 
구글과 협력 관계를 단절했던

것에 대해 잡스는“그들은 우리와
경쟁하기를 결정했고 그렇게 했
다”고 말했다. 개인용컴퓨터(PC)
이후 시대와 아이패드의 미래에
대해 잡스는 아이패드가 PC의 유
용성을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포스트 PC 시대와 관련

아이패드가 차세대 주자가 될 것
인지 또 시기는 내년 또는 5년, 7
년 뒤인지 누가 알 수 있을 것인
가”라고 말했다.

배준호기자 baejh94@

남아공월드컵 아프리카대륙에‘단비’될까

간 나오토 일본 신임 총리는 환율 방어와 재정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브릭스잇는최대투자처로각광…과제도산적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월드
컵개최지결정이후기뻐하고있다.

잡스“포스트PC 주역은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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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의 금융소외
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 미
소금융재단이 출범한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롯데 등 6개 대
기업은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21
곳에 미소금융 지점을 열었다.
설립 초기 기업들의 의지와

달리 미소금융의 실제 대출실적
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특히 대출기준 완화,지
방 소외 등의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 사항으로 지적
됐다. 
본지 취재 결과, 출범후 5월31

일 현재까지 대기업이 출자한
미소금융재단의 총 대출금액은
30억3550만원으로 연간 대출목표
785억원의 3.87%에 불과했다. 대
출 수혜자는 349명을 집계됐다. 
이에 대해 롯데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대출 재원을 최대한
사용해 많은 분들께 지원하고
싶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예
상보다 대출 실적이 많지 않다”
고 말했다.
시장에선 현재의 미소금융 대

출구조가‘저소득·저신용의 금
융소외 계층에게 무담보·무보
증으로 자활자금 지원’이란 취
지를 살리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내
놨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다. 전문가들 사이엔 미소금융이
‘정부와 대기업’주도라는 한계
를 벗어나지 않는 한 크게 개선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관계

자는“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
는 기존 마이크로크레디트와 달
리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원금
회수에 집착하는 보수적인 운용
탓에 재원을 마련해 놓고도 대
출을 못해 고민하는 상황이 빚
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또 다른 민간 미소금융 관계

자는“대기업이 설립한 재단에서
기부금을 운용하게 돼 있기 때문

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생색을 내는데 그칠 수 밖에 없
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미소금융사업
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는“정부에서 계속 자금을 지원
할 게 아니라면 향후 10년간 2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10년 후
에 자생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면서“금융소외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인 만큼 정부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몇 년만
미소금융 사업을 진행했다가 흐
지부지 끝낼 게 아니라면 미소
금융 사업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삼성, 200억목표액중9억집행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재단 출범 후 대출 수혜자
는 96명, 대출금액은 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해 12월 16일 문을 연 이후 삼성미소금융

재단을 방문한 하루 평균 방문객은 40명이다. 이
중 실제 상담을 받은 고객은 20명이고 1차 상담
을 통과한 고객은 10명이다.
출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총 115일 동안 1150명이 1차 상담을 통과 했지만
그중 약 8%에 불과한 96명만 실제 대출 혜택을
받은 것이다. 
실제 상담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4%, 방

문객을 기준으로 하면 2%만이 대출 혜택을 받
은 셈이다. 그만큼 대출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혜택을 받은 인원이 부족한 만
큼 대출액도 올 대출 목표액에 비해 턱없이 부
족하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출연한 금액은 300
억원. 이중 100억원은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억원이 올해 대출 목표 금액이다. 

재단 관계자는“사업자 대출요건이 까다로운
건 사실”이라며“올해 목표했던 대출금액을 다
채우기는 것은 현재 난망이지만 시장 상인 특
화상품도 개발 중이고 서포터즈를 조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삼성미소금융 1호

점이 개설된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미소금융 서포터즈’를 조직하기로 하고 삼성
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사 수
원지역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
하고 있다.

현대차, 59건집행, 건당540만원불과
지난해 12월 출범한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은 지난
5월 말까지 총 59건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
타났다. 1개월에 10건 정도 대출이 이뤄진 셈이
다. 6개월간 전화로 상담한 건수가 4300건(일평
균 40건), 실제 방문자수 1500여건(일평균 14건)
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건수가 실제 이뤄진 것
이다. 총 대출금액 3억2000만원. 결국 1건당 평

균 540만원의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금액 면에
서도 당초 연간 200억원씩 10년간 2000억원을
출연해 서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미소금융
사업에 활용할 것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
이처럼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의 실적이 활발

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미소금융 요
건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지원
대상자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대도
시 1억3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유 재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미소금융재단 관계자 역시“고객들이

금융위 등 정부에서 제시한 대출기준이 까다로
워 수혜대상자가 적은 것이 불만사항”이라고 말
했다. 이에 금융위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난
달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자기자본비
율 요건을 종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미
소금융 지원 요건과 대출 절차를 개선해 시행하
고 있다.

서민 웃음 주겠다고 했지만…대출창구 사실상‘휴업’

6개재단올대출목표785억중집행3.87% 불과

SK, 연140억대출목표3.4% 실행

SK미소금융재단은 재단 출범 후 총
59명에게 4억7050만원을 대출했다.
1인당 평균 800만원의 대출이 이뤄
진 셈이다.
SK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출연

금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이들
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재
단이 운영되고 있다”면서“하지만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대출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의 혜택을 받은 인원이 부
족한 만큼 대출규모도 연간 대출
목표금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이다. SK미소금융재단이 출연한 금
액은 연간 200억원씩 10년간 2000억
원이다. 이중 운영자금 등을 제외
한 연간 대출 목표는 140억원이다.
그러나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 대
출 규모는 4억7050만원으로 집행률
이 3.36%에 그치고 있다.
SK미소금융재단은 대출뿐만 아

니라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자활의
지를 높이고 있다.
우선 SK미소금융재단은 사회봉

사단체의 지원을 받아 고객 컨설
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이동상담을 통한 찾아가는 서민금
융을 실천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의 고객홍보 마당을 통한 대출자
영업장 홍보, 홈페이지의 미소금
융재단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SK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재단

이사장이 대출고객 영업장을 일일
이 순회 방문해 격려를 하는 한편
어려운 점에 대해 직접 상담에 나
서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LG, 5개월간61건6억5천만원대출

LG미소금융재단은 재단 출범 이후
한달만인 올 1월 19일 첫 대출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대출 건수는
61건이다. 재단측은 일 평균 방문자
와 상담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
만 타 그룹의 경우를 봤을 때 5%
미만의 대출 집행률을 기록한 것으
로 보인다.
대출 금액도 현재 6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재단이 올해 200억
원을 출연, 이중 60억원을 운영자금
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40억원을
대출 목표액으로 설정한 것에 비하
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남은 7개
월 동안 매달 20억원 가까이 대출
이 이뤄져야 목표를 채울 수 있지
만 지난 5개월 동안 6억5000만원이
라는 실적을 봤을 때 당초 대출목
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LG그룹 관계자는“실제 대출이

얼마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
라며“이같은 내용이 알려질 경우
상담하러 오는 고객이 더 줄어 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롯데, 1836건대출상담1.3% 집행

롯데미소금융재단이 출범 6개월을
맞았지만 대출 실적은 아직까지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부터 5월 말까지 대출건수는 총 24
건으로 1주일에 1건 정도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10년간 총 500억원을 투입해 영

세 사업주를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
지가 무색한 실적이다.  롯데미소
금융은 올해50억원의 재원중 45억
원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
었다. 이중 현재까지 대출실적은 24
건에 대출액은 1억9500만원으로 건
당 평균 800만원에 불과하다. 
전화 상담 1619건, 방문상담 217

건 등 총 1836건인 것을 고려하면
수혜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한 수
준이다. 지원 건수를 용도별로 보
면 창업 임차자금이 2건, 운영자
금 대출이 9건, 시설 개선자금이
4건, 무등록사업자 대출이 9건인
것으로 기록됐다. 
롯데재단 관계자는“대출재원을

최대한 사용해 많은 분들께 지원을
드리고 싶으나 자격요건이 까다로
워 예상보다 대출 실적이 많지 않
았다”면서도“5월부터는 자격요건
이 완화돼 앞으로 수혜자도 늘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50여명에6개월간5억원

포스코 미소금융재단은 지난해 12
월 출범과 함께 서울 화곡점을 시
작으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지난 6개월 동안 포스코의 생산거
점이 자리잡고 있는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등으로 영역을 넓혀왔
다. 대부분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대출에 나서 재단설립
의 근본 취지를 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출범이후 대출성적은 그

리 좋은 점수가 아니다. 5월말 현재
포스코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대출수혜를 받은 이들
은 모두 50여 명.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해준 대출금액은 약
5억 원이다. 
대부분이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명목의 대
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신청자 1명
당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미소금융에 뜻을 같

이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출자
규모가 적은 편이지만 대출 수혜자
의 비율은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
포스코 측의 공식 입장이다. 

<산업1부>

대기업 미소금융 대출 현황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롯데

대출목표(연간) 200억원 170억원 140억원 140억원 90억원 45억원
대출상담자 일 20명 유선 40명, 밝히지 않음 밝히지 않음 밝히지 않음 일 15명

방문 14명
대출수혜자 96명 59명 59명 61명 50명 24명
대출수혜자 도소매, 밝히지 않음 외식업음식점 자영업 운영자금 지원 유형
음식점 소상공인
대출금액 9억원 3억2000만원 4억7050만원 6억5000만원 5억원 1억9500억원

지 수도권 2개 2개 2개 2개 1개 1개

점 4개 (6월에
2개 (6월에비 수도권 경남지역 2개
1개 추가)

1개 2개 없음
수 1개 추가)

연간 300억원, 연간 200억원, 연간 200억원, 연간 200억원, 연간 100억원, 연간 50억원,
재원 10년간 10년간 10년간 10년간 10년간 10년간

30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집행률 4.5% 1.88% 3.36% .64% 5.56% 4.33%

송파의 랜드마크
가락센트레빌

센트레빌 1호 아파트이자
야간 경관조명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아파트로
화려한 밤풍경을 연출하다

센트레빌 1호 아파트이자
야간 경관조명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아파트로
화려한 밤풍경을 연출하다

센트레빌 1호 아파트이자
야간 경관조명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아파트로
화려한 밤풍경을 연출하다

센트레빌 1호 아파트이자
야간 경관조명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아파트로
화려한 밤풍경을 연출하다

강남의 랜드마크
대치센트레빌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특별한 설계철학을 통해
강남 고급아파트 중에서도
최고의프리미엄을기록하다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특별한 설계철학을 통해
강남 고급아파트 중에서도
최고의프리미엄을기록하다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특별한 설계철학을 통해
강남 고급아파트 중에서도
최고의프리미엄을기록하다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특별한 설계철학을 통해
강남 고급아파트 중에서도
최고의프리미엄을기록하다

종로의 랜드마크
종로센트레빌

자연 그대로를 담아낸
친환경 디자인으로
도심 속 맑은 쉼터를
완벽히 재현해 내다

자연 그대로를 담아낸
친환경 디자인으로
도심 속 맑은 쉼터를
완벽히 재현해 내다

자연 그대로를 담아낸
친환경 디자인으로
도심 속 맑은 쉼터를
완벽히 재현해 내다

자연 그대로를 담아낸
친환경 디자인으로
도심 속 맑은 쉼터를
완벽히 재현해 내다

한강의 랜드마크
이촌센트레빌

대한민국 아파트 최초
커튼월을 적용한 설계로
한강의 푸른 경관을
시원하게 그려내다

대한민국 아파트 최초
커튼월을 적용한 설계로
한강의 푸른 경관을
시원하게 그려내다

대한민국 아파트 최초
커튼월을 적용한 설계로
한강의 푸른 경관을
시원하게 그려내다

대한민국 아파트 최초
커튼월을 적용한 설계로
한강의 푸른 경관을
시원하게 그려내다

사람을아름답게하는집

지난 10년간새로운주거문화와철학으로
이땅의주거트렌드를대표해온센트레빌!
같은곳에살더라도자부심이남다르다면

당신은이미센트레빌에살고있기때문입니다. 

센트레빌은어디에있어도랜드마크가됩니다.

센트레빌,랜드마크10년



금융/하반기 금융권 이슈는 제202호2010년 6월 7일월요일6

‘6·2 지방 동시선거’가 끝나자 금융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KB금융 회장 선출, 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건설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옥석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6월 중순 발표될 우리금융 민영화는 예

금보험공사 보유 지분을 분산매각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 그동안 이슈가 된 지주사와의 합

병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오는 6월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KB금융지주 회장은 어윤대 국가

브랜드위원장,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이화언 전 대구은행장 등이 부상하고 있다.

8월에 임기가 끝나는 보험개발원장과 손해보헙협회장 인사도 관심거리다.          김현희 기자 maru13@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은 6월 중순에 발표될 전망이
다. 올 초 예상됐던 금융지주
사와의 합병은 후순위로 밀려
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을 분산 매각한다는 방향
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

행과 광주은행은 빠른 시일 내
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
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중순께 우리금융지주의 지
분 매각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다. 지분을 매각한다는 공식적
인 선언과 함께 우리금융지주
의 지분을 어떻게 매각할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들어
갈 전망이다.
공자위는 우선 지분매각을

통해 우리금융을 민영화시킨

후 금융지주사와의 합병은 향
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시장 상황
에서는 다른 지주회사와 M&A
를 통해 실익을 얻을 수도 없
고 민영화 조기 추진이라는 목
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지
분매각 방안을 제외한 다른 방
안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우리금융

민영화와 금융지주사간의 합
병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지주
사간의 합병은 시장에서 저절
로 만들어져야 한다”며“우선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이
룬 후 시장에서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합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

분을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는 국내외 연기금 또는 전략적
투자자(SI) 등에게 분산매각하

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연기금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이나 외국계 투자자와 국내 기
관투자자가 일정 지분을 받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4~5곳의 재무적 투자자에게
10% 미만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점적 대주주 방안 등이 고려
될 수 있다”며“여러 투자자들
을 모아 5% 미만의 지분을 쪼
개 파는 분산매각방식도 생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은 우리금융 민영화 이전에 서
둘러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주사 내 몸집을 줄일
수 있고 내년 시행될 국제 회
계기준 IFRS에 맞춰 우리투자
증권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
입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先민영화後합병…예보지분분산매각가닥
공자위민영화법인6월중순발표…경남·광주銀은조기매각

우리금융 민영화

KB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5일
회추위를 통해 결정되며 현재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이철
휘 자산관리공사 사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이화언 전 대구은행
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

회는 2일 33명의 후보에 대한 검
토 작업에 들어가 11명으로 압축
한데 이어 지난 4일 4명 안팎의
면접대상자를 선정했다. 회추위
관계자는“11명의 후보군 중 평
가 점수가 상위권인 어윤대 위원
장, 이철휘 사장, 이화언 전 대구
은행장 등에게 면접의사를 타진
한 결과 면접에 참여하겠다는 답
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추위
는 오는 15일 차기 회장을 최종
결정해 17일 임시 이사회를 거쳐
다음달 13일 임시주총에서 최종
선임된다.
어윤대 위원장은 한국은행 총

재 후보로 거론될 당시 KB금융
지주에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표
시한 적이 있어 유력 후보에서
멀어졌지만 최근 다시 급부상하
고 있다. KB금융지주의 조직 재

정비와 메가뱅크에 대한 추진력
이 있는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주
목받고 있다.
이철휘 사장은 지난해 회장

선출과정에 참여할 정도로 꾸준
히 KB금융지주 회장에 관심을
보였다. 
이화언 전 행장은 금융당국과

의 관계가 원활했다는 점에서 현
재 금융당국과 관계가 소원한 KB
금융지주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금융지주에 대한 금감원 검

사는 회장 선임 이후인 7월 중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제재

여부에 대한 실무 차원의 검토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속도로 볼 때 이번
달 안에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
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
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KB금융지

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를 실시했고 올해 1월14일부터 2
월10일까지 42명의 검사역을 투
입해 본검사를 벌였다.

하지만 금감원 내 조직개편으
로 인해 지난 4월 해당 업무가
다른 부설 이관됐고, 이후 새 부
서에서 검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통상 현장검사팀의

보고서가 완료되면 제재심의실과
협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잠정적
으로 정한다. 
이후 제재 대상자 및 기관의

소명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 민
간위원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
에 상정해 확정하는 과정을 거
친다.
현재 KB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의 경우 현장검사팀 선의 검토작
업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제재심
의실과의 협의에도 들어가지 못
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다음달 1일

과 15일 제재심의위가 개최되지
만 1일은 어렵고 가능하면 15일
회에서 KB금융 안건이 다뤄질 수
있다”며“일정이 지연되면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BCC)
지분 인수, 10억 달러 규모의 커
버드본드 발행과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에 대해 조사했다. 내부적
으로 의사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
지 또 법규 위반이 있는지 살펴
봤으며 KB금융지주의 일부 사외
이사가 전산용역 등에 대해 부적
절한 거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차기회장6월15일낙점
금감원제재여부는7월심의위원회서결정될듯

KB금융 회장 선출과
금감원 제재

6월부터는 부실 대기업에 대
한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실시된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 말까지

대기업그룹별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놓고‘불합격’
판정을 받은 대기업과 재무구조
개선약정(MOU)을 체결한다. 중
소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용
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해 옥석
가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 대기업들은 현대그
룹과 성동조선, SPP조선, 동부,
한진, 애경, 금호, 유진, 대한전
선 등 총 9개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들은 약정 체결 후 재무구
조 개선을 위해 자산과 부실 계
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
하게 된다.

채권단은 또 6월말까지 금융
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친다. 6월까지 세부평가를 통
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
별해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워크아웃), D(법정관
리)로 구분한다. 
건설사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

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이달 초
까지 대형 건설사의 부실등급을
결정한 후 6월말까지 중소형 건
설사에 대한 세부평가를 실시한
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으로 자금난에 겪고 있
는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구조조
정이 실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지난

5월말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
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했다. 지난해에는 금융당국이 제
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올해에
는 채권은행간의 자율적인 구조
조정을 위해 새로운 신용위험평
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TFT는 6월 말까지 중소기업

협약에 포함될 중소기업 신용위
혐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신용
공여액 30억원 이상에서 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
로 신용위험을 평가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늦어도 11월

말까지 A, B, C, D등급을 정해
구조조정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6월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과 패
스트트랙 프로그램 등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부실 중소기업들
이 하나둘씩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부실건설사워크아웃칼바람
새신용위험평가기준마련中企옥석가리기도

기업 구조조정 실시

선거철이 끝나고 금융권 인사
철이 시작된다. 
우선 금감원은 6월 양성용 중

소서민금융업서비스 본부장과 문
재우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양
성용 본부장의 향후 거처로는 몇
몇 은행과 증권사의 감사가 거론
되고 있으며 문재우 감사는 서울
보증보험 사장 후임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공개모집에는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양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내부

적으로 총무국 김장호 국장과 저
축은행서비스 김준현 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감사원에서 저축은행 검

사와 관련해 금감원 감사를 진행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
에 따라서 양성용 본부장의 후임

도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
다. 양 본부장의 후임에 맞춰 국
장급 인사도 대거 실시될 전망이
다.
KB회장이 새로 내정되면 지주

사와 계열사에서 대거 임원인사
가 이뤄질 전망이다. KB생명과
KB자산운용, KB 선물 등은 6월
정기주총에서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농협은 신용부문의 김태영 대

표 임기가 6월말로 끝난다. 선거
직후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신용대표 선임 작업이 시작된다.
농협이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를 선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현재 물망에 오르는 후보가 없

는 가운데 그동안 농협 신용대표

가 내부 승진으로 이뤄졌다는 점
을 고려하면 내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크다. 
보험권은 방영민 서울보증보

험 사장이 이달 말 임기가 끝났
다. 공개모집에 사내에서 정연길
감사와 김욱기 영업지원 담당 전
무가, 사외에서는 김경호 전 이
사와 이재욱 전 삼성화재 전무,
이수룡 전 서울보증보험 부사장
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문재우 금
감원 감사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
로 알려졌다.
8월에는 정채웅 보험개발원장

과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등의
임기가 끝나 본격적으로 후임 선
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
다.

KB 지주·계열사줄인사
손보협회장·서울보증보험사장도관심

금융권 인사 태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6월 중순 민영화 방안 발표
예보 보유 지분 분산매각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

KB금융지주 회장 선출

6월15일 결정, 17일 임시이사회 상정
어윤대, 이철휘, 윤용로, 이화언 부각

KB금융지주 금감원 제재
7월 중 제재심의위원회서 결정

기업구조조정
6월까지 대기업·中企 신용평가
중·소건설사 옥석구분 구조조정

금융권 인사
KB 지주·계열사 줄인사
손보협회장·서울보증보험사장등공모

하반기금융권주요이슈

어윤대 이철휘 이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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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
행 등 국책은행들은 2009 회계연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
해 보다 한 단계 낮은‘A등급’을
받았다. 
S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국책

은행들은 지난해 연봉 5% 삭감에
이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줄게 돼 성과급 잔치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주 국책은행들에게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산업은행
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모두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은‘A등급’
을 받았다.
1년에 한 번씩 공공기관의 성과

급을 결정하는 평가인 만큼 국책
은행들은 이번 경영평가에서 지난

해보다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됐다.
A등급은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성과급 최고한도 중
80~90%만 적용해 성과급이 지급
된다. 
알리오(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

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월 기본
급의 180%를 적용해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645만원을, 수출입은
행은 135%를 적용해 463만원을,
기업은행은 247.5%를 적용해 659
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으로 각각 200만원 정도가 낮
춰진 셈이다.
성과급을 포함한 각 국책은행들

의 올해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은
산업은행이 8693만원, 수출입은행
이 7899만원, 기업은행이 6618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국책은

행들의 성과급 잔치가 도를 지나
쳤다는 민간위원들의 지적을 반영
했다. 실적 위주의 계량평가보다
사업성 추진과 조직관리 등의 비
계량평가 항목을 집중 점검한 것
으로 전해졌다. 비계량평가 항목
은 △사업성 추진 성과 △인사관
리 조직관리 평가 △내부성과평가
의 적정성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이번 경영평

가는 비계량평가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며“지난해 국책은행들
의 성과급 잔치가 지나쳤다는 민
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적
위주보다 내부관리에 대한 비계량
평가항목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

국책은행 잔치는 끝났다
경영평가‘A등급’한단계하락…연봉·성과급삭감

AIA, 우리금융민영화발목잡나
최대12조원상장추진…공자위“시기피하겠다”

롯데카드현금서비스로돈번다

롯데카드가 판매 채널이 많음에
도 불구하고 고금리 현금서비스
이자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7일 여신협회 공시에 따르면 롯

데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 중
22% 이상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비율이 76.03%에 달하고 있으며
초고금리인 24% 이상 적용받는 고
객은 67.84%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규모가 큰 다른 카드사들의 초

고금리 이용 고객이 5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처음 만든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
하는 현금서비스 금리는 19%정도
다. 고객이 해당카드사를 꾸준히
사용하면 등급은 우량해져 금리는
낮아지고 사용하지 않거나 연체
등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롯데카드

의 경우 다른 카드사보다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고금리 이자를 적용받는
회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 관계자는“롯데카
드의 경우 백화점, 놀이공원 등 대
형 유통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이는 현실에 안주
하려는 기업문화 때문인 것 같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롯데카드의 현

금서비스와 카드론 비중은 전체
취급액 대비 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업카드사 1위인
신한카드(27.2%) 다음으로 규모가
많은 수치다. 이를 놓고 카드 업계
에서는 업계 하위권인 롯데카드가
덩치에 비해 무리하게 대출비중을
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hj@

24% 초고금리고객최다…업계“현실안주”비판

영국 푸르덴셜생명인 PCA의
AIA 인수 철회로 인해 AIA 상장이
재부상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자위는 우선적으로 AIA 상장

시기를 피해 우리금융 민영화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
영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자위 관계자는 7일“AIG가

AIA 매각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AIA 상장’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악재로 부각되고 있다”며“우선
AIA 상장 시기를 피하면서 민영화
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자위는 AIG가 AIA 상장 작업

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시기와 규
모,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나섰다. AIA 상장 시기가 오는
10~12월로 예상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와 맞물리고 그 규모도 아
시아 생보사 중 최대 규모인 100억
~200억달러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특히 AIG가 미국 정부에 구제금

융 상환 유예를 요청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상장시기를 내년 초까
지 예상되고 있어 우리금융 민영
화 시기는 더욱 늦어질 우려도 커

졌다. 공자위는 AIA가 상장되면 차
익 실현 물량이 대거 쏟아지기 때
문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지
분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 증시가 AIA
물량 공세로 출렁인다면 우리금융
주가도 영향을 받아 적절한 가격
을 받지 못해 공적자금 회수가 어
려워진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

플랜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
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
화가 늦어질 경우 금융시장의 재
편도 함께 미뤄지기 때문에 정부
도 시기를 많이 늦출 수 없는 입장
이다.
특히 일괄 또는 분산매각을 통

해 우리금융 지분을 처분할 계획
이 일정 부분 수정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다. AIA 상장이라는 변수
가 우리금융 민영화 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
서는 시기를 맞추기 위해 플랜 수
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시기적으로

AIA 상장을 피하겠지만 크게 늦
춰지거나 당겨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maru13@

대형저축은행부실자산급증
3월말평균9.48%…작년6월比2배이상늘어

대형 저축은행의 부실
자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부실자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프
로젝트파이낸싱(PF) 부
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위 주요 저축
은행의 3월말 현재 고정
이하 부실여신 비율은
9.48%로 지난해 6월말
3.9%와 비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악성 채권인 고정이하

여실비율이 8%를 웃돌면
건전성 빨간불이 커졌다
는 신호다.      
업체별로는 토마토저

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0.69%였던 고정이하 여
신비율이 올해 3월말에
는 7.23%로 치솟았으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같 은 기 간 0%에 서
9.40%로 급증했다. 제일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8.92%에서 9.28%로 늘어
났다.   
고정이하 부실여신이

급증하는 것과 비례해
PF대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저축은행의 PF대

출규모는 4200억 여원에

달해 제일저축은행 사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토마토저축은행은 4600
억여원, 현대스위스저축
은행은 5500억여원을 기
록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

로 건전한 것으로 알려
진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4월부터 PF대출 관련 연
체율이 급증해 대형사
중 최고수준인 25.7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금융계 관계자는“저

축은행들의 건전성이 악
화된 데에는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이 한몫 했다”
며“저축은행들은 대출
늘리기에 급급하기보다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
발하는 데 노력할 필요
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달

내에 저축은행 PF 전수
조사 결과와 처리방향
등을 공개하면서 대주주
의 증자 등 저축은행이
실행해야 할 자구책들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PF 대출 채
권 처리에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hj@

한국씨티금융지주출범
은행등4개회사…회장에하영구행장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지주회
사인 한국씨티금융지주을 출범
시켰다.
한국씨티금융지주는 대형화

와 겸업화를 유도하는 규제의
변화,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환경의 변화, 종합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
립됐다. 
한국씨티금융지주는 한국씨

티은행,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 등 3개의
자회사와 한국씨티은행의 자회
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

보를 포함해 총 4개의 회사로
구성된다. 지주사 회장은 하영
구 한국씨티은행장이 겸임하게
되며 향후 한국씨티금융지주는
시너지 확대와 지배구조 강화
등 씨티그룹의 국내 영업성장
을 도모할 계획이다.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

장은“지주회사 출범을 계기로
씨티의 축적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산업에 기
여하며 한국시장에서 씨티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김현희 기자 maru13@

현대카드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과 다양한 부가 혜택을 동시에 제
공하는‘현대카드T’와‘현대카드T
플래티넘’을 출시했다.
현대카드T는 여행특화카드로서

일시불 및 할부 이용액 1500원 당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1마일씩 적립
해준다. 
또한 현대카드T고객들에게는

CGV와 맥스무비 이용 시 1회 최고
4000원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에버
랜드 및 롯데월드 등 전국 8개 주
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의 50%할
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대카드T플래티넘은 일시불 및

할부이용금액에 따라 대한항공 마
일리지뿐 아니라 M포인트를 최대
3%동시에 적립해주는 더블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번
상품은 고객들이 프리비아 이용시
항공권 할인과 기프트 카드 등 다
양한 서비스를 더했으며 면세점 및
주요 호텔, 문화공연 할인 등 다채
로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국내외 여행

이 잦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면밀히 분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종류의 카드를 선보이
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

현대카드 여행특화카드 출시

하나은행은 토
요일과 공휴일에

도 인터넷 환전ㆍ송금 서비스
가 가능하도록 확대ㆍ개편했다.

그동안 은행 영업시간에만
거래가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
스 확대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오
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 고객
이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환
전ㆍ송금 거래해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까지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요 5개 통화(USD, EUR,

JPY, CAD, CNY)는 물론 HKD,
THB, SGD가 추가된 총 8개 통
화 환전이 가능하고 외화 수령
도 기존의 2개 영업점에서 총
4개 영업점으로 늘어나 인천국
제공항지점, 김포공항지점, 월
드센터 및 공항터미널지점에서
수령가능하다.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관계

자는”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서
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ㆍ개편했
다”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

주말·공휴일도환전서비스

하나은행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국내 증
권사들의 신용등급과 신용등급전
망을 잇따라 상향조정 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개

선되고 있으며 향후 이익 창출능
력과 자본적정성이 우수해 앞으
로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유
에서다.
지난 3월 31일 푸르덴셜증권을

인수한 한화증권에 대해 한국기
업평가(이하 한기평)과 한신정평
가는 신용등급을 종전‘A’에서

‘A+’로 상향 조정했다.. 
상향조정 이유는 한화증권이

푸르덴셜증권 인수를 통한 시너
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4월28일에는 한국신

용평가(이하 한신평)와 한신정평
가는 신영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을 기존 A+에서‘AA-’로 한단계
상향했다.
신용평가사 측은“신영증권의

오랜 업력과 충
성도 높은 고객
을 통한 안정적
인 수익 실현,
파생결합증권,
펀드판매 등으
로의 수입원 다
변화,  우수한
재무건전성 등
을 반영한 조
치”라고 설명했다. 
동양종금증권은 6월 1일 동양

종금증권의 신용등급을 종전‘A’
에서‘A+’로 올렸다. 지난해 사
상최대의 이익을 기록한데다 투
자은행(IB) 영업을 강화하면서 수
익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 긍
정적으로 작용했다.
증권사들은 기업 신용등급 외

에도 신용등급‘전망’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한기평은 지난달 4일 삼성증권

의 기업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
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한신평도 이날 대우증권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
으로 바꿨다.
같은달 14일 한신평은 우리투

자의 등급전망을 긍정적으로 부
여했다. 신규 업무 진출로 사업다
각화가 이뤄진 데다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좋아질 것이라
고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최근 10년간 6월의 국내 주식시
장 흐름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
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신증권이 2000년부터 2009년까

지 10년간 월별 코스피 지수의 등
락을 살펴본 결과 최근 10년간 6월
에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은 모두
네 차례이며 3월, 10월달과 함께
성적이 가장 나쁜달로 조사됐다. 
반면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경

우가 많은 달은 5월과 12월로 각각
7회씩 나타냈다. 3월과 6월의 성적
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대신증권
은“통상 전 분기의 실적 발표가

있기 전인 분기 초·중반까지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다가 발표가
끝난 분기 말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실망 매물이 나
와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 설명했다.
2분기 말인 9월도 10년간 오른

횟수가 5회로 전체 평균(5.4번)을
밑돌았다. 
12월은 분기 말이지만 배당을

노린 매수세 때문에 주가가 주로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10월은 2001년 9·11 테러, 2006

년 10월 북한 핵실험,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악재
의 영향을 유달리 많이 받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
6월 코스피지수는 5월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6월에도 반드시
떨어지는 연관성을 보였다.  
이것만 본다면 올 5월에 코스피

지수는 5.8% 하락했기 때문에 이
번 6월도 주식시장 흐름이 좋지 않
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집
중됐다는 이유 등으로‘7~9월 위
기설’까지 돌고 있어 6월 코스피
지수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푸르덴셜투자증권 인수를 확정지
은 한화증권이 대대적인 조직개편
을 단행했다. 한화증권은 지난 1일
영업 총괄, Capital Market 총괄, 리서
치본부, 투자전략센터, 러닝센터 등
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영업 총괄을

신설해 고객 브로커리지 영업 및
자산 관리 영업을 총괄하도록 했
으며 고객 상품 제공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캐피탈 마켓 총괄을
신설했다. 또한 고객지원본부를 상
품전략센터로 개편해 편제했으며
채권 상품과 장외파생상품 제공 강
화를 위해 FICC사업부와 OTC파생
팀, OTC영업팀을 편제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건설株 바닥 찍고 반등하나
올해 들어 극히 부진했던 주요

건설株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
다.
상반기 주요 악재로 작용했던

해외 수주 모멘텀 둔화 우려와
건설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
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
서 대다수 건설주들이 연초 대비
크게 떨어졌으나 이들 악재의 해
소 기미가 비추면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1일 외국인

투자자가 사흘만에 순매도 우위
로 돌아서면서 닷새만에 숨고르
기 에 들 어 가 전 일 대 비
0.66%(10.85p) 떨어진 1630.40으
로 마쳤다.
반 면 건 설 업 종 지 수 는

2.72%(4.48p) 오른 168.89를 기록
해 대조를 이뤘으며 이날까지 사
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업종 지
수는 1일 현재 168.89로 연초대비
25.49% 하락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3.12%), 전기전자(0.48%),
운수장비(15.38%), 통신(3.57%),
금융업(-9.55%) 등 주요 업종 대
비 낙폭이 가장 컸다.
건설주의 하락은 유로화 약세

를 바탕으로 유럽 업체들의 가격
공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국내 건
설사들의 해외 수주 모멘텀이 둔
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국내 중소
건설사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빠
르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
었다.
하지만 양대 불안 요소가 해결

될 기미를 보이면서 상황이 반전
하고 있으며 수급 측면에서도 긍
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건설업종 시가총액 1위인 현대

건설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외

국계 매수세가 연속 유입되고 있
다. 
연초 외인 비중은 21.81% 였으

나 연저점을 찍은 5월19일
18.59%까지 감소한 이후 1일 현
재 19.54%로 1%p 가량 증가했
다.
시총 2위인 GS건설 역시 기관

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난달 28일 이후 4거래일째 상
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우
건설(3일)과 대림산업(5일)도 연
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송홍익 대우증권 연구원은“국

내 건설사들이 적응하기도 전에
원·유로화 환율이 급격히 하락
하면서 해외 수주 모멘텀이 당초
예상보다 약했다”며“하지만 지
금은 환율에 적응할 수 있는 시
간을 벌었고, 체제를 정비하면서
수주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 경쟁력이 상승
해 건설주의 펀더멘탈이 점차 개
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영도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조조정이 진행돼 업종내 양극
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며“그렇게 되면 2008년 말부
터 주택 부실을 선반영하고 다각
화된 국내·해외, 사업부문별 포
트폴리오를 구축해 안정적인 영
업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대형건
설사들에 대한 투자 매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
다.

조남호 기자 spdran@

방어주 저가매수전략 유효...소비
자서비스, 음식료 및 담배, 미디어,
소프트웨어 주목
KB투자증권은 4일 하반기 추세적

인 상승전환보다는 박스권 등락과
정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박스권 시
장대응전략으로 ▲추세적인 매수보
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 ▲지수보다

는 종목별 접근 ▲주도주 추가매수
보다는 방어주 저가매수전략을 추
천했다. 임동민 KB투자증권 연구원
은“경기둔화 우려가 진행되기 시
작한 2009년 4분기 이후 국내 주식
시장은 PER 9.0X, PBR 1.25X를 중심
으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해 왔다”
며“이를 감안하면 현재 국낸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적정수준에
놓여져 있다”고 판단했다. 
임 연구원은“아직 밸류에이션상

승을 위한 긍정적인 여건은 부족해
보여 현재 시장대응은 추세적 매수
보다는 단기매매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전망”이라며“지수보다
는 종목별 접근이 긍정적”이라고

조언했다. 임 연구원은 또“국내 주
식시장의 수급상황에 급반전 예상
도 이른 시점으로 KOSPI 1600pt 후
반에 위치한 60일선도 기술적 저항
을 가중시킬 것”이라며“이 또한 박
스권 시장대응이 필요한 이유로 판
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5월 주식시장의 급락 이후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낙폭 만회
를 겨냥한 종목별 저가매수에 대한
유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
다고 덧붙였다.

오희나 기자 h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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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해소기대…현대건설등대형사해외수주호조전망

6월 첫째주 코스피지수는
한주내내 상승하며 1664.13pt
로 거래를 마쳤다.
한주간 장외시장은 업종별

로 등락이 엇갈렸다.
장외 KT계열주는 상승세를

보였다.
케이티씨에스는 3.25% 상승

하여 4천원대 진입을 눈앞에
둔 3975원을 기록했고, 케이티
스는 4850원으로 2.65% 상승
했다.
반면, KT파워텔은 주 후반

2.33% 하락한 1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월드컵 3D 중계를 실시 하

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2만
1300원)은 한 주간 상승세를
보이며 6.50% 상승했다.
금호생명(+4.08%)과 미래에

셋생명(-1.80%)은 각각 2550
원, 1만900원으로 생보사주는
등락이 엇갈렸다.
IT계열주에서 삼성SDS(9만

500원)는 주 초반 8만7000원대
에서 3.72% 상승하며 9만원대
진입에 성공했다.
서울통신기술(4만5500원)은

0.11% 하락했고, 엘지씨엔에스
(2만4000원)는 가격변동이 없
었다.
범현대계열주는 하락세를

보였다.
현대아산과 현대카드는 주

후반 각각 2.38%, 1.59% 하락
하여 1만250원, 1만55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 완성차
업체와 1500억 규모의 납품계
약을 한 현대위아는 홀로
2.97% 상승한 5만2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초 연내 상장 계획을 발

표한 두산엔진은 1.67% 상승
한 4만5750원을 기록했다.
G20 회의에 전기자동차를

제공하는 씨티앤티는 한주간
22.54% 상승하여 4만3500원을
기록했다.
기업공개(IPO)종목에서는

오는 9일(수) 상장하는 솔라시
아가 한주간 10.83% 상승한
8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번주에 공모를 마친 케이

엔디티앤아이는 1만2600원으
로 한주간 31.94% 상승마감
했다.

주간 IPO/장외주식시장

기간 : 2010.5.31~2010.6.4 A:100원, B:200원, C:500원, D:1,000원, E:2,500원

종 목
2010.5.31 2010.6.4

주간등락폭 등 락 율 계좌이체
팔 자 사 자 기 준 가 팔 자 사 자 기 준 가

금호생명 2600 2300 2450 2600 2500 2550 100 4.08% 가능

미래에셋생명 11200 11000 11100 11000 10800 10900 -200 -1.80% 가능

삼성광주전자 30500 28000 29250 28000 27000 27500 -1750 -5.98% 가능

삼성SDSC 87500 87000 87250 91000 90000 90500 3250 3.72% 가능

서울통신기술C 46000 45100 45550 46000 45000 45500 -50 -0.11% 가능

엘지씨엔에스C 24500 23500 24000 24500 23500 24000 0 0.00% 가능

케이티스C 4750 4700 4725 4900 4800 4850 125 2.65% 가능

장 케이티씨에스C 3900 3800 3850 4100 3850 3975 125 3.25% 가능

외 코리아로터리서비스 13800 12500 13150 13600 13300 13450 300 2.28% 가능

주 포스코건설 88000 83000 85500 90000 83000 86500 1000 1.17% 가능

요 한국디지탈위성방송E 20200 19800 20000 21500 21100 21300 1300 6.50% 가능

종 한국증권금융 12300 11000 11650 14000 11500 12750 1100 9.44% 가능

목 현대로지엠 7500 6500 7000 7500 6500 7000 0 0.00% 가능

현대삼호중공업 57000 51000 54000 57000 51000 54000 0 0.00% 가능

현대아산 11000 10000 10500 11000 9500 10250 -250 -2.38% 가능

현대위아 52000 49000 50500 54000 50000 52000 1500 2.97% 가능

현대카드 16500 15000 15750 16000 15000 15500 -250 -1.59% 가능

현대캐피탈 40000 35000 37500 40000 35000 37500 0 0.00% 가능

KT파워텔 11500 10000 10750 11000 10000 10500 -250 -2.33% 가능

SK건설 42000 41000 41500 42000 41000 41500 0 0.00% 가능

삼본정밀전자C 8700 8000 8350 8700 7200 7950 -400 -4.79% 심사청구

솔라시아C 8300 7400 7850 8900 8500 8700 850 10.83% 공모완료

실리콘웍스C 73900 70500 72200 73500 71200 72350 150 0.21% 공모완료

에스디시스템C 12000 11000 11500 12000 11000 11500 0 0.00% 승인

I 우양에이치씨C 12500 9000 10750 12500 9000 10750 0 0.00% 심사청구

P 웅진에너지C 13500 12200 12850 13000 12500 12750 -100 -0.78% 공모예정

O 원익머트리얼즈C 15000 13000 14000 15000 13000 14000 0 0.00% 심사청구

종 유비벨록스C 16500 15000 15750 16500 15000 15750 0 0.00% 공모예정

목 이글루시큐리티C 11500 10500 11000 13800 11200 12500 1500 13.64% 승인

이연제약C 16600 16150 16375 16700 16200 16450 75 0.46% 공모완료

케이엔디티앤아이C 10100 9000 9550 13000 12200 12600 3050 31.94% 공모완료

크루셜텍C 31000 29000 30000 29000 28000 28500 -1500 -5.00% 승인

현대홈쇼핑 58000 53100 55550 61000 60000 60500 4950 8.91% 심사청구

휠라코리아 37700 34500 36100 36500 34500 35500 -600 -1.66% 심사청구

장외시세표

박스권증시대응하는세가지전략은
방어주 저가매수전략 유효…소비자서비스, 음식료 및 담배 업종 주목

6월 코스피지수 역사적으로 부진했다
대신증권지난10년간증시분석3·6·10월주가약세

한화증권
대대적조직개편단행

증권사실적좋으니신용등급도‘쑥쑥’
신용평가사, 증권사 신용등급 및 전망 줄줄이 상향조정

연초 1일 현재 등락율

코스피 1682.77 1630.40 -3.11%

건설 226.67 168.89 -25.49%

전기전자 7816.18 7778.59 -0.48%

운수장비 1438.47 1659.67 15.38%

통신 293.67 304.15 3.57%

금융 509.13 460.54 -9.54%

증권사별 신용등급 및 전망 현황
증권사명 기존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 전망 변경된 등급 및 전망

동양종금증권 A A+

한화증권 A A+

신영증권 A+ AA-

대우증권 안정적 긍정적

삼성증권 안정적 긍정적

우리투자증권 안정적 긍정적

하나대투증권은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 즉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써프라이스 연금형 상품’2종을 지난 3일부터 판매한다. ‘써
프라이스 즉시 연금 상품’은 목돈을 투자하고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 받는 상품으로 운
용자산 및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하나UBS 실버오토시스템 월분배식 주식혼합형 펀
드’와 KOSPI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하나대투증권 월이자지급식 원금보장형
ELS’두 종류로 판매된다.

‘써프라이스 연금형 상품’2종 출시

■상장예정기업

태양전지용 잉곳(Ingot) 및 웨이
퍼 생산 전문업체인 웅진에너지가
코스피 시장 상장을 앞두고 1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글
로벌 NO.1 태양광 업체로 성장하
기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웅진에너지 유학도 대표는“공

모금액은 제 2공장의 건축 및 신
규설비 증설을 위해 쓰게 될 것”
이라며”코스피 상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 공신력과 자금 등을
적극 활용해 태양광 업계 글로벌
No.1 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
겠다”고 상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
다. 
폴리실리콘을 이용한 태양전지

용 고순도 단결정 잉곳 및 웨이퍼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는 지난 해
매출액 1189억, 영업이익 565억,
당기순이익 410억 원을 올렸으며,
이는 각각 전년대비 76%, 51%,
22%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수익성 또한 영업이익률 47.5%,
당기 순이익률 34.5%로 높은 생
산성과 원가구조를 자랑하고 있
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말 현재 세계
태양광 잉곳ㆍ웨이퍼 시장 점유율
은 3.8%, 세계 단결정 잉곳ㆍ웨이
퍼 시장 점유율 10.4%를 차지하
고 있다. 
지난 2006년 글로벌 태양전지

기업인 美 선파워(SunPower)와 웅
진의 합작회사로 설립된 웅진에너
지는 회사가 설립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세계시장
에서 성공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
보하며 급성장하고 있어 투자자들
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린에너지 사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지목되면서 꾸준한 성장
세를 이어오던 태양광 발전 시장
은 올해를 기점으로 2012년까지
연평균 60% 이상의 가파른 성장
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웅진에너지의 생산품목인

잉곳과 웨이퍼의 원재료인 폴리실
리콘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화
되는 추세에 있어 가격 경쟁력이
시장 자체적으로 확보되고 있다.
잉곳과 웨이퍼 시장도 2013년까지
연평균 60.7%에 달하는 높은 성

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웅진에너지는 이미 연 생산능력

1,827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구축
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의 빠른 성
장과 각 국 거래처의 주문이 증가
함에 따라 7000평 규모의 제 2공
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제 2공장은 연 생산능력 3500톤

에 달하는 규모로 제 1공장과 합
하면 연평균 5327톤의 생산이 가
능해진다. 
이곳만 기준으로 하면 총 1GW

의 생산량 달성이 가능한 규모이
며 웨이퍼 사업 규모 또한
500MW로 확대된다. 해당 생산량
은 지난 해 국내에서 생산된
390MW보다도 많은 양으로, 시장
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수요 증대
에 대비한 것이다. 
웅진에너지는 확충된 생산 설비

를 기반으로 국내외 잉곳과 웨이
퍼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응하며
선파워를 비롯한 다양한 거래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
이다. 

최영희 chaosbut@

글로벌 태양광 기업으로 도약
세계3위글로벌태양전지기업과협업체제구축



올 1분기 상장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에 14개사는 월 1억5000만원 미
만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
됐다.
지난해 말 대박 호프집이 월 1

억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
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상장사의 매출

이 호프집 매상 보다 못한 것에
대해 상장 유지를 위한 최소 매출
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
기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유가증권시

장에서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한
상장사는 삼영홀딩스. 삼영홀딩스
는 올 해 1분기 매출이 고작 6900
만원에 그치지 않아 매출 꼴찌라
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밖에 베스텍은 6억2700만원으로
최저 매출액 2위를 기록했으며 청
호전자통신, 로엔케이, CS홀딩스
가 각각 6억4800만원, 8억9300만
원, 12억8800만원으로 뒤따랐다.
코스닥시장에서 올 1분기 하위

매출 상장사로 제넥신(1200만원),
큐렉소(2600만원), 제일창투
(4700만원), 케이에스알(7800만
원), 넥서스투자 (1억원)등이 최
저 매출액 1위~5위를 차지했다.
해당 기업들은 매출실적만 저조

한 것이 아니다. 영업이익과 순이
익 부분에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
고 있다. 
매출이 부진하다 보니 이익이

없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 
특히 매출이 1분기 1억원이 체

안되는 삼영홀딩스, 제넥신, 큐렉

소, 제일창투, 케이에스알, 넥서스
투자등의 영업 적자는 각각 4억
4800만원, 5억3500만원, 16억6800
만원, 2억7000만원, 8억 2800만원,
16억1700만원에 달했다.
매출 부진 상장사들의 업종은

유통업, 비금속관물, 서비스업, 금
융, 기타서비스, 통신방지, 반도체
등 다양하다.
코스피는 한 해 50억원, 코스닥의
경우 연 30억원 매출액 미달시 관
리종목에 지정된다. 
또 2년 연속으로 미달시 상장폐지
된다. 여기에 코스닥은 법인세비
용 차감전계속사업 손실이 자기자
본 50%이상(또는 10억원이상)이
최근 3년간 2회이상 될 때 관리종
목 지정되며 다음해 다시 위 요건
에 해당되면 퇴출된다. 
영업 손실이 4사업년도 동안 발

생할 때도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며
5년연속시 상장 목록에서 제외된
다. 1분기 매출이 매 분기 동일하
다고 가정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에서는 5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22개사가 관리종목 대상이 됐다. 
또 해당 기업 중 4개사를 제외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법인세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을 기록했다. 유

가증권시장은 12월결산 634사 중
5월17일 이후 제출예정 법인,
2009년 감사의견한정법인, 상장폐
지절차 진행법인을 제외한 601사
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코스닥시장은 12월결산 931사중

관리종목, 결산기 변경, 상장폐지
실질 심사진행, 국제회계기준적
용, 외국기업, 신규상장 총 98사를
제외한 833사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12월 결산 법인 중 관리종

목은 나이스메탈, 네오세미테크,
뉴로테크, 대선조선, 룩손에너지,
마이크로로봇, 메카포럼, 모라리
소스, 무한투자, 미 리넷, 바이나
믹, 베리앤모어, 브이에스에스티,
샤인시스템, 선우중공업, 소리바
다미디어, 쎄라텍, 아이니츠, 등
45곳이다. 
거래소 관계자는“거래소는 기

업이 제출하는 분기별 보고서에서
매출액이 부진할 때, 주된 영업
정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시 역할
을 하고 있다”며“계속사업이익이
냐 상장폐지를 위한 일시적 매출
이냐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장
폐지실질심사대상으로도 선정한
다”고 말했다.

이승환ㆍ고종민 기자 lsh@ㆍkjm@

“평소 관심 있게 지켜봤던 기업
이 3개월 전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한 후 갑자기 상장예심 철
회를 했다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씨

(34세)는 지난 3월 8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덕신하우징이 3
개월이 지나도록 상장예심을 통과
했다는 소식이 없어 회사측에 문의
하자 상장 예심을 철회하기로 했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측에서는 상장철회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김씨는 한국거래소
에 문의를 했지만 거래소 측에서도
상장심사 철회가 됐을 뿐 철회 이
유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
다. 김씨는“투자자가 상장 철회 이
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도 한국거
래소는 모르쇠로 일관해 답답하다”
며“투자자들로서는 궁금증에 대답
을 얻을 수가 없어 의문만 증폭되
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어

디에도 덕신하우징이 상장예비심사
를 철회했다는 소식은 없는 상태
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 정
보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거
래소가 투자자들의 입장이 아닌 기
업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

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매번 거래소가 내무 투
명성을 개선한다고 강조하고 있지
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나
소식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nfs0118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코리아본
뱅크는 주요업종을 기타서비스업에
서 제약업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1
일 밝혔다.  코리아본뱅크는 올 2월
코스닥업체인 동아회원권그룹과 합
병을 통해 우회상장하면서 기존의
회원권 분양 및 중개업인 기타서비
스 업에서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
적 제제 제조업으로 탈바꿈 시켰다.

이와 함께 코리아본뱅크의 소속부
서도 기존 일반기업부에서 벤처기
업부로 변경됐다. 코리아본뱅크의
심영복 대표는“그동안 투자자들에
게 혼란을 줬던 회사의 주요 업종
표시가 회사의 본 사업인 제약업으
로 분류돼 회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종민 기자 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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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규모는 설정후 10주 이상된 펀드들의 설정고 합계 ※수익률은 설정
후 3개월 이상된 펀드들의 순자산 가중 평균 수익률

◆펀드 유형별 수익률 (단위 = 억원·%)

◆유형별 6개월 수익률 (단위 = %)

유 형 운용규모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이후
KOSPI 3.05 -6.38 0.95 2.44 -3.11 

KOSDAQ 5.57 -6.67 -3.77 2.69 -4.83 
주식형 1,103,675 2.43 -4.84 3.57 4.20 -1.84
혼합형 0.71 -1.39 1.70 3.19 1.15 

매경채권지수 0.16 -0.02 1.79 3.58 3.81
채권형 466,694 0.13 0.01 1.73 3.49 3.55 

무위험지수 0.02 0.11 0.35 0.68 0.57 
MMF 938,085 0.05 0.21 0.66 1.33 1.11 

◆펀드 유형별수익률
-주식형 (단위 = 억원·%)

펀 드 운 용 사 설 정 일 설 정 액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베타계수
한국투자한국의힘증권투자신탁 1(주식) 한국투신운용 2006-03-24 2,229 2.75 -4.30 4.44 8.60 32.35 0.88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투자신탁-자 1 에셋플러스자산운용 2008-07-07 527 2.25 -2.21 3.44 12.73 31.84 0.69 
한국투자패스파인더증권투자신탁 1(주식) 한국투신운용 2006-01-16 703 2.77 -4.47 4.15 8.54 31.62 0.87 
한국투자정통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A) 한국투신운용 2003-12-31 334 2.83 -2.42 4.07 10.71 29.67 0.78 
한국투자현대차그룹리딩플러스증권투자신탁 1(주식)(A) 한국투신운용 2008-09-17 136 3.17 -5.34 4.64 9.98 29.63 1.02 
한국투자리서치파워90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투신운용 2003-12-31 92 2.40 -4.73 5.59 7.59 29.51 0.88 
한국투자마이스터증권투자신탁 1(주식)(A) 한국투신운용 1999-06-23 727 2.62 -2.39 4.25 10.80 29.31 0.76 
KB스타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 KB자산운용 2003-01-03 413 2.73 -1.66 5.95 8.39 28.86 0.89 
KB스타多가치성장주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 KB자산운용 2005-01-18 196 2.76 -2.11 5.07 7.42 28.32 0.90 
알리안츠Best중소형증권투자신탁[주식](C/A)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2001-05-02 663 1.76 0.07 11.31 18.68 28.29 0.75 
한국투자마이스터증권투자신탁 1(주식)(C) 한국투신운용 1999-06-23 247 2.61 -2.45 4.05 10.35 28.27 0.76 
한국투자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 1(주식)(A) 한국투신운용 2007-05-15 107 2.74 -2.30 4.16 10.81 28.10 0.75 
한국삼성그룹리딩플러스증권투자신탁 1(주식)(A) 한국투신운용 2006-10-13 210 2.97 -3.70 3.85 5.85 28.01 0.96 
골드만삭스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N 골드만삭스자산운용 2008-09-01 147 2.71 -4.08 7.14 13.39 27.59 0.91 
한국투자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 1(주식)(C) 한국투신운용 2007-05-15 843 2.73 -2.34 4.04 10.56 27.52 0.75 
한국투자거꾸로증권투자신탁 1(주식)(A) 한국투신운용 2003-12-18 440 2.85 -3.16 4.00 6.59 27.31 0.86 
KB외국인선호주증권투자신탁(주식) 클래스 A KB자산운용 2007-06-19 191 2.46 -1.83 4.58 6.81 27.27 0.91 
한국삼성그룹리딩플러스증권투자신탁 1(주식)(C) 한국투신운용 2006-10-13 2,456 2.96 -3.75 3.64 5.45 27.12 0.96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A 동양자산운용 2006-08-21 842 3.06 -2.32 7.08 10.47 26.71 1.05 
KB외국인선호주증권투자신탁(주식) 클래스 C KB자산운용 2007-06-19 286 2.45 -1.89 4.38 6.39 26.30 0.91 
IBK그랑프리포커스배당 1C[주식] 아이비케이자산운용 2005-10-04 77 2.43 -3.86 -0.17 6.09 26.28 0.88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C 동양자산운용 2006-08-22 206 3.05 -2.35 6.98 10.24 26.16 1.05 
신한BNPP좋은아침희망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2003-12-31 246 2.15 -4.41 5.49 7.69 25.85 0.98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C-I) 한국투신운용 2004-11-01 108 2.99 -2.65 5.82 9.31 25.73 1.02 
한국투자거꾸로증권투자신탁 2(주식) 한국투신운용 2005-10-25 783 2.81 -3.23 3.77 5.96 25.62 0.85 
IBK그랑프리한국대표증권A[주식] 아이비케이자산운용 2006-07-10 116 2.40 -5.60 2.59 6.33 25.31 0.99 
한국투자중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C) 한국투신운용 2007-07-23 120 2.88 -3.22 8.07 9.72 25.29 0.89 
알리안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C/A)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2001-03-03 130 2.55 -5.77 3.69 7.46 25.10 1.04 
KB코리아엘리트20증권자투자신탁(주식)A KB자산운용 2008-05-14 928 2.12 -2.51 3.86 4.10 24.73 0.88 
신한BNPP좋은아침희망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C)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2003-12-31 2,237 2.14 -4.47 5.26 7.21 24.69 0.98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2(주식)(A) 한국투신운용 2007-10-17 5,862 2.94 -2.62 5.75 9.07 24.48 1.02 
신한BNPP프레스티지코리아테크증권투자신탁 2[주식]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2005-08-01 166 2.06 -4.60 11.13 13.70 24.47 1.03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2(주식)(C-e) 한국투신운용 2007-10-17 754 2.94 -2.63 5.70 8.97 24.44 1.02 
KB코리아엘리트20증권자투자신탁(주식)C-E KB자산운용 2008-05-14 117 2.11 -2.55 3.75 3.86 24.43 0.88 
한국투자셀렉트가치증권투자신탁 1(주식)(A) 한국투신운용 2004-12-14 471 1.74 -4.93 2.66 3.07 24.39 0.91 
한국투자골드적립식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A) 한국투신운용 2004-07-20 228 2.94 -2.70 5.57 8.93 24.33 1.02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C) 한국투신운용 2004-07-06 1,872 2.95 -2.66 5.64 8.99 24.25 1.02 
PCA베스트그로쓰증권투자신탁A- 1[주식]ClassF PCA투신운용 2001-04-02 123 2.36 -2.90 5.71 7.09 24.25 0.97 
피델리티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I(주식) 피델리티자산운용 2005-03-03 148 2.34 -4.85 5.22 6.34 24.08 1.00 
ING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형 C 아이엔지자산운용 2003-01-03 1,895 2.35 -5.94 3.63 6.33 23.99 1.05 
KB코리아엘리트20증권자투자신탁(주식)C KB자산운용 2008-05-14 2,343 2.11 -2.57 3.68 3.72 23.93 0.88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2(주식)(C) 한국투신운용 2007-10-17 5,561 2.94 -2.66 5.62 8.79 23.84 1.02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C) 한국투신운용 2004-11-01 22,909 2.96 -2.77 5.43 8.48 23.80 1.03 
유리피가로스마트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C-e 유리자산운용 2008-08-05 108 3.17 -6.54 1.19 4.31 23.80 1.01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주식) 한국투신운용 2001-01-31 1,974 1.70 -4.54 2.87 3.32 23.75 0.87 
한국투자골드적립식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C) 한국투신운용 2004-07-20 1,842 2.94 -2.74 5.42 8.58 23.58 1.02 
미래에셋3억만들기배당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 미래에셋자산운용 2004-09-21 1,197 2.87 -6.10 2.71 4.72 23.48 0.95 
LS장수기업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A LS자산운용 2008-10-01 210 2.64 -6.52 1.71 6.99 23.36 1.04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 1(주식)(A) 한국투신운용 2006-04-24 1,943 2.68 -2.48 5.32 8.52 23.33 0.96 
KTB글로벌스타증권투자회사[주식]_C KTB자산운용 2007-05-08 44 1.73 -6.03 3.15 4.67 23.32 1.09 
PCA코리아리더스증권투자신탁P- 1[주식] PCA투신운용 2006-05-25 437 2.33 -2.88 5.60 6.74 23.30 0.97 
삼성스트라이크증권투자신탁 1[주식](A) 삼성자산운용 2000-01-04 995 2.14 -5.68 4.08 5.02 23.01 0.98 
피델리티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A(주식) 피델리티자산운용 2005-03-03 688 2.33 -4.94 4.97 5.84 22.96 1.00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A클래스 트러스톤자산운용 2008-06-27 1,881 2.40 -5.14 1.86 5.44 22.94 0.95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주식)(C-F) 한국투신운용 2005-12-20 711 3.26 -5.81 -0.26 0.72 22.89 0.89 
현대프레스티지롱텀증권투자신탁(주식)C 2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2008-02-01 293 1.54 -4.13 6.70 7.40 22.83 0.99 
신한BNPP프레스티지코리아테크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2005-08-01 122 2.08 -4.58 10.96 12.91 22.79 1.04 
PCA업종일등증권투자신탁D- 1[주식]ClassC-F PCA투신운용 2005-04-18 319 1.98 -5.07 1.96 4.25 22.47 0.98 
PCA베스트그로쓰증권투자신탁A- 1[주식]Class A PCA투신운용 2001-04-02 248 2.34 -3.02 5.33 6.32 22.46 0.97 
미래에셋플래티늄랩증권투자신탁 1(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04-10-18 2,627 1.80 -5.29 5.87 5.64 22.45 1.02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 2(주식)종류A 아이엔지자산운용 2003-05-12 294 2.64 -5.53 2.40 6.10 22.38 1.01 
유리MKF웰스토탈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A 유리자산운용 2007-08-14 161 3.22 -6.47 1.05 4.13 22.34 1.01 
삼성스트라이크증권투자신탁 1[주식](Ce) 삼성자산운용 2000-01-04 102 2.13 -5.73 3.94 4.74 22.34 0.98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 A 하나UBS자산운용 2007-05-03 485 2.96 -2.73 9.92 9.47 22.29 1.04 
하나UBS블루칩바스켓증권투자신탁V- 1(주식)Class A 하나UBS자산운용 2002-03-08 3,007 1.56 -5.48 5.83 5.90 22.28 1.04 
삼성스트라이크증권투자신탁 1[주식](C) 삼성자산운용 2000-01-04 576 2.13 -5.75 3.90 4.68 22.22 0.98 
KB스타업종대표주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 KB자산운용 2004-01-02 1,214 2.54 -2.19 5.14 4.72 22.20 0.95 
LS장수기업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C 1 LS자산운용 2008-10-01 107 2.63 -6.59 1.47 6.48 22.17 1.04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C 4 신영자산운용 2003-05-26 238 3.06 -1.87 4.56 8.24 22.12 0.70 
마이다스커버드콜증권투자회사(주식)A 1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2007-07-09 815 1.42 -5.22 3.84 4.90 22.11 0.88 
피델리티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E(주식) 피델리티자산운용 2005-03-03 3,045 2.32 -4.98 4.79 5.45 22.05 1.00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C클래스 트러스톤자산운용 2008-06-27 851 2.39 -5.19 1.69 5.05 22.03 0.95 
피델리티코리아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자산운용 2005-03-03 223 2.32 -4.98 4.79 5.44 22.02 1.00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 2(주식) 한국투신운용 2005-11-01 796 2.72 -2.59 5.11 8.05 21.94 0.95 
푸르덴셜자랑스러운한국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A 푸르덴셜자산운용 2009-04-15 372 2.25 -6.74 4.72 3.84 21.92 1.05 

-혼합형주식-고(주식편입비 30%~70%미만)

펀 드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베타계수
개인연금주식 2 한국투신운용 1994-06-21 148 1.59 -1.18 2.80 7.33 17.80 0.43 
KTB매직스타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KTB자산운용 2001-03-06 122 1.39 -3.29 2.74 4.88 16.47 0.62 
KTB엑설런트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_A KTB자산운용 2008-02-26 150 0.65 -4.58 4.10 4.23 15.94 0.68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주식혼합) 한국투신운용 2001-01-31 248 1.06 -2.77 2.13 2.82 15.58 0.54 
한국투자신종개인연금50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주식혼합) 한국투신운용 2000-12-30 851 1.37 -1.09 2.43 6.23 15.20 0.38 
신영연금6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자산운용 2001-02-14 247 1.87 -0.96 4.17 7.70 14.99 0.42 
KTB엑설런트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_C KTB자산운용 2007-03-13 476 0.63 -4.66 3.85 3.72 14.82 0.68 

-혼합형주식-중(주식편입비 10%~30%이하)

-혼합형주식-저(주식편입비 10%이하)
펀 드 운 용 사 설 정 일 설 정 액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베타계수

KB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KB자산운용 2006-01-02 211 1.07 -0.43 4.50 6.10 14.62 0.39 
한국투자퇴직연금정통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한국투신운용 2005-12-26 250 1.11 -0.93 2.04 5.88 12.84 0.28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2006-03-23 236 0.98 -1.86 3.46 5.17 11.23 0.36 
신한BNPP퇴직연금성장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2006-01-05 100 1.10 -2.39 1.87 4.13 10.97 0.37 
신영퇴직연금배당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자산운용 2006-01-24 374 1.09 -0.63 2.48 5.20 10.96 0.25 
KTB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KTB자산운용 2007-11-21 119 0.99 -1.81 2.71 4.33 10.62 0.37 
NH-CA퇴직연금고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NH-CA자산운용 2006-01-06 110 1.00 -1.34 2.54 3.96 10.04 0.36 
한국투자퇴직연금밸류증권자투자신탁 2(채권혼합) 한국투신운용 2006-01-02 108 0.74 -1.93 1.36 2.14 9.98 0.33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삼성자산운용 2006-01-02 500 0.95 -1.70 2.79 3.03 9.91 0.36 
한국투자퇴직연금밸류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한국투신운용 2006-02-28 115 0.70 -1.98 1.33 2.27 9.88 0.33 
KB퇴직연금인덱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KB자산운용 2006-12-13 112 1.17 -2.36 1.35 2.89 9.70 0.34 
삼성퇴직연금액티브배당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삼성자산운용 2006-02-17 106 0.96 -1.91 2.80 3.39 9.41 0.35 
신영퇴직연금가치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자산운용 2006-01-03 529 1.12 -1.49 0.92 2.85 8.56 0.26 
동양Bank Plus10증권투자신탁 2[채권혼합]C/C 동양자산운용 2005-01-21 407 0.02 0.20 1.43 5.87 7.19 -0.04 
신영프리미엄안정형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신영자산운용 2006-06-23 345 0.03 -0.06 1.62 5.79 7.07 -0.01 
우리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B- 1[채권혼합] 우리자산운용 2006-01-03 112 0.76 -2.64 0.90 2.03 7.00 0.35 
동양모아드림10증권투자회사 6(채권혼합) 동양자산운용 2006-12-05 734 0.00 0.15 1.41 5.77 6.59 -0.03 
동양모아드림10증권투자회사 3(채권혼합) 동양자산운용 2006-04-21 1,551 0.07 0.10 0.95 5.27 6.27 -0.02 
하나UBS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Class C 하나UBS자산운용 2007-03-20 1,572 0.18 0.01 1.88 3.34 6.25 0.03 
부자아빠포커스안정혼합A- 2 한국투신운용 2003-09-29 211 0.39 -0.43 1.13 3.02 6.16 0.10 
신영더블플러스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A 신영자산운용 2005-08-08 470 0.30 -0.14 1.33 3.01 5.45 0.06 
ING 파워루키공모주증권투자회사10- 1(채권혼합) 아이엔지자산운용 2006-06-14 155 0.26 -0.40 1.45 2.82 5.43 0.07 
아이채권플러스알파 1호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아이투신운용 2007-01-17 356 0.20 -0.20 1.51 2.99 4.26 0.07 
푸르덴셜인컴플러스1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푸르덴셜자산운용 2005-09-05 277 0.11 -0.70 0.99 2.23 4.26 0.06 
푸르덴셜핵심플러스1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C 푸르덴셜자산운용 2007-11-14 186 0.13 -0.73 1.11 2.31 3.73 0.06 

펀 드 운 용 사 설 정 일 설 정 액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베타계수
한국투자장기주택마련정통저편입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한국투신운용 2003-01-09 433 0.99 -0.73 1.86 4.88 11.12 0.26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미래에셋자산운용 2003-02-13 1,423 0.94 -1.77 2.01 3.50 10.05 0.26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 5(채권혼합) 신영자산운용 2005-07-15 136 0.72 -0.66 2.38 5.27 9.99 0.24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10(채권혼합) 신영자산운용 2006-01-24 354 0.74 -0.97 1.67 4.45 9.95 0.24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A) 한국투신운용 2006-02-21 196 0.93 -0.70 2.28 3.97 9.51 0.30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 1(채권혼합) 신영자산운용 2005-05-16 398 0.81 -1.13 1.29 4.01 9.48 0.24 
미래에셋배당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2001-10-11 227 0.92 -1.87 1.60 3.01 9.25 0.27 
ING1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아이엔지자산운용 2004-01-02 803 0.80 -1.64 1.86 3.67 9.01 0.28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C) 한국투신운용 2006-02-21 " 1,626 " 0.93 -0.74 2.16 3.71 8.95 0.30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11(채권혼합) 신영자산운용 2006-03-20 500 0.71 -0.95 1.46 3.93 8.72 0.23 
와이즈HR3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와이즈에셋자산운용 2004-05-18 103 0.81 -1.63 1.90 3.29 8.72 0.29 
우리프런티어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우리자산운용 2003-02-17 931 0.96 -1.29 2.95 3.38 8.53 0.34 
미래에셋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채권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2003-01-21 243 0.75 -1.91 2.13 3.03 8.45 0.28 
삼성뉴트랜드안정30증권투자신탁 C 1[채권혼합] 삼성자산운용 2002-04-13 218 0.63 -1.59 1.79 2.50 8.42 0.27 
ING미래만들기배당안정증권투자신탁 2(채권혼합) 아이엔지자산운용 2004-12-13 106 0.81 -1.70 1.69 3.21 8.38 0.28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한국투신운용 2005-12-20 172 0.93 -1.76 0.52 1.28 8.24 0.25 
PCA대표기업지수증권투자신탁제A- 1[채권혼합]Class A-W PCA투신운용 2004-01-02 90 0.85 -1.85 1.39 2.17 8.22 0.28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 6(채권혼합) 신영자산운용 2005-09-09 210 0.78 -1.15 1.10 3.45 8.21 0.23 
하나UBS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증권투자신탁 2(채권혼합)Class C 하나UBS자산운용 2007-08-20 137 0.25 -0.12 2.14 3.74 8.06 0.10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2006-04-18 455 0.78 -0.92 2.12 5.55 8.02 0.15 
푸르덴셜인컴플러스3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푸르덴셜자산운용 2005-10-31 125 0.48 -1.99 1.95 2.80 7.83 0.27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그룹3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A) 삼성자산운용 2007-01-10 290 0.73 -1.11 2.49 2.57 7.71 0.28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2002-05-03 838 0.70 -1.67 2.49 3.06 7.63 0.28 
신영고배당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자산운용 2004-10-11 719 0.82 -0.55 1.78 3.43 7.50 0.20 
삼성우량주장기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A) 삼성자산운용 2006-04-14 179 0.70 -1.10 1.83 2.10 7.31 0.29 

※ 자료제공

주간펀드수익률

호프집 매출만도 못한 상장사 투자주의
관리종목지정위험높아…향후상장폐지가능성도염두

코스닥기업연매출30억미만시‘옐로카드’2회연속’퇴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종목명 2010년

증감율
2010년

증감율
2010년

증감율
부채비율

1분기 1분기 1분기

삼영홀딩스 69 (89.30) -448 적자지속 -559 적자지속 7.65

베스텍 627 (14.49) -1.801 적자지속 -1.332 적자지속 88.77

청호전자통신 648 61.90 -513 적자지속 -598 적자지속 83.26

로엔케이 893 (15.33) -661 적자지속 -578 적자전환 14.78

CS홀딩스 1,288 568 393 9.68

제넥신 12 -86.79 -535 적자확대 -353 적자축소 11.71

큐렉소 26 -71.90 -1.668 적자확대 -1.707 적자확대 22.81

제일창투 47 -68.70 -270 적자확대 -240 적자축소 금융

케이에스알 78 -95.67 -828 적자확대 -2.565 적자전환 31.71

넥서스투자 100 -75.83 -1.617 적자축소 -1.807 적자축소 금융

2010 1Q  코스피, 코스닥 매출액 하위 5사

(단위 : 백만원, %)

코리아본뱅크, 제약업으로 업종 변경
스마트폰 특성 살린 매매서비스 개시

상장철회사유‘모르쇠’투자자분통
덕신하우징·거래소“말해줄수 없는 사항”일관

KB투자證노치용사장의숙제
M&A성공해야상위권도약

K B 투
자증권의
2대 사장
으로 선
임된 노
치용 신
임 사장
(사진)의

두 어깨가
무겁다.
노 사장은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뒤 현대전자(하이닉
스)를 거쳐 1998년 현대증권
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대건설 근무 당시 대표였

던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을 1978년부터 6년간 지내면
서 MB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
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당초 김명한 전

사장의 연임에 무게를 뒀었
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서도
특별한 후보군이 회자되지 않
았을 뿐더러 초대 사장이라는
어려운 자리에서도 비교적
KB투자증권을 잘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 받았기 때문이
다.
김 전 사장은 2008년 3월

한누리증권을 KB그룹이 인수
하면서 출범한 KB투자증권의
초대 사장을 맡아 비록 2009
회계연도에 적자를 냈으나 대
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것으
로, 증시를 둘러싼 대외 여건
이 좋지 않았고 초기 투자가
많은 증권업 특성을 반영하면
선방했다는 평을 들었다.
한편 KB투자증권측은 이번

인사를 두고“노 신임 사장이
증권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력
을 지니고 있어 2013년 국내
3위 종합금융투자회사를 목표
로 하고 있는 KB투자증권의
도약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자평했으
나, KB투자증권이 동종업계의
M&A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게 증권업계의 중론이
다.
즉 시장의 파이는 한정된

가운데 경쟁 증권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상당 부분 고착화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진
입장벽은 철옹성과 같아 신생
증권사인 KB투자증권의 현
규모로는 이를 뛰어넘기에 역
부족이란 설명이다.

현대증권은 스마트 폰 전용 주
식매매 서비스를 스마트 폰 고유
기능을 100%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개발했다.
기존 MTS 기능을 스마트 폰으

로 단순히 옮기는 데 그쳤던 주
식매매 서비스에서 차별화를 두

었다.
무엇보다 단말기 특성에 최적

화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
했다. 이미지 구현력, 화면전환과
데이터 전송속도 최적화, 매매최
적화 UI(유저인터페이스)에 중점
을 뒀다. 스마트 폰 자체의 특성
을 충실히 살려 동작인식 기능도
탑재했다. 
한편 현대증권 스마트폰 서비

스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추
구하고 있다. 
업계최강의 분석 능력을 보유

한 리서치센터와 투자컨설팅센터
를 비롯해 1000여 명의 영업직원
들이 참여해, 스마트 폰을 실시간
주식 정보와 의견교환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동 부
증 권 은
용 대 인
기 업 분
석 본 부
장을 신
임 리서

치센터장으로 승진 발령했
다고 7일 밝혔다.
용대인 센터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대
차와 삼성그룹에서 8년간
근무하다가 신한금융투자,
한화증권 등에서 자동차 애
널리스트로 9년간 활동했
다. 
또한 2004년부터 2005년

까지 동부증권에서 리서치
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용대인 센터장은 동부증

권 리서치 강화 전략에 따
라 지난해 11월 동부증권으
로 복귀해 리서치센터내 기
업분석본부장을 맡아 인력
충원과 조직력 강화 작업을
해오다 이번에 리서치센터
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이재현기자 nfs0118

노치용사장

신임리서치센터장에
용대인씨승진임명

IBK투자증권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16층 강당에서 윤
용로 IBK기업은행장, 이형승 사
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
운데 창립 2주년 기념식를 개최했
다.
이형승 사장은 기념사에서“신

설사 중 최고라는 평가에 안주하
지 않고 신설사 꼬리표를 떼고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객을 향한 진정성,
IBK금융그룹의 시너지, 도전정신
과 끈끈한 팀웍 등 3대 가치를 실
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기념식에

서 조직문화 변화를 주도하며 활
동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변화추진

의 리더 NCA(New Culture Agent)
63명을 임명했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저녁 장기

우량고객 550여 명을 초청해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CGV 스타리움
에서 3D 영화‘드래곤 길들이기’
를 관람하는 사은행사를 가졌다.

오희나기자 hnoh@

IBK투자證, 고객위하는조직문화정착마련

윤용로 IBK기업은행장은 축사를 통해“IBK투자증권 임직원의 노고로 IBK그룹이 종합
금융그룹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개인 및 중소기업 고객에게 최상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최고의 금융그룹
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주식중개서비스실시

우리투자증권은 1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베트남 주식 중
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베트남 주식

중개 서비스는 우리투자증권 해

외주식부를 통해 주문이 이루어
지며, 요청된 주문은 베트남 현지
자회사인 우리CBV증권회사의
HTS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된다. 베트남주식주문은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만 주문
접수를 받는다.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동부증권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 사업
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초 조합원들이 무상지

분율 문제로 재건축 시공사 선
정 총회를 보이콧 하더니 이번
에는 조합장 해임안을 통과시키
고, 조합장을 해임시켰다. 무상
지분율에 불만을 품은 비상대책
위원회(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
지킴이)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조합측이 강하게 충돌하는 양상
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열린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비상대책
위원회.지킴이)에 조합원 2820
명 중 1421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변우택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 10명의 해임안이 통과
됐다.
비대위는 조합장과 조합임원

을 다시 뽑는 절차를 진행하기
로 했다. 비대위가 조합장 등
기존 조합임원에 대해 해임아을
통과시킨 것은 인근 고덕주공 6
단지(174%)에 비해 턱없이 낮
게 책정된 무상지분율 때문. 
실제로 GS건설과 삼성건설

컨소시엄은 143%라는 낮은 지
분율을 제시, 조합원들의 실망

을 샀다. 게다가 시공사 선정지
침 마저도 지나치게 조합에 불
리하게 작성돼 있다는 게 비대
위측의 주장이다. 건설사와 조
합이 유착관계 없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비대위측의 주장
이다.  
비대위 관계자는“지난달 1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있기 직전
한 건설사가 일부 조합 대의원
들에게 거액의 상품권을 돌린
것이 확인돼 조합원들의 불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또“시공사

선정지침부터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의 조합장으로는 제대로 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며

“깨끗한 집행부를 구성해 조합
원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측은 일단 이달안에 조

합장을 포함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내달 10일 예정된 시
공사 선정 총회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조합측도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29일 임시총회 투표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 결과를 보면)여러가

지 정황상 미심쩍은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라며“임시총회 효
력정지가처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있을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다음달 10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결정하게 될 것”
이라며“현장 설명회에 참석했
던 8개 건설사들 중 입찰 제안
서를 받게된다. 컨소시엄을 배
제하며 어디든 참여가 가능하
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덕주공2단지는 지난

2002년 삼성건설과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곳. 하지만 최
근 인근 고덕주공 6단지에서
두산건설이 174%라는 높은 무
상지분율을 제시하며 시공사로
선정되자 이에 자극받은 고덕
주공 2단지 조합원들이 시공사
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공사 재선정 입찰에는 기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삼성건설,
GS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
우건설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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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김문수
현 경기도 지사의 재집권 성공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이슈가 남발한 반면
눈에 띠는‘개발 공약’은 많지 않
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영향 받을
것은 없지만, 오 시장이나 김 지
사가 1기 집권시기에 내놓은 계속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개
발 관련 계속 사업과 부동산 시장
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서울 부동산 시장 = 용산ㆍ여의도
ㆍ강남 등 한강 주변지역이 투자
처로 또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관
측된다. 
오 시장은 지난해 한강변 공공

성 재편계획을 발표하며 우선 적
용대상인 5개 전략정비구역(성수
ㆍ압구정ㆍ여의도ㆍ합정ㆍ이촌)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5개 유도정
비구역(반포ㆍ당산ㆍ자양ㆍ잠실ㆍ
망원)을 선정했다. 또 이들 주거지
역의 경우 최고 50층까지 건축물
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도 풀었다.
개발호재가 풍성한 이들 지역이
오 시장 재선으로 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역세권 아파트도 각광받을 것으

로 전망된다. 이는‘오세훈아파트’
라 불리는 시프트와 관련이 있는
것. 높은 청약경쟁률에 큰 인기를
끌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모델
로 자리잡은 가운데 오 시장은
2018년까지 13만가구를 공급하겠
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역세권
시프트로 인기몰이에 나설 예정이
서 서울 역세권 주변 아파트들이
몸값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용산의 주가도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역세권, 용산공
원, 용산부도심, 한남뉴타운 등을
통합관리하는 광역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바로 용산
이 미래 서울의 진정한 중심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세우기
로 한 것.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마스터플

랜을 비롯해 용산역 중심 교통인프
라 재정비 및 신규노선 발굴, 부도
심 일대 중심기능 강화, 남산~용

산~한강~여의도를 잇는 관광벨
트 조성 등이다. 
특히 PF대출 보증 문제로 사업

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용산국제업
무지구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글로벌
베스트 10 세계도시로 거듭나겠다
고 밝힌 만큼 사업이 힘이 실릴 것
이라는 분석이다.  
강남재건축 시장이 살아날지도

주목된다. 강남에서 몰표를 받은
것도 강남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
다. 용적률 상한이나 재건축 시한
연장 등 이슈들에 대해 서울시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 =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된다. 재선에 성공한 김문수 지사
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GTX는 지하 40~50m에서 최대

시속 200㎞로 도심을 통과하는 새

로운 대중교통수단이다. 3개 노선
총 174㎞ 거리의 GTX를 2018년까
지 개통해 경기도 주요 지역과
서울을 거미줄처럼 잇겠다는 것. 
벌써부터 새로 생기는 역이 주

변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
다. 하지만 12조원에 이르는 사업
비를 충당할 재원마련 방안이 불
투명 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동두천, 양주 등 경

기북부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하
기 위해 국토 39호선(송추~동두

천 간) 도로를 확장하고 제2 외
곽순환도로(포천~파주) 및 포천
~서울 간 고석도로를 조기에 완
공하는 도로망 확충 사업도 탄력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

역에서는 29개 미군기지가 순차
적으로 반환되면서 주변 지역 개
발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지역은
산업 및 생산기반시설, 대학교,
교육연구시설, 체육복합리조트 등
을 두루갖춘 도시로 육성될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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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장의 침체가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매도자와 매수
자 간 호가차이가 최고 1억원에 달
하는 등 호가 격차가 큰 단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큰 호가격차는 그렇지

않아도 매수세가 약세인 매매시장
에서 거래 성사를 더욱 어렵게 하
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현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아파트 매매값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간혹 급
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될 뿐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신경전이 팽

팽하기 때문이다. 매매값이 계속
곤두박칠 치자 집 주인들은“이 보
다 낮은 가격에는 도저히 팔 수 없
다”며 호가하락을 멈추고 있는 반

면 매수자들은“더 떨어지기를 기
다려보자”는 기대심리로 매입을
미루고 있다. 
이처럼 매도자와 매수자간 희망

하는 가격이 다르다 보니 호가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벌어지는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단지 27

평(공급면적 기준 89㎡)은 매도자
는 7억원에 내놓았지만 매수하려
는 수요자는 6억원을 불렀다. 이에
앞서 거래된 동일한 단지의 급매
물이 6억5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
뤄졌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준

비 중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2
단지 16평(전용면적 기준 55㎡)은
매매물건이 7억1500만~2000만원을
호가하지만 매수 희망자는 6억7000
만원을 요구해 최대 5000만원의 호
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목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5평을 예를 들면 호가 격차가
7000~8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
지 차이가 난다”며“그렇지 않아
도 거래가 뚝 끊어진 상황에 거래
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
했다. 
인근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

계자는“여기저기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급
하게 처분해야 할 급매물이 아니
면 가격이 크게 저렴하지 않다”며
“매수자들이 막상 사려고 보니 예
상보다 가격이 싸지않아 매입을
미룬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장에 급매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도 매수세를 약화
시키고 있다고 중개업계는 전한다. 
현재 주택대출 금리가 낮은 탓

에 주택 보유자들로서는 이자 부
담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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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시공사선정에문제’…조합측‘임시총회효력정지’충돌

용산‘태풍의핵’…시프트도관심
경기도선 GTX 거점 지역 어디로 결정될 지 주목

매수세 위축 초래로
주택 거래 더 어려워

호가격차 1억넘는아파트매물속출

낮은 무상지분율(140%대)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해임하는 사태가
벌어진 고덕주공 2단지 전경.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안에 새 조합장을 선출하겠
다는 방침이다.

■고덕주공 2단지엔 무슨 일이

강남재건축ㆍ용산국제업무지구 탄력 받을듯
고도제한 완화, 토지거래허가 해제 '핫이슈'

수도권아파트 건당 평균 경매 낙
찰가액이 2008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이 지

난달 수도권아파트 낙찰가총액과
낙찰건수를 조사한 결과 건당 평
균 경매 낙찰가액이 3억1567만원으
로 나타났다. 낙찰가총액은 1715억
475만원, 낙찰건수는 543건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08년

12월 2억9945만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금액이다. 
입찰자들이 입찰가액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써내면서 낙찰가총액
감소폭이 낙찰건수 감소폭보다 커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 수도권아파트 낙찰건수

는 767건으로 지난달(543건)에 비
해 29.20%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낙찰가총액은 -36.86%(2714억4614
만원→1714억475만원)로 감소폭이
더 컸다. 
수도권아파트 건당 평균 낙찰가

액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보
이면서 지난해 9월에는 3억9554만
원을 기록하며 4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10월 제2금융권 대출규

제 시행을 기점으로 낙찰가는 하

락세로 돌아섰다. 올 3월에는 3억
3987만원, 4월 3억2051만원, 5월 3
억1566만원으로 내려가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건당 평균

낙찰가액이 4억7812만원으로 지난
해 3월(4억1697만원) 14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 인천지역이 1억8594만
원으로 지난해 5월(1억8323만원)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는 10억원대 고가아

파트 낙찰률이 4월에 비해 증가하
면서 평균 낙찰가액이 전달보다
241만원 가량 상승한 2억 6406만원
을 나타냈다. 

김지나 기자 kjn@

수도권아파트경매낙찰가액17개월만최저
2금융권 대출규제로 직격탄

시공사 선정 철회이어 조합장 해임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나경제(43.가명)씨.
나씨는 올여름 집을 사 분가하련
던 계획을 포기했다. 분양아파트와
기존 아파트를 놓고 저울질 하던
그는 집값이 곤두박질치자 주택구
입 시기를 뒤로 미루기로 했다. 나
씨는“집을 사려면 융자를 얻어야

하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면 금리도
오르고, 당분간 집값, 전셋값도 떨
어진다는데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전세값마저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
에 떨어지는‘매매-전세 커플링 하
락’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집값
이 크게 떨어져 전셋값과 차이가
줄어들면 전세입자들의 주택구매
욕구를 자극, 이들이 주택구입에
나서면서 다시 집값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모습이었으나 부
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커

플링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비관론자들은 주택 매매가

격 하락세에 전세가격까지 내림세
로 돌아선 것은 주택시장 버블 붕
괴의 전조현상이라는 성급한 전망
을 내놓기까지 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일

부 수도권 지역에서 작년 1월 중순
이후 끝을 모르고 오르던 전세가
격의 오름세가 끝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
정보업체가 자체 집계한 현재 서
울도심권 전세가격은 -0.02%로 작
년 1월 중순 이후 1년4개월 만에
내려갔다. 
서울에서는 성북구(-0.26%)와

강북구(-0.24%) 송파구(-0.22%) 양
천구(-0.10%) 마포구(-0.04%) 관악
구(-0.04%) 광진구(-0.03%) 동대문
구(-0.02%) 순으로 하락했다. 
인천과 경기도 북부 신도시 지

역의 전세가격 역시 소폭이지만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파주
신도시가 0.13% 내렸고 인천 계양
구(-0.08%), 일산신도시(-0.04%),
김포시(-0.04%), 남양주시(-
0.04%), 산본신도시(-0.01%) 등도
떨어졌다. 
매매가격은 올 초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도심 주택 매
매가격은 14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1월 3.3㎡당 1415원에서 5월
1843만원으로 0.75% 하락했다. 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1.24% 떨어졌다. 
집값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그

동안 꾸준히 오른 탓에 집값과 전
셋값의 차이는 3년5개월만에 가장
좁혀졌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
난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 대
비 전셋값 비율은 54.8%에 달했
다. 이는 2006년 11월의 55.5% 이
후 최고치다. 통상 집값과 전셋값
의 차이가 줄어들면 다시 집값이
뛰어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
과 지난 2007년 분양됐던 입주물량
이 겹치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
다. 즉,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가
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주택 구매
심리에 국지적으로 넘쳐나는 입주
물량이 더해지면서 전세와 매매가
격을 같이 떨어뜨리는 커플링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전세가격을 하락시킨 것은 대량의
입주물량이었다. 지난달 29일 강북
구 미아뉴타운에서 래미안 1, 2차
2577가구를 시작으로 이달에만 성
북구와 은평뉴타운 등에서 3934가
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경기도

역시 1만444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
다. 여름 비수기인 7월에도 수도권
에서만 1만553가구의 입주 물량이
대기중이다. 
입주 물량 증가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격이 오름세로 돌
아서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
망된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부

동산 침체 장기화로 인한 미분양
적체 물량에다가 입주물량이 더해
지면서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전세
가격도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려 하
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 기조는 당분간 이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일ㆍ김성배 기자 hsi@

전세가격이 1년4개월동안 올
랐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들은 왜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
을까.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
의 정책과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총부채상

환비율(DTI)규제를 강화한 것
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저금리로
풀린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며
DTI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강남 아파트 가격은 잡아 냈다. 
하지만 서민들의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해 집 사기는 더 버거워
진 것도 사실이다. 
건설업계에서도 미분양 주택

대책보다 DTI규제 해제가 더
절실하다며 부동산 경기 회복
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도 빼놓을 수

없다.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지만 앞으로 2012년까지 서
울 주변 수도권에 시세보다 저
렴한 아파트를 대거공급한다고
정부가 공언하고 있다. 서민
입장에서 무리하게 비싼 기존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어진 셈
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기에 빠진 만큼 집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구입
능력과 의사가 있는 세입자마
저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매

수세로 전환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가.매매가 동반하락 현상은 일
시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현

상 자체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는 반증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올

해보다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올
해보다 10만가구가 줄어든 7만
5000여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전세대란이 우려되
며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매수요
를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집값이 한없이 떨어질 것으

로 생각하고 마냥 기다리는 것
도 답이 아닐 수 있는 것. “집
값 하락시 집을 살때는 반박자
빠르게 사라”는 부동산 투자 전
문가의 조언을 곱씹어 볼 필요
가 있는 요즘이다.

김성배 기자 sbkim@

매매 뿐 아니라 전세시장에서
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아파
트 매수자들이 사라진지는 오래
전 얘기고 세입자마저 실종되고
있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

나는 가운데 올해만 32만여가구
(수도권 17만가구)에 이르는 입주
물량 폭탄이 터지자 매매가와 전
세가가 동반하락하는 기이한 현
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현
상은 서울과 신도시에서 두드러
진다. 최근 서울 전세가가 주간기
준(5월 마지막주)으로 16개월만에
내림세로 반전됐고 수도권 신도
시와 인천 전세가격도 하락했다.
서울 성북구와 은평구는 뉴타운
신규 입주물량의 여파로 인해 공
급과잉 현상이 벌어지면서 하락
세가 두드러졌다. 올 초 매매거래
가 끊겼다는 성북구 일대 중개업
소에서는 전세거래마저 뜸하다고
하소연이다. 
이에 따라 전세값도 하락하고

있다. 길음동 뉴타운푸르지오 109
㎡(33평형)과 하월곡동 삼섬래미
안 80㎡(24평형)은 같은 기간
1000만 원 떨어진 1억 8500만 원
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은평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올

초에 공급된 아파트들도 현재까
지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은평뉴타운 3지
구가 다음달 입주를 기다리고 있

어 전세가격 하락폭이 심화될 태
새다. 갈현동 라이프시티 102㎡
(31평형)와 증산동 덕원 50㎡(15
평형)의 전세시세가격은 각각 1
억1250만 원, 7800만원으로 전주
대비 1000만 원 내렸다. 
지난 주 약세를 보였던 노원구,

광진구, 서초구 등도 거래부진에
따라 전세가격 하락조짐이 보이
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주공2단
지 60㎡(18평형)의 전세가격은
7750만 원으로 한 주간 500만 원
가량 내림세를 보였다. 상계동 주
공1단지 66㎡(20평형)도 지난 주
에 비해 250만 원 하락한 1억750
만 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신도시는 세입자 구경하기가

더욱 힘들다. 부동산뱅크에 따르
면 수도권 신도시는 일산이 -
0.05%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 산본(-0.02%)과 평촌(-
0.02%)까지 하락장에 합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하락이
집값을 추가로 끌어내릴 수 있다
고 우려하고 있다. 그간 집값 폭
락을 막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가격마저 하락한다면
시장을 지지해 줄 방패막이 사라
진다는 얘기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분양팀장

역시“연말에 3차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정부가 거래활성화
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는 이상 서울과 수도권 거래시
장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커플링 현상이 용인
이나 고양에서 쏟아져 나올 하반
기 입주물량 폭탄에 주목하고 있
다.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대량
으로 풀면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하락 현상이 더 심각해 질 수 있
다는 견해다. 
심지어 전세 등 임대수요를 통

해 금융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다
주택자들이 전세가 하락 부담으
로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시장
이 걷잡을 수 없게 무너질 수 있
다는 경고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집

값 상승을 견인할 동인이 없다.
규제라는 정책의 틀이 바뀌지 쉽
지 않아 금리도 올릴 예정이어서
시장이 더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 현

상이 시장이 바닥에 다가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
왔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 연구소장

은“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하락 현상
이 있었다. 하지만 수개월지나 시
장은 반등했다”며“학습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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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전세가 동시 떨어지는‘커플링 하락’현상 심화

내년 입주물량 급감 주택시장 변수…“반박자 빠르게 사라”

다주택자, 매물쏟아내면시장부담가중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커플링 하락’…수개월 지나 반등

3~5월 매매/전세 변동률 (단위:%)

시/도 시/구 3월 4월 5월
매매 전세 매매 전세 매매 전세

신도시
일 산 -0.22 0.07 -0.50 -0.07 -0.42 -0.10

파 주 -0.09 -0.04 -1.02 -1.21 -1.22 -0.40 

고 양 시 -0.09 0.20 -0.89 0.15 -0.43 -0.14 

경기도 남양주시 0.02 0.59 -0.25 0.14 -0.32 -0.16 

용 인 시 -0.40 0.40 -0.83 0.45 -0.75 0.13 

서 울 -0.14 0.2 -0.51 0.33 -0.44 0.05

수도권 -0.15 0.33 -0.48 0.44 -0.44 0.13 

무주택서민들이집을사지않는이유는?

전세가비율55%로4개월만최고치
일부선버블꺼지는전조현상판단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기침체
란 파고를 헤쳐 나가면서 내적으
론 롤과 시스템을 재정비 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두산그룹 회장을 맡

은 박용현 회장의 취임일성이다.
두산그룹은 지난 2007년‘밥캣’인
수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맞물려 유동성 논란으로 홍역을
치뤘지만 박 회장은‘현장과 소통
경영’을 전면에 내세워 그룹의 체
질 개선에 앞장섰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시만 내리

는‘탁상경영’은 지양했다. 1년간
박 회장은 국내외 출장 총 20회 이
상, 비행거리로만 총 10만㎞ 이상
을 다녔다.
박 회장의 취임과 함께 두산은

변하기 시작했다. 3년간 준비했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완성한
데 이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
했다. 지난해 6월 ㈜두산과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특수목적회사를 설
립해 지분을 51대49 비율로 인수하
는 방식으로 두산DST 등 3개 계열
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을 매각, 7808억원의 현금을 확보
했다.

그 결과,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자산 총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전
년대비 6000억원 감소했지만 매출
액 17조2080억원, 부채 19조3430억
원, 부채비율 206.94%을 기록하면
서 재무건전성이 좋아졌다.

구조조정과 공격적 투자
두산그룹은 지주사 체제로의 전
환을 시작으로 계열사 지분 매각
을 통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진
행했다. 금융위기를 앞두고 진행
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회사 안
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박 회장은 과감한 결단

으로 안정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
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구조조정을 끝낸 뒤에도 과감한

투자가 뒤따랐다. 지난해 9월 두산
은 체코의 발전설비 업체인 스코
다파워를 4억5000만 유로에 인수했
다. 경기불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리한 투자가 아니냐는 지적
도 나왔다.
하지만 그는“반드시 필요한

인수”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발전
소 핵심설비인 터빈의 원천기술
이 없었던 두산으로선 스코디파
워가 어느 기업보다 필요했기 때
문이다.
박 회장의 다음 프로젝트는‘글

로벌 생산기업 구축’이었다. 두산
중공업과 두산메카텍은 지난해 5
월 베트남 쭝꾸엇 지역에‘두산
비나’라는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총 3000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간
두산비나는 보일러 공장, 석유화
학설비공장 등 5개 공장은 물론,
자체 부두와 항만설비 등을 갖추
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9월

중국 서공그룹과 중국내 건설기계,
대형트럭과 발전기용 디젤엔진을
생산, 판매하는 합작회사 설립계약
을 체결했다.

사업 분할과 자산매각 단행
두산그룹은 지난 2006년 3년 이내
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시
장과의 약속을 지켰다. ㈜두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지주회
사 전환 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지난해 4월 받았기 때
문이다. 
이를 위해 두산그룹은 생물자

원, 두산타워 등 사업분할, 종가집
김치 매각, 테크팩 사업 매각, 주
류사업 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하고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한
바 있다. 현재 지주회사 두산은 두
산중공업·네오플럭스 등의 자회
사, 두산인프라코어·두산캐피탈

등 손자회사, ㈜렉스콘 등 증손회
사를 두고 있다.
두산그룹은 총수일가가 지주회

사인 ㈜두산에 대한 안정적인 지
분 확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장악
하고 있는 지배구조다.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과 박

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박용현 두
산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
등 총수일가와 자사주 등을 포함
해 특수관계인이 63.1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두산 지분은 박용

곤 명예회장 3.45%, 박용성 회장
2.47%, 박용현 회장 2.44%, 박용만
회장 3.31%,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4.12% 각각 보유하고 있다.

또 박 명예회장의 장녀 박혜원
두산매거진 상무와 차남 박지원
두산중공업 사장이 각각 1.37%와
2.75%를, 박용성 회장의 아들 박진
원 두산인프라코어 전무가 3.02%,
박용현 회장의 아들인 박태원 두
산건설 전무와 박형원 두산인프라
코어 상무·박인원 두산엔진 부장
도 2.23%와 1.65%·1.65%를 보유
하고 있다.
이밖에도 박용만 회장의 아들인

박서원 빅 앤트 인터내셔널 대표
와 박재원씨도 1.63%와 1.34%의
지분 나눠 갖고 있다. 
㈜두산은 그룹 핵심계열사인 두

산중공업의 최대주주로 41.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산중공
업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38.83%를 보유해 최대주주다. 두
산그룹의 양대 사업축인 두산중공
업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안정
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이다.

소문에 흔들린 두산그룹
두산그룹은 그러나 최근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돌던‘유동성 악화설’
로 인해 흔들리기도 했다.
소문의 발단은 두산건설의 일산

위브더제니스 미분양과 1300억원
회사채 발행이다. 이 같은 사실이
증권가에 퍼지면서 유동성 악화설
로 이어진 것이다. 두산은 곧 바로
그룹 차원에서 유동성 악화설은

‘터무니없는 소문’이라며 적극적
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두산건설의 유동성 악화

설에 이어 뜬금없이 자회사 유상
증자설이 나는 등 악성루머로 인
해 홍역을 치러야 했다. 
두산그룹의 유동성 악화설의 중

심에 지난 2007년 인수한 미국 건
설기계 업체인‘밥캣’이 있다. 
인수 당시 29억달러 가량을 차

입한 두산은 당시 대규모 이자 비
용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의 우려
를 사기도 했다.
급기야 인수 직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며 밥캣의 실적이 난
조를 보였고 두산의 현금유출은
계속돼 왔다.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지난

해 영업이익에서 호실적을 보였음
에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두산은 지난해 두산DST 등 자

회사와 한국우주항공산업(KAI)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10억
달러를 밥캣에 송금했다. 이는 올
해 필요할 자금까지 감안한 금액
이다.
두산측은 이번 루머에 대해 당

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지난해 자회사를 매각
하면서 적어도 2012년까지는 유상
증자는 필요없게 됐다”며“두산이
나 두산인프라코어, 밥캣의 실적
도 개선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루
머가 흘러나온 배경이 의심스럽
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박용현

회장이 취임 1년만에 두산그룹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재무건전성 악
화라는 숙제는 아직까지 해결해
야 할 문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이는 두산의 이미지와 성장에 대
한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두산그룹은 이같은 유동성

위기설이 지속되자 두산엔진을 연
내 상장키로 결정했다.
2008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지속

한 두산엔진은 모기업인 두산중공
업과 두산그룹의 발목을 붙잡는
원인이기도 했다. 두산엔진의 지분
을 53% 보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과 ㈜두산은 두산엔진의 적자로
지분법 손실을 입고 이것이 실적
개선을 늦추는 원인이 된 것이다.
두산그룹은 이에 따라 두산엔진

을 상장하고 신규 자금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을 꾀함으로써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으로 풀이된다.

빨라진 두산家 4세 경영
두산그룹 4세들은 지난 2008년 대
거 임원에 오르면서 경영일선에
전면적으로 나섰다.
특히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지난

해 박용현 회장 등 3세 경영진이
모두 경영일선에 복귀한데다 두산
가(家) 4세중 맏형인 박정원 두산
건설 회장(박용곤 명예회장의 장
남)을 회장으로 승진시켜 두산그
룹 최고경영진에 합류시켜 향후
후계구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재 그룹에 두산가 4세로는 박

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인 박정원
회장과 장녀인 박혜원 상무, 차남

인 박지원 사장이, 박용성 두산중
공업 회장의 아들인 박진원 전무
와 박석원 상무,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태원 전무, 박형
원 상무, 박인원 두산엔진 부장 등
8명이다.
박용만 ㈜두산 회장의 아들인

박서원씨는 빅 앤트 인터내셔널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재원씨
도 아직 그룹에 입사하지 않아 후
계구도에서 빠져 있다.
지난 2007년 두산중공업 대표이

사 사장에 선임된 박지원 사장은
작년부터 ㈜두산 사장(COO)을 겸
하고 있다. 작은아버지인 박용성
회장이 대한체육회 활동에 전념하
면서 두산중공업을 실질적으로 주
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체코 스
코다파워 인수를 진두지위하고 아
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성
공하는 등 그룹 안팎으로 경영능
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혜원 상무는 오너 일가중 유

일한 여성으로서 매거진·출판사
업을 주도하는 한편 두산그룹 광
고 및 마케팅을 전담하면서 나름
대로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박지원 전무는 두산인프라코어

의 전신인 대우종합기계 인수전에
참여한 후 전무로 승진했으며 회
사의 핵심사업인 산업차량BG를 담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6월) 하순경 진행되

는 두산그룹의 정기인사에서 이들
4세의 승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박진원

전무. 작은아버지인 박용만 회장이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지만 지주
사인 ㈜두산에 힘을 쓰고 있으며
사촌형인 박정원 회장이 등기임원
에 속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사장단에 오너 일
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첫 여성 CEO를 배출

하는 등 영성 임원 등용을 적극 권
장하는 그룹 내 분위기를 감안할
때 박혜원 상무의 업무 영역이 더
욱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
다. 박용현 회장의 세 아들인 박태
원 전무와 박형원 상무, 박인원 부
장도 업무 능력 이외에도 박 회장
이 취임 2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실
시하는 인사하는 만큼 승진 가능
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경주 기자 ahn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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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산 자회사 1분기 실적 (10년 1분기 기준)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두산중공업 12,787 727 65
두산모트롤 891 731 122

두산동아 469 -8 -35

두산생물자원 303 3 12

오리콤 157 1 0

두산타워 138 50 14

네오플럭스 106 51 39

DIP홀딩스* - 124 97

두산DST 2385 187 149

SRS 611 54 39

삼화왕관 178 14 1

KAI 3044 284 301

2.415

영업이익
(%)

매출액

3.186

+31.9%

2009.1Q 2010.1Q

305
(9.6%)

192
(7.9%)

(단위:억원,%)

순환출자해소위해계열사매각…박정원회장등4세8명경영참여

두산家 3·4세 (주)두산 통해 그룹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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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Ahead는고객을위해늘한발앞서있겠다는삼성자산운용의의지입니다.”

삼성펀드
3DTV 페스티벌
▶응모조건
삼성스트라이크펀드, 
삼성코리아대표그룹펀드
가입고객중가입금액에따라응모권부여
䤎적립식월20만원단위로응모권1회부여 (3년이상자동이체조건)
䤎거치식500만원단위로응모권1회부여
䤎1억이상투자시1억단위로응모권1회부여 (별도추첨)

▶추첨방식
총3회추첨(7, 8, 9월초)하여매월6명씩
총 18명에게증정(제세공과금당사부담)
※매월6명추첨- 적립식 / 1억미만거치식투자자(4명), 1억이상거치식투자자(2명) 
※추첨후판매사별로홈페이지등에당첨자발표및개별통보예정

▶행사기간
2010년 5월 24일~ 2010년 8월 31일까지
가입한고객대상(8월31일오후3시이전매수신청까지유효)

▶경품내용
삼성PAVV 3DLED TV 46인치(총 18대)
※당첨자발표후 1개월이내연락이닿지않거나수취인부재, 

주소지불명등의이유로배송이되지않을경우수상자격이상실됩니다

대한민국을대표하는삼성자산운용이한국경제가성장할것이라는큰믿음으로
삼성스트라이크펀드와삼성코리아대표그룹펀드에투자하시는고객에게3D LED TV를드립니다! 

삼성을대표하는명품펀드에맡겼다
세계를대표하는3DTV를받았다

●집합투자상품은예금자보호법에의해보호되지않으며, 운용결과에따른이익또는손실이투자자에게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전에투자대상, 환매방법및보수에대하여투자설명서를반드시읽어보시기바랍니다.

1. 환매방법 :오후3시이전제2영업일기준가격으로제4영업일지급, 오후3시경과후제3영업일기준가격으로제4영업일지급 2.환매수수료 :스트라이크-90일미만이익금의70%, 단적립식Class는 180일미만이익금의70%, 코리아대표그룹-30일미만이익금의70%, 30일이상
90일미만이익금의50%  3. 신탁보수 :스트라이크Class A-선취 1%+연 1.43% (판매0.72%, 집합투자0.68%, 신탁0.03%), Class C-연 2.11% (판매 1.40%, 집합투자0.68%, 신탁0.03%), Class Ce-연 1.97% (판매 1.26%, 집합투자0.68%, 신탁0.03%), 적립식Class-연 1.97%
(판매 1.26%, 집합투자0.68%, 신탁0.03%), 코리아대표그룹Class A-선취 1%+연 1.69% (판매0.90%, 집합투자0.76%, 신탁0.03%), Class C-연 2.29% (판매 1.50%, 집합투자0.76%, 신탁0.03%), Class Ce-연 2.28% (판매 1.49%, 집합투자0.76%, 신탁0.03%)

코스피 대비 9.2배수익률! (3년 누적수익률 기준) 1.6배수익률! (1년 누적수익률 기준)

삼성 스트라이크 증권 펀드 [주식]
코스피 대비6.1배수익률! (3년 누적수익률 기준) 1.6배수익률! (1년 누적수익률 기준)

삼성 코리아대표그룹 증권 펀드 [주식]
베테랑 펀드매니저의 철저한 분석, 공격적 종목 선정으로
2010년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이겨나가는 공격적 운용 펀드

세계가 놀란 코리아 대표기업의 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눈부신 실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그룹주에 투자

䤎공통판매사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동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HMC투자증권,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키움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䤎스트라이크판매사 :국민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LIG투자증권, 한양증권, 흥국증권
䤎코리아대표그룹판매사 : NH농협,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교보증권, 리딩투자증권, 부국증권, 애플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토러스투자증권, 금호생명, 대한생명

■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참고또는콜센터080-377-4777(상담:평일 오전 8시~오후5시)에문의하세요

䤎기준일 : 2010.5.12(세전) 䤎설정일 : 2000.1.4 䤎설정액 : 515억(세전)
䤎벤치마크 : KOSPI 95%+CD 5% 䤎출처 :제로인, 삼성자산운용
䤎Class에 따라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와 설정일 등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단순 참고용으로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䤎기준일 : 2010.5.12(세전) 䤎설정일 : 2007.1.2 䤎설정액 : 4,458억(세전)
䤎벤치마크 : KOSPI 95%+CD 5% 䤎출처 :제로인, 삼성자산운용
䤎Class에 따라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와 설정일 등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단순 참고용으로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분 1년 3년 10년
스트라이크-Class C 29.7 34.2 312.2

KOSPI 18.5 3.7 124.6
벤치마크 17.7 4.9 123.8

(단위:%)

구분 1년 3년 설정일 이후
코리아대표그룹-Class A 28.7 22.6 53.3

KOSPI 18.5 3.7 15.9
벤치마크 17.7 4.9 16.7

(단위:%)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사업
을 위해 LG생명과학에서 전격적
으로 영입한 김규돈 상무가 최근
전직제한에 걸려 사표를 낸 것으
로 알려졌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상

무는 지난 2월초 삼성전자 내 바
이오시밀러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

하고 있는 실무부서인 신사업추진
단에 영입됐다.
그러나 LG측이 1년간 동종업계

전직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김 상
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
원은 LG생명과학 손을 들어주면
서 내년 2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LG생

명과학에 매일 200만원씩 지급하
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이후 김 상무는 삼성

전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
다.
김 상무는 삼성으로 옮기기 전

까지 LG생명과학에서 바이오시밀
러 개발을 진두지휘해 왔으며 특
히 국산신약이면서 최초로 미FDA
승인을 받은 항생제‘팩티브’를
개발한 국내 바이오신약개발 최고
전문가다.

곽도흔기자 sogood@

삼성그룹이 신사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가
운데 삼성그룹 화학계열사들도 바
이오·폴리실리콘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
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토

탈은 에너지 분야를 신사업으로
정하고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삼
성토탈은 최근 충남 대산공장에서
저장능력 4만t 규모의 LPG(액화석
유가스) 탱크를 준공하고 제품을
출하했다.
삼성토탈은 연간 100만t의 LPG

를 수입해 60만t은 나프타(석유화
학제품의 원료) 대체 원료로 사용
하고, 나머지 40만t은 국내 정유사
와 서울, 경기 지역의 대리점 및
독립 충전소 등을 통해 자동차용
LPG로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는 항공유

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순차적
으로 생산, 출시에 나선다. 항공유
는 연간 50만t, 선박유는 10만t을
생산해 중국 및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제일모직도 차세대 성장동력으

로 각광받고 있는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
자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문을
집중 육성키로 함에 따라
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
드) 유기물질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의 전자재료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친환경 수처리사업 분야를

선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왕R&D센터에 멤브레
인의 연구 개발을 위한 파일럿 생
산 공장 설비를 구축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멤브레인’이란 분리하고자 하
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매개체로서, 형태, 소재 등에 따라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반면 삼성석유화학은 화학산업

에 바탕을 둔 바이오분야 진출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올해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중앙연구소에서 바이오 관
련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삼성석유화학은 최근 바이오사업
을 주도할 우수인력 확보에 주력
하고 있다.
삼성석유화학은 현재 바이오케

미컬 연구인력을 모집중이며 특히
에너지 연구 및 사업화가 가능한
경력직을 채용중이다. 아울러 바이
오에너지, 바이오매스(식물이나 미
생물 등을 통해 얻는 에너지) 연
구인력도 모집 중이다.
이는 화학기술을 기반으로 바이

오산업을 회사의 주력 성장동력으
로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그동안 삼성석

유화학의 주력제품은 고순도 테레
프탈산(TPA) 1가지로 신수종사업
진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삼성석유화학이‘화학
지식기업’으로 미래 비전을 설정
한 만큼, 바이오사업을 회사의 주

력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PTA는 석유정제를 통해 얻어지

는 PX(Para-Xylene)를 원료로 만들
어진다.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
(polyester)와 페트병의 주요 원료로
사용된다. PTA는 최근 포장용 필
름, 일반 PET병, 맥주 등 포장용
기, 타이어코드용, 페인트, 접착제
에 이르기까지 사용범위가 넓어지
고 있다. 
한편 태양전지와 LCD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생산을 삼성그룹 화학
계열사중 누가 맡을지 관심이 모
이고 있다. 시장에선 삼성정밀화학
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현재 화학계열

사별로 신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
며 조만간 미래 신사업에 대한 윤
곽이 나올 것”이라며“다만 계열
사간 사업이 오버랩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과정을 거쳐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주기자 ahn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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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는전국방방곡곡과해외여행지를직접취재하여펴내는여행
전문교양잡지입니다. 저렴한가격이지만내용만큼은알찹니다. 전국유명여행지,
산과계곡, 포구와섬, 농산어촌마을, 진짜맛있는지역특산물과맛집, 펜션이나
리조트등여행에필요한다양한정보가모두있습니다.

·자주뵙지못하는거래처담당자들에게선물하세요.
·매월만나야하는거래처고객에게선물하세요.
·매주우리회사를찾아오는고객에게선물하세요.
·증권회사객장, 은행객장, 우리회사대리점과매장을찾은
손님에게선물하면매우좋아합니다.

좋은책은꽃보다아름다운선물입니다!

21세기형문화판촉물월간< >를선물하세요
(주)하이미디어P&I에서는...
귀사의잡지와사보, 단행본을만들어드립니다. 귀사와고객이원하는책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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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화학계열사, 새 먹거리 찾았다
토탈-에너지, 제일모직-멤브레인, 석유화학-바이오, 정밀화학-폴리실리콘

삼성 갤럭시S 세계 100여국 동시 판매

중기청, 100개사 해외 마케팅 지원
성장잠재력뛰어난100만달러이하업체선정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성장 잠재
력이 뛰어난 100만달러 이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별 해외마케
팅 집중 지원을 통해 수출 5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육성할 100개
사를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업체는 에이치와이티씨, 메

모렛월드, 해브앤비 등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최초로 지정된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교육,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수출금
융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업체들은 지난해

평균수출실적이 39만불로서 수출
전문가 및 기업을 통한 타겟시장
현황, 경쟁사제품 및 유통구조 분
석 등 심층시장조사와 중장기 수
출전략 수립외 국내외전시회 참가,
홍보 및 제품디자인 개발, 해외규
격인증 획득 등의 지원을 통해 수
출 500만불 달성에 도전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뿐만이 아

니라 금융권 및 수출유관기관의

연계지원을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수
출입 금융(0.5%) 및 일반대출
(0.3%), 수출입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0.6%)시 금리우대를, 한국서
부발전의 경우 전력분야 해외유
명 발주처 등록 및 건설계약관련
자금(계약금액의 50%) 등을 지원
한다.
해외시장과 김유숙 과장은“올

해는 중소기업의 진출국가 및 전
략 등 해외마케팅 역량에 비중을
두어 글로벌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체를 선발했으며 연도별 지원성
과를 측정해 지속지원여부를 결정
하고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수요
에 맞추어 현지 한인 비즈니스 네
트워킹 및 글로벌브랜드 등 지원
사업과 조속연계해 단기간에 500
만불이상 수출실적 달성을 지원하
도록 모든 지원역량을 결집하겠
다”라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yjkim@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폰‘갤럭
시S’가 세계 100여개국에서 동시
판매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갤럭시S는 세계 100여국 110여개
통신사를 통해 동시에 출시된다.
갤럭시S를 출시하기로 한 세계

주요 통신사는 미국의 4대 통신사
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스프린트,
AT&T, T모바일과 영국의 보다폰,
프랑스 오렌지, 독일 도이치텔레콤
등이다.

특히 미국 4대 통신사가 동시에
한 모델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만 디자인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전 세계 110여개 통신사

가 한 모델을 동시에 출시하는 것
도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갤럭시S는 삼성전자가 품질

과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 해외 IT전문지와 파워브로거
등도 호평을 보내고 있다.

송영록기자 syr@

삼성전자로옮긴 LG 전임원사표
1년간 동종업계 전직 규정 위반 결국 사직

채권단, GM대우대출만기1개월연장

GM대우자동차 채권은행들이 오
는 3, 4일 도래하는 GM대우 대출
금 만기를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채권단과 GM대우에 따르면 채

권단은 지난 3일 3700억원 4일
7500억원 만기등 총 1조1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출금 만기를 1개
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GM대우는 계약서 대로 3

개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
만, 채권단은 1개월만 연장해주기
로 했다.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

행은 만기를 1개월 연장하기로 하
고 채권은행들로부터 동의서를 받

고 있다.
당초 채권단은 GM이 기술이전

등 채권단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을 경우 채권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
였었고, GM대우는 채권단이 대출
금 연장을 거부할 경우 대출금 전
액을 상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GM대우 관계자는“채권단이 대

출금 연장을 거부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도 있었지만, 유
동성을 가져가는게 좋다고 판단해
계약조건에 맞춰 채권단에 연장을
신청했었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yjkim@ 

LS전선이 지난 1일 강원도 동해
시 송정산업단지에 위치한 동해공
장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
한 250kV급 해저케이블을 출하했
다. 
이번에 출하된 케이블은 국내

최대인 3300억원 규모의 진도-제주
간 프로젝트에 공급될 물량으로,
총 315킬로미터, 총 중량 6,000 톤,
지름 18.2 센티미터의 매머드 해저
케이블이다.
LS전선의 해저 케이블은 초고압

직류송전(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케이블 2개와 통신
용 1개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길
이는 105 킬로미터다. 이렇게 3개
케이블로 구성된 1회선을 진도-제
주간에 걸쳐 왕복으로 설치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요체다.
이번에 출하된 해저케이블은 세

계 1위 컨테이너 운영선사 머스크

(Maersk)의 포설선 ‘리스폰더
(Responder)’에 선적돼 전라남도 진
도로 이동 후, KT서브마린과 공조
를 통해 진도-제주간 105km 구간
에 6월부터 설치를 시작, 추가로 1
회선을 포설해 2011년까지 프로젝
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해저케이블은 국가간 또는 육지

와 도서간 전력, 통신은 물론 가
스, 물까지 수송을 가능케 하는 최
첨단 케이블로 LS전선은 205kV급
해저케이블을 세계에서 4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해저케이블은 중간 단락없

이 필요 길이만큼 한 번에 생산하
는 것이 기술의 핵심으로 LS전선
이 105km 길이의 해저케이블 생산
에 성공한 것은 그 기술력이 세계
적인 수준임을 입증한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송영록기자 syr@

6월 LPG 공급가동결

액화석유가스(LPG) 수
입업체인 SK가스와 E1이
6월 LPG 공급가격을 동결
했다.
지난 1일 관련업계에 따

르면 SK가스는 이번 달
LPG 공급가격을 지난달과
같게 유지했다.
이에 따라 SK가스가 각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정
용 프로판 가스 가격은 ㎏
에 1084.50원, 차량용 부탄
가스 가격은 ㎏당 1478.89
원(ℓ당 863.67원)으로 동
결된다.
이에 앞서 E1도 6월 가

스 공급가격을 동결한다
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E1의 공급가격은 가정용
프로판 가스가 ㎏당 1084
원, 차량용 부탄가스 가격
이 ㎏당 1478원(ℓ당
863.15원)으로 결정됐다.

안경주기자 ahnkj@ 

LG가 오
는 8일부
터 3주간
에 걸 쳐
계열사별
로 중장기
전략을 논
의하기 위
한 컨센서

스 미팅(CM: Consensus Meeting)
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컨센서스 미팅

은 8일 LG상사를 시작으로 하
루에 한 계열사씩 진행될 예정
이며 계열사별 미팅 일자는
CEO 일정 등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태양전지, 차

세대조명, 총합공조, 차세대전

지, U-헬스, 스마트그리드 등
차세대 성장엔진 6개 분야에서
의 계열사별 중장기 사업전략
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난 4월
발표한 LG의 그린경영 전략인
‘그린 2020’의 계열사별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LG의 컨센서스 미팅은 구본

무 LG 회장과 LG전자, LG화학,
통합LG텔레콤, LG상사 등 주요
계열사 CEO 및 사업본부장들이
만나 각사의 전략을 합의·결
정하는 LG만의 차별화된 전략
회의다.
198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2

년째 지속되고 있는 컨센서스
미팅은‘합의’와‘자율’을 존중
하는 LG만의 기업문화를 반영
한 차별화되고 독특한 전략회

의로 자리매김했다.
컨센서스 미팅에서 구본무

회장은 LG가 나아가야 할 큰
틀에서 각 계열사의 미래 전략
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계열
사 최고경영진과 전략을 합의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는 사업전략에 대해
서는 계열사에 모든 책임과 권
한을 부여함으로써 철저한 책
임경영을 실천하게 된다.
컨센서스 미팅은 매년 6월과

11월 연간 2회 실시하며 이번에
실시하는 미팅은 중장기 사업전
략을, 11월에 실시하는 미팅은
당해년도 실적점검과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송영록기자 syr@

LG,중장기경영전략재점검
8일부터 컨센서스 미팅 돌입…차세대사업 집중 논의

구본무 회장

LS전선, 국내 첫 해저케이블 출하
진도-제주315km 250kV급케이블설치

지난 1일 LS전선 동해공장에서 열린 해저케이블 초도 출하식에서 LS전선 구자열 회장
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 이전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세그먼트나 디자인의 차들이 속
속 선보이고 있다. 기존 국내 자
동차 시장에는 세단이나 쿠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해치
백 등 모델이나 차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비교적 단순했다.
하지만 최근 선보이는 차들은

세단인지 쿠페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거나, 세단과 스포츠유틸리
티차량(SUV)의 장점을 결합했
다거나, 심지어 차 문이 위로 열
리는‘걸윙 도어’를 적용한 차
가 선보이는 등 다양하다. 특히

수입차업체들에서 이런 니치 마
켓(Niche Market, 틈새시장)을
겨냥한 차들을 출시하고 있다.
BMW코리아에서는 오는 8일

한강 마리나 제페(Marina JEFE)
에서 PAS(Progressive Activity
Sedan)이라는 전혀 새로운 장르
의 자동차인 그란 투리스모
(Gran Turismo)를 선보일 예정이
다.
그란 투리스모는 세단의 편안

함과 SUV의 다목적성을 결합한
전혀 새로운 장르의 차라는 것
이 BMW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또한 그란 투리스모는 고성능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주행을 해도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으며, 거기다 BMW
의 이 피 션 트 다 이 내 믹 스
(EfficientDynamics) 기술이 적용
돼 효율성까지 갖췄다.
BMW코리아 관계자는“BMW

그란 투리스모는 우아함, 공간
감, 승차감, 다양성 등이 조화를
이뤄 기존에 보지 못했던 특별
한 스타일을 자랑하는 새로운
장르의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BMW 그란 투리스모는 고정

밀 직분사 방식과 BMW 밸브트
로닉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6기

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됐다. 또
한 8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으로
제공돼 편안한 기어변속이 가능
하다.
공간 면에서는 뒷좌석 레그룸

은 BMW 7시리즈와 동일하고,
헤드룸은 X5와 같을 정도로 장
거리 운행에 적합하게 설계했
다.
BMW코리아 관계자는“변화

의 흐름과 다양한 고객의 요구
에 맞춰 항상 새로운 세그먼트
를 개척해온 BMW는 지난 2008
년 6월에는 독창적인 디자인 콘
셉트와 역동적인 주행성능이 돋

보이는 세계 최초의 스포츠 액
티비티 쿠페(Sports Activity
Coupe, SAC)인 X6를 국내 출시
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콤팩트 SAV인
X1을 국내 시장에 출시해 큰 관
심을 받았다”며“이번에는 5시
리즈 그란 투리스모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세그먼트를 창조하는 프리미엄
자동차 리더의 자리를 굳건히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형차 대표 브랜드인

BMW 미니(MINI)에서는 미니의
SUV 모델인 미니 컨트리맨을
지난 4월 베이징 모터쇼에서 선
보인 바 있다.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는 미니

고유의 개성을 고스란히 유지하
고 4미터 이상의 길이와 함께
넓은 실내 공간, 높은 지상고 등
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도

올 하반기 자사 최초의 문이 위
쪽으로 열리는‘걸윙 도어’를

장착한‘SLS AMG’를 출시한다.
메르세데스-벤츠 SLS AMG는
300 SL을 재해석해 만든 수퍼카
로 6300cc 8기통 엔진이 탑재됐
다. 최고출력은 571마력, 최대토
크 66.3kg·m의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달 27일 수입 중형세단의 대표
모델인 E클래스에서 최초로 지
붕이 열리는‘뉴 E350 카브리올
레’를 출시했다. 소프트탑을 적
용한‘뉴 E350 카브리올레’는
배기량 3498cc, V형 6기통 엔진
에 자동 7단 변속기를 장착해
최고 출력 272마력, 최대토
크 35.7 kg·m을 발휘한
다.
한편 아우

디코리아에
서도 하
반기 525
마 력 의
V10엔진을
장착한 오

픈 스포츠카인 R8 스파이더를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수입차

업체들이 이러한 전혀 새로운
장르의 차들을 내놓는 이유는
최근 몇 개월간 국내 수입차 판
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대중화의 길로 진입했다는
점과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산
차들의 품질력이 수입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진 기자 yjkim@

현대차 재구매·다자녀 가구 지원
먼저 현대차는 패밀리 재구매 이벤트를 선보인
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모두 합해 현
대차 4대째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30만 원의 혜
택을 제공한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과
군인(장교 및 부사관), 소방 공무원 및 국가유공
자(고엽제 후유증 판정자 포함)에게 20만 원의
할인혜택도 마련했다. 
또한 현대카드를 이용해 삼성 디지털플라자에

서 150만원 이상을 결제한 고객이 현대차를 구
입할 경우 20만 원의 할인혜택을 준다. 에쿠스는
행사에서 제외된다. 
현대차는 이밖에 KT그룹 QOOK & SHOW와

제휴 이벤트를 마련했다. QOOK TV 신규 가입고
객은 10만원, QOOK 인터넷 신규 가입고객 20만
원, QOOK 인터넷+TV 동시 신규 가입고객 40만
원 혜택을 주며 SHOW ‘현대차 요금제’신규 또
는 기존 가입 고객은 총 6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선보

인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산 고객(현 임신중
포함) 및 다자녀 고객은 10~30만원 할인혜택을
준다. 

기아차, 여성·중고차 보장 할부 선뵈
쏘울과 포르테 여성 고객에게‘오토 컨설팅 프
로그램’운영이 6월 기아차에서 마련한 주요 프
로모션이다. 여성 오너가 차수리를 받을 때 년 2
회까지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전국민 더블 포인트’이벤트를 통해 GS

포인트 5만 점 이상을 보유한 고객에게 오는 12
월까지 5만 포인트를 사용하면 기아차를 10만
원 할인해줄 예정이다. 
이밖에 특별 무이자 유예 할부 서비스로 포르

테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할 때 무이자 유예 할부
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도 마련했다. 쏘울과

포르테, 포르테 하이브리드, 스포티지R과 쏘렌
토R, K7 등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3년 내 당사
신차 재구매 시 최대 57% 중고차 가격 보장해
줄 예정이다. 
특별 저금리 할부인‘스마트 할부’프로그램

도 운영한다. 6월 기아차 일부모델 구입고객에
게 36개월 5.0% 할부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출산장려 및 다자녀(90

년생 이후) 가구를 대상으로 10~30만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모닝과 K5, K7, 스포티지R의
경우 20만 원 할인해준다. 
이밖에 5년 이상 경과 차량 보유 고객, 기아차

재구매 고객, 수도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오
너 등에게 10~30만 원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르노삼성, 재구매 고객 유류비 지원
르노삼성자동차는 낮은 금리와 무이자 할부 등
차종 별 혜택 폭넓게 적용하고 차량 재구매 횟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유류비를 지원한다. 
르노삼성은 기존의 강화된 조건과 더불어, 노

후차량 교체지원 혜택과 선 포인트 서비스를 6
월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합리적

인 제안으로 만족감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SM7과 SM5 구매 고객들에게 할부 원금에 따

라 최장 36개월까지 가능한‘마이 웨이(My
Way)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금리를 최대로
낮춘‘저리할부 (3~36개월: 3.9%)’와‘저리 바
이백(Buy Back) 할부 (36개월/48개월: 5.9%)’를
SM7, SM5 그리고 SM3 CE에 적용하여 고객의
차량 구입가격 부담을 최소화한 고객혜택을 6월
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이

2009년 12월 말 부로 종료되었지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SM7,
SM5 차량 구매 시 유류비 30만 원을 추가 지원
하는 노후차량 교체지원을 이번 6월에도 유지한
다. 또한 재구매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재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삼성카드를 소지한 고객

은‘선 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SM7
은 50만 원, SM5, SM3, SM3 CE, QM5는 30만 원
을 미리 할인받고, 추후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할인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GM대우, 마티즈·라세티 반값 유예할부
GM대우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라세티 프리
미어를 대상으로 반값 유예할부 등을 선보인다. 
현재 6년 이상 경과 소형, 준중형 차량 보유자

가 토스카 구입시 추가 할인 100만원을 비롯해
마이 SUV 프로그램 (윈스톰/맥스)에 따라 현재
SUV 보유자가 윈스톰/맥스 구입시 추가 할인
100만원을 제공한다.  이밖에 35만원 상당의
DMB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다양한 출고기념품도
마련했다. 
또한 GM대우 오토카드로 구매시 차종별

20~50만원 선포인트 할인을 비롯해 최대 200만
원 적립포인트 할인이 가능하다.
GM대우 참클럽 회원을 대상으로한 특별 할인

도 마련했다. 해당 회원에 한해 1993년 이후 GM
대우 신차 구입 이력이 있는 고객은 재구매 대
수에 따라 마티즈/마티즈 크리에이티브/다마스/
라보는 10~40만 원, 기타 차종은 20~50만 원까
지 추가 로열티 할인을 제공한다. 

쌍용차, 신차 구입비 지원 및 무이자 할부
쌍용차가 6월 한 달 신차 구입비 특별지원 및
무이자 할부를 포함한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차종 별로 여름맞이 특별 신차 구입비 지원으

로 체어맨 H와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구매 고객에게 5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로디우스 구매 고객에게는 100만원의
특별 할인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쌍용차 출고경험(신차기준)이 있는 고객

또는 보유 고객이 체어맨 W나 체어맨 H를 구매
할 경우 10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RV
를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는‘로
열티 프로그램’을 비롯해 아주캐피탈과 제휴한
체어맨 특별 금융리스도 운영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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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5월 승용(RV포함)
내수점유율이 현대차를 추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차가 지난 1999년 기

아차를 인수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1일 현대기아차가 발표한

5월 실적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5월 내수 시장에서 승용 2만6340
대, RV 7219대를 포함 총 3만3559
대를 판매했다.
반면 기아차는 승용 2만2279대,

RV 1만3221대를 판매해 총 3만

5500대를 판매해 현대차보다 1941
대 판매대수가 높았다.
이는 최근 기아차에서 잇달아

내놓은 K7과 K5, 스포티지R, 쏘렌
토R 등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5월부터 판매에 들어간 K5는 한

달 동안 3552대가 판매됐다. 현재
계약대수가 2만대에 육박하고 있
는 K5는 판매가 본격화되는 6월부
터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K7역시 3269대가 판매돼 2358대
가 판매된 현대차의 그랜저를 앞
섰다.
그랜저는 이미 지난 2월 판매량

이 3000대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K7에 밀리기 시작했다. 
신형 쏘나타 역시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처음으로 판매가 1만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K5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간의 자기잠식효과(카니발

라이제이션, 같은 기업의 다른 제
품이 서로 간의 판매를 감소시키
는 현상)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현대차그룹이

처음 기아차를 인수할 당시, 지금
처럼 기아차가 급성장 할줄은 미
쳐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하반기 현대차에서 신형 아반떼
를 출시할때 까지 이런 현상은 지
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5월 내수시

장에서 총 4만9228대를 판매해 전
년대비 22.7% 감소했고, 기아차는
4만14대로 전년대비 5.0% 증가했
다.

김영진 기자 yjkim@

檘업계6월신차프로모션‘풍성’
국가유공자·다자녀·재구매등 특정계층 대상 혜택 제공

한국토요타는 렉서스를 구매하
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렉서스 디
퍼런스 모니터링’캠페인을 6월에
도 연장해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렉서스만이 가진

품질, 감동, 서비스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렉서스의 차
이’주제로 본인이 구매한 차량에
대한 실제 경험기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등록
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렉서스를 과거에 구입하셨

던 고객이 렉서스를 재 구매할 경
우, 차종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신차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
한편 6월 한 달 동안 렉서스 차

량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등록세
(5%)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yjkim@

한국토요타
렉서스캠페인연장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일 럭
셔리 이미지와 고객선호도를 높인

‘2011년형 SM7’을 출시한다고 밝
혔다. 새 모델은 라바 그레이(Lava
Grey) 외장 컬러를 새로 추가해
럭셔리 세단의 고급스러운 스타일
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펄 느낌이 가미된 고급스러운 와
인색상의 최고급 나파(NAPPA) 가
죽시트를 선택사양으로 마련해 고

객들이 새로운 럭셔리 프리미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모든 가죽시트에는 음이온

코팅 기능을 추가했다. 탑승자의
건강을 고려하는 르노삼성의 웰빙
드라이빙 컨셉트를 더했고 메탈릭
한 느낌의 고광택 하이글로스 특
수도장 휠로 SM7의 럭셔리한 이
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특히 새 모델은 고객선호도가

높은 인기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
해 고객만족을 키웠다. 먼저 대형
차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뒷좌석
열선시트를 기본 적용했다. 
여기에 고급스러운 느낌의 마블

우드그레인과 슬림한 디자인과 편
의성이 돋보이는 전자식 룸미러

(ECM)에는 일체형‘하이패스’시
스템을 기본으로 장착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장 마리 위르띠

제 사장은“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들을 기본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고객 혜택을
극대화했다”라고 밝히고“향후에
도 지속적인 상품성 향상과 프리
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해
9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형으로 거듭난 SM7의 판

매가격은 ▲SE 2750만 원 ▲SE
Pleasure 2870만 원 ▲LE 3080만 원
▲RE 3270만 원 ▲RE35 3760만 원
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2010 남아공 월드컵 공식 후원
사인 현대기아자동차가 월드컵을
맞아 유럽과 남아공 현지에서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 추구’
라는 새로운 형태의 월드컵 마케
팅을 펼친다.
현대차는 1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
위치한 현대차 서유럽법인(HME)
에서‘월드컵 연계 유럽 비포 서
비스(Before Service) 봉사단 발대
식’을 갖고, 2010 남아공 월드컵
기간을 맞아 유럽 주요 지역에서
‘글로벌 비포 서비스’를 실시한
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독

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10개
국 28개 장소에서 약 1개월 간 진
행되는 이번 글로벌 비포 서비스
기간 동안 현대차는 △엔진 오일
및 냉각수 보충, 타이어 압력 체
크 등 육안으로 차량을 점검해주

는‘퀵 비주얼 헬스 체크’서비스
를 제공한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고객에

게 축구공, 모자, 와이퍼 블레이
드 등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하는
한편 △향후에 딜러점을 방문해
차량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5월 29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소재 현대
차 트레이닝 센터(Training
Center)에서 현지 여성고객 100명
을 대상으로‘여성고객 초청 행
사’를 열고 △차량 점검 요령·
응급 탈출법 이론 교육 및 실습
△i30, ix35 등 주요 차종 시승 체
험의 시간을 가졌다.
기아차도 월드컵 기간 동안 대

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
고 현지 고객 밀착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선
보인다.

김영진 기자 y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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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 국내 완성차 업계는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혜
택를 비롯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프로모션 등이 눈길을 끈다. 각 메이커별 6월 프로모션을 살펴보자. 

수입차업계틈새시장겨냥걸윙도어등신개념차잇다라출시

이전에 볼 수 없던 檘가 몰려온다

기아차, 5월 내수판매 현대차 앞 섰다

아우디 R8 스파이더 벤츠 SLS AMG 벤츠 E 350 카브라올레
미니 컨트리맨

K5, 스포티지R 등신차효과…신형쏘나타판매급감

르노삼성2011년형SM7 키워드‘우아함’

현대기아차, 이색 월드컵 마케팅 전개

유럽10개국무상점검

GM대우는 임직원들이‘사회
복지법인 GM대우한마음재단
(이하 한마음재단)’에 매월 기
부한 후원금으로 경차 35대를
마련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전
달했다.
지난 1일 GM대우에 따르면

이번에 기증한 차량은 글로벌
경차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경상용차 다마스, 라보 등 총
35대다. 
회사측은 재정적으로 어려

운 사회복지기관에 연비가 좋
고 유지비가 저렴하면서도 복
지지역의 특징인 좁은 골목길

을 누빌 수 있는 일석삼조의
장점을 고려해 이번에 경차
및 경상용차를 기증했다고 밝
혔다.
기증 차량들은 GM대우 임직

원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마련
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 각
별하다. 
이날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차량 35대를 기증함에 따라
GM대우는 지난 2002년 회사
출범 이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봉사 활동용 차량으
로 총 165대를 기증하게 됐다.

김준형 기자 junior@

GM대우, 복지기관에 경차 35대 기증

선호도 높은 사양 기본 적용 고객 혜택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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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업자‘빅3’인
SK텔레콤, KT, 통합LG텔레콤이
본격적인 강북 르네상스 시대를
열며 새로운 경쟁구도에 돌입했다.
신성장 동력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업무 집중도를 높
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 중심지
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특히 광화문에 위치한 방송통신

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 강화,
통합 후 조직개편 등이 맞물려 신
사옥 이전이 가시화 됐다.
오는 7일부터 남대문로 신사옥

‘L타워’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LG
텔레콤은 상암동 DMC와 역삼동
LG데이콤으로 분산된 조직을 합쳐
통신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통합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만큼 남대문 시대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후발주자라
는 꼬리표를 떼겠다는 의지가 엿
보인다.
새로 입주하는 L타워는 지상28

층, 지하 6층, 연면적 1만2583평 규
모로 현재 강남, 상암, 용산 사옥

에서 근무하는 PM(퍼스널 모바
일), HS(홈 솔루션), BS(비즈니스
솔루션)사업본부와 전략조정, 경영
관리, 경영지원, 인재경영, CR전략
등 스탭부서 임직원 2000여명이
전층을 사용한다.
한편 기존 상암사옥에는 IT, 무

선NW(네트워크), 기술연구원이,
용산사옥에는 유선NW 관련부서가
남는다.  
신사옥 이전과 함께 대대적인

비전 선포식도 계획 중이다.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명
인‘LG U+’가 최종 승인되면 다
음달 초 CI와 비전선포식으로 통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
략이다. 공식적인 상호는‘주식회
사 LG유플러스’, 상표는‘LG U+’,

‘엘지유플러스’,  ‘LG유플러스’,
‘LG Uplus’등을 사용하게 된다. 

통합LG텔레콤 전략기획담당 전
성규 상무는“LG와 유플러스 사명
결합은 LG의‘신뢰’와‘친근’이
미지에 유플러스의 고급, 세련, 신
선함이 부가돼 소비자인식 측면에
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사의 탈통신 비전을 표현하고
고객에게 무한한 가치를 제공한다
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주요 임직원이 분당

본사에서 서초사옥으로 옮긴 KT
도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광
화문 신사옥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1998년 광화문에서 분당으

로 이전한 KT는 여전히 분당에
주요 부서를 두고 있지만 대외협
력이나 고객지원, 홍보 등 CR부문
1000여명이 근무중인 광화문 사옥
역시 통신시장 경쟁체제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통합 1주년을 기점으로

무선데이터 활성화, 유무선 결합상
품, 스마트폰 라인업 강화 등 전사
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광화문
사옥의 역할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가 입주한 남

산그린빌딩에서 1999년 12월 종로
신사옥으로 이전한 SK텔레콤 역시
이동통신 업계 1위 수성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본사에는 25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기반의 ICT 체험

관‘티움(T.um)을 운영하는 등 일
찌감치 강북 시대를 주도해왔다.
업계 관계자는“통신사의 통합

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이 밀집한 서울 중심지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며“통신 3사가 본격적인 강북시대
를 맞은 만큼 하반기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

SK텔레콤은 남아공 월드컵을
무선 네이트를 통해 모바일 실시
간 중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SK
텔레콤은 최근 남아공 월드컵 방
송권자인 SBS인터내셔널로부터
뉴미디어 방송권을 확보한 SBS 플
러스와 월드컵 모바일 중계권 계
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무선 네이트에서는

월드컵 개시일인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한국대표팀의 경기를 포
함한 월드컵 전 경기를 실시간으
로 생중계된다.
경기 하이라이트, 베스트 장면,

베스트 플레이어, 조별 하이라이
트, 본선 진출 32개국 전력분석

등도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및 동
영상으로 서비스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T스토어

에서‘남아공 월드컵 라이브 중
계’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앱을 설치하면 월드컵 전 경기

를 중계하는 무선네이트의 실시간
TV에 접속할 수 있고, 경기일정과
기록실, 각 팀 전력분석, 경기하이
라이트 VOD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SK텔레콤은 또 내달
12일까지‘길거리 응원도구’, ‘월
드컵 뉴스’, ‘인기급상승 축구게
임’등 6종의 애플리케이션도 무
료로 제공한다.
다만 데이터 정액제 미가입자의

경우 실시간 중계를 시청할 경우
데이터 통화료에 대한 주의가 필
요하다.SK텔레콤은 월드컵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고객 중 7
명에게 해외리그 관광여행권(4
명), 삼성 갤럭시S(3명) 등의 경품
을 제공한다.

배군득 기자 lob13@

통신 3사, 강북 르네상스‘활짝’
SKT-을지로·KT-광화문·LGT-남대문삼각구도

이글루시큐리티 코스닥 입성 눈 앞

무선네이트로월드컵시청한다
SKT, SBS플러스와 계약체결 전 경기 생중계

통합LG텔레콤이 오는 7일부터 출근하게
될 남대문로 신사옥‘L타워’. 

포털3사모바일웹경쟁불붙었다
올해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

대가 도래 하면서 포털 3사의
경쟁 무대가 모바일로 옮겨가
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컴즈가 지

난 1일 모바일 웹 서비스에 나
서면서 기존 대형 포털 3사가
모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포털업계 1위업체인 NHN의

네이버 모바일 웹(m.naver.com)
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콘형 사
용자 환경(UI)이다.
네이버는 기존 웹 페이지와

달리 모바일 웹은 메일, 캘린더,
뉴스, 카페, 블로그, 미투데이,

N드라이브 등 서비스별로 아이
콘을 초기화면에 배치해 사용
자가 원하는 서비스만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또 이용자들이 가

장 많이 쓰는 검색창을 상단에
배치해 검색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고, N드라이브, 포토앨범,
주소록 등 개인화웹서비스
(Personal Web Environment) 기능
을 추가해 이용자가 디지털 자
산의 축적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콘 형태의 UI를 선택한

네이버와 달리 다음의 모바일
웹(m.daum.net) 서비스는 유선
웹 페이지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유사하게 꾸며 사용자들
에게 익숙한 환경을 제공한다. 
다음은 지난 2008년 7월 모바

일 웹에 기존의 뉴스, 검색, 한
메일, 증권 등의 서비스를 도입
한 데 이어 최근 내놓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마이피
플을 추가하는 등 23개의 주요
서비스를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다음은
특히 글자 입력이 불편하고 일
반 PC에 비해 액정이 작은 모바
일 환경의 특성을 감안해 초성
검색을 포털 3사 중 최초로 도
입했다. 
다음은 이달 중 자판 대신 음

성으로 검색하는 음성검색도
도입해 모바일 웹에서는 시장
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검색창에‘소녀시대/이미지’,

‘소녀시대/뉴스’등과 같이‘키
워드/서비스명’을 입력하면 이
미지, 뉴스 등 원하는 결과만
제시되는 기능도 매력적이다.
활용도가 높은 지도 서비스

를 모바일 검색에 적용해 전화
걸기, 지도보기, 리뷰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다음 모
바일 웹 서비스의 장점이다.
SK컴즈는 가장 후발주자인 만
큼 기존 유선 네이트의 강점을
모바일에 녹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네이트 모바일 웹(m.nate.com)

은 우선 지난해 10월 유선 네이
트에서 도입한 시맨틱 검색을
모바일 웹에서도 활용할 수 있
도록 했다.
시맨틱 검색은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입력할 필요가 없어 키
보드 입력이 불편하고 데이터
송수신이 부담되는 모바일 인터
넷 환경에서 더욱 유리하다.
시맨틱 검색의 박스형태 UI도

좁은 화면의 스마트폰에 최적
화됐다. 
모바일 웹상에서는 주제어와

상세 정보가 세로로 나열되면
이용자는 오른쪽 펼침 버튼을
눌러 주제별 상세 정보를 확인
하거나 이를 닫고 다음 주제어
를 살펴볼 수 있다. 랭킹 뉴스
와 댓글 코너가 별도로 운영되
는 네이트 모바일 웹 뉴스는
100% 실명제로 운영되는 네이
트 뉴스를 모바일로 옮겨왔다.
아울러 네이트와 싸이월드라는
SK컴즈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모바일 웹에서도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일촌정보 및 네
이트온 알리미, 커넥팅 소식, 미
니홈피 업데이트 정보도 제공
된다. 이처럼 주요 포털 3사가
모두 모바일 웹 서비스에 나서
면서 기존 유선 시장에서의 시
장 점유율 구도가 모바일시장
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
심이 몰리고 있다. 
현재 검색부문 시장 점유율

은 네이버가 60%대,  다음이
20%대, 네이트가 10%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

네이버, 아이콘 초기화면 배치 유저편리성 제고
다음, 통합커뮤니케이션 서비스‘마이피플’추가
SK컴즈, 유선 네이트 도입한 시맨틱 검색 적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
중)는 국무총리실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
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31

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전
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
용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공인인

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
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가능하게 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e-뱅킹과 30만원 이
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이 적용될 수 있
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

래에 적용될 인증방법이 갖춰야
할 기술적 안전성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 확인 △서버인
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
역의 위변조 방지 △거래부인방
지 기능 등 5개 항목을 골자로 하
고 있다. 또 금융기관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각자의 거래유형이나
보안위험 등을 고려해 안전한 인

증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 또는 전

자금융업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
하지 않고도 이용자 인증ㆍ서버
인증 및 통신채널 암호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증방법평가위원
회(이하 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설

치하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세부 평가기준도 공개하는 등 객
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지정한 공
인기관에서 기술검증을 받은 경
우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하
는 한편 평가를 거친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
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6월 중 전자

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 시행
규칙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7
월부터 금융기관 등이 요청하는
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
인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 lob13@

보안관리 전문기업 이글루시큐
리티가 한국 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통보 받았
다. 이글루시큐리티는 글로벌 정보
보안관리 전문기업을 목표로 지난
1999년 11월 설립된 업체다. 
방화벽과 안티바이러스 제품으

로 대표되던 초창기 정보보호 시장
에서 통합보안관리(ESM) 분야라는
블루오션을 창출해 국내 ESM 시장

에서 70%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9년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특
히 최근에는 회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근간으로 정보보안과 물리
보안, 산업보안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모든 영역의 안전을 아우르는
‘융복합 보안관제 솔루션(CSM)
LIGER-1’을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
상용화에 성공했다. 

배군득 기자 lob13@

전자결제, 새공인인증나온다
방통위, 인증방법 안전성 가이드라인 확정

KT가 애플 아이폰에 이어
구글 넥서스원(Nexus One)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주
도권 굳히기에 나선다. 
KT는 6월 말 출시 예정인

구글 넥서스원을 공개했다.
공개된 넥서스원은 구글과 대
만 IT 업체 HTC가 직접 설계

한 제품으로 최신 안드로이드
OS인‘프로요(Froyo)’가 탑재
됐다.
기존 국내에 출시된 넥서스

원의 경우 대만 업체의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외형만 가져온 반면 이번 KT
가 출시하는 넥서스원은 외형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
폼 등을 모두 구글이 직접 설
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탑재되는 안드로이드 OS
‘프로요’는 최근 삼성전자에서
아이패드 대항마로 개발 중인
삼성패드(가칭)에 사용되는 최
신 버전이다.

배군득기자 lob13@

KT, 구글 넥서스원 공개



롯데그룹 계열 호텔롯데의 주요
사업부문 중 하나인 롯데월드가 올
1분기 최근 3년만에 최대 영업이익
을 내고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월드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

측이 5월25일까지 실시한 희망퇴직
자 접수에 모두 136명이 지원했으
며 이달 1일부로 퇴직했다.
희망퇴직자 136명에는 일반직으

로 불리는 정규직 직원 61명과 특
수직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75명이
포함돼 있다. 롯데월드는 현재 정
규직 400여명, 비정규직 400여명
등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
직원의 약 17%가 회사를 떠난 것
이다. 
사측은 희망퇴직자들에게 1년치

기본급에 10년 이상 근무자 600만
원, 10년 이하는 300만원을 지급키
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가 이번에 대규모 명예
퇴직 실시한 것은 최근 4년간 적
자로 인한 경영악화가 이유다. 하
지만 회사 직원들은 사측의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
다. 
회사가 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하

긴 했지만 매년 적자폭을 크게 줄
이고 있고 올 1분기에는 작년 전
체 손실의 큰 이익을 냈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7년 이후 지
난해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
록했지만 2007년 510억1100만원,
2008년 141억4400만원, 2009년 56억
3200만원으로 손실규모를 크게 줄
이고 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34억63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흑자전
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

은 기간 매출도 480억9900만원으
로 전년동기에 비해 10% 가량 늘
었다.
또 그동안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

록했던 것은 2006년 발생한 안전사
고 이후 이용자가 줄어든 데다 대
규모 시설투자로 인한 감가삼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회사의 경
영실패가 원인이라는 것이 직원들
의 주장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대규모 구

조조정을 실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작년 3월 300명 규모의 인적
구조조정을 시도한 것. 하지만 당
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반
한다는 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이 회사 한 직원은“회사가 올해

흑자를 낸 것은 그동안 각종 인센
티브를 줄여가면서 회사의 경영환
경 개선 노력에 동참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정말 장사가

안 돼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면
순순히 받아들이겠지만 올해 들어
서 장사가 잘 되는 게 눈에 보인
다”고 밝했다.
또 다른 직원도“회사가 시설투

자도 많이 했고 2011년이면 김해
워터파크도 개장하고 제2롯데월드
건설도 계획 중이어서 회사의 미래
가 불투명한 것도 아니다”라며“일
자리 창출 목표에 밀려 작년에 포
기했던 구조조정을 올해 분위기가
바뀌니까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4년간

경영적자를 기록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며“노조와
협의 하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
다”고 말했다.

황의신기자 philla@

제일모직의 남성정장‘로가디
스’가 오는 8월부터 가두점 브랜
드로 운영된다. 
제일모직에 따르면 기존 백화점

유통채널에만 집중했던 남성복
‘로가디스’는 연내 40개 매장을
오픈, 종합 패션 브랜드로 탈바꿈
한다.
가두점은 백화점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는 뒤지지만 수수
료·재료비·마케팅·물류·인거
비 등이 저렴해 수익성에서 뛰어
나기 때문에 가두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가디스 가두 사업은 멋진 스
타일과 프리미엄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 국내 최
대의 가두 종합 패션 브랜드로 성
장한다는 목표다. 상품 라인은 고
급 정장(Ceremony), 비즈니스 정장
(On Time Business)의 정장류를 비
롯해 비즈니스 캐주얼(Business
Casual), 도심 속 평상복(City Relax)
의 캐주얼 패션, 주말의 레저 스포
츠복(Weekend Sports)을 아우르는
아웃도어까지 남성복의 전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선애기자 lsa@

월드컵 기간 온라인몰 혜택 2배

제일모직, 8월부터 가두점 브랜드 출시

‘로가디스’거리로나간다

할인쿠폰·포인트증정…16강진출이벤트도

최대영업이익불구직원17%나정리…使측“절차상문제없다”

롯데월드 수상한 구조조정 눈총

제약업계가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과 5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등‘리베이트’
관련법으로 인해 대혼란을 겪
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에서 제약사 영
업사원이 리베이트를 폭로하겠
다며 병원장을 협박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이달부터 리베
이트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리베이트 쌍벌죄로 의사들이
몸을 사리는 현실을 이용한 돌
출행동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리베이트

관련법의 영향으로 제약사들
의 영업 등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일부 중소
제약사들의 음성적인 리베이
트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도입

에 적극 나섰다며 소위‘리베
이트 5적(敵)’으로 불린 동아
제약 등 상위제약사들은 의사
들의 불매운동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제약사들의 1
분기 실적도 지지부진했다. 
동아제약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성장한
2010억원이었으며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1637억원과 1502억
원으로 각각 4.6%, 0.6% 성장
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일부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리베이
트 쌍벌죄 시행 이전 막판 처
방변경을 위해 향후 수년 치
리베이트를 먼저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김해시의사회를 시작으

로 한 제약사 영업사원 방문금
지령은 현재 강원, 충북, 대전
등 7개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보건소 등에서도 방문을 금지
하고 있어 영업현장이 크게 위
축되고 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신고포

상금제로 제약사들의 영업사
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리
베이트 쌍벌죄 도입으로 영업
이 어려워지면서 과거와 같은
인센티브가 불가능해져 일부
영업사원들의 돌출행동이 일
어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상

위제약사들은 정도 경영을 선
언했지만 업계 환경은 매우
흐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정부의 제약

산업 규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기에 최근에는 의
료계까지 나서 제약사들을 압
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1분
기 실적도 좋지 않았는데 2분
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
고 밝혔다.

곽도흔 기자 sogood@

리베이트法에제약영업대혼란
영업사원 방문금지 확산에 병원장 협박사건까지

보험등재의약품퇴출공포

최근 정부가 보험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을 재평가하기 위
해 실시하고 있는 기등재의약
품 목록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
면서 퇴출 대상이 된 의약품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평

가 효능군인 고혈압치료제에 이
어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 3044품목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
다.
효능군 별로는 기타 순환기

계용약 279개 성분, 1075품목,
기타 소화기계용약 71개 성분
847품목, 소화성궤양용제 91개
성분 659개 품목, 장질환치료제
104개 성분 261개 품목, 골다공
증치료제 54개 성분 207품목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성분별

로 기타순환기계용약은 6개 성
분에서 36품목이 기타소화기계
용약은 21개 성분에서 202품목
이 삭제될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로는 우선 기타순환

기계용약에서 동아제약 엑티겐
주를 비롯 부광약품, 휴온스,
드림파마, 경남제약 등이 포함
됐다.
기타소화기계용약에서는 무

려 202품목이 삭제대상에 올랐
다. 여기에는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대웅제약, 보령제약,
SK케미칼, 광동제약, CJ제일제
당 등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포
함된다.
여기에 올해 안에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마무리 되면 품목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된다. 물론 최종 결론에서는 일
정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3개군, 소화성궤양용

제와 장질환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중간평가결과
상당수 임상적 유용성이 있거
나 결과 미도출 상태다.
보험급여에서 의약품이 삭제

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혜택
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의사들의 처방을 받을 수는 있
으나 전액을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이 웬만하면

보험이 되는 의약품을 처방하
기 때문에 보험급여에서 삭제
되는 의약품은 통상 처방이 줄
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월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총 4차에 걸쳐
이뤄지는데 이제 겨우 1차에 불
과하다”며“예비평가였던 고지
혈증치료제 재평가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제약업계가 뒤숭
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상희 기자 mountjo@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각 온라인
몰이 적립금 지급, 파격 할인, 포인
트 지원등 실질적 할인 혜택을 제
공하며 고객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월드컵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온

라인 쇼핑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월드컵 기
간에 더 큰 할인 혜택과 경품을 제
공해 고객 눈길 잡기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 것.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앤샵에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며 3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
터 6시 사이 160명에게 16% 할인쿠
폰을 랜덤 지급하는‘We want 16’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패션 의류, 브랜드 의류, 언

더웨어 등 디앤샵 패션의류 카테고
리에서 10만원 이상을 구입하는 고
객에게는‘디앤샵 10만원 연간할인
권’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6월 한 달 동안‘Big 5

card 6개월 무이자’제휴할인 혜택

도 제공한다.   
인터파크는 축구 골을 넣는 플래

쉬 게임에 참여해‘골인’을 성공시
키면 추첨을 통해 축구영화‘맨발
의 꿈’영화예매권 350장, 매일
2010명에게 10% 할인쿠폰, 축구응
원 티셔츠 등을 증정하는‘익사이
팅 스트라이커’이벤트를 6월26일
까지 진행한다. 
도서부문 헌책방 코너에서는 12

일 첫 경기 승리기원 이벤트로‘12
일 승리기원, 1200원 균일가’전을
열고 분야별 250여종의 헌책방 도
서를 최대 91% 할인된 가격에 판
매하는 한편 첫 경기 승리시에는
구매금액의 50%를 돌려주는 페이
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옥션에서는 23일까지‘스마트한

당신의 직감에 묻다’이벤트를 통
해 월드컵 경기시 해당 국가의 골
수를 예측해 맞추면 옥션에서 현금
처럼 이용 가능한 포인트를 증정하
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 경기의
하루 전날인 24시간 동안 응모가

가능하며 경기 종료 후 해당 국가
의 골수를 맞춘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60명에게 1600포인트를
증정한다.
롯데닷컴에서는 S-OIL 보너스 카

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기만 하면
3000만원의 10년치 S-OIL 주유권(1
등), 삼성 PAVV LED TV(2등), 지
펠 마시모주끼 냉장고(3등), 안마
의자(4등), 삼성전자 노트북(5등),
하우젠 버블 드럼 세탁기(6등), 올
림푸스 PEN(7등), S-OIL 3만원 주
유상품권(8등) 등을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선애기자 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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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월 재평가 결과 발표…해당 제약사 매출 타격

1954년 설립돼 56년 동안 명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 온 금강제화 매장이 옆 건물로 이전, 새롭게 문을 열렸다. 랜드로바 매장으로 옮긴
금강제화는 고객들이 슈즈, 의류, 패션소품 등을 자유로이 체험하고 상품을 더욱 편리
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폭을 넓히고 디스플레이 공간을 최적화했다.

명동 상징 금강제화, 새단장



글로벌 이동통신시장에 4세대
(4G) 서비스시대가 도래했다. 미국
에서 6월초 4G 서비스가 본격 가
동되면서 장비는 물론 서비스시장
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터넷 사전인 위키페디아에서

는 4G를 모바일 울트라 브로드밴
드(기가비트 속도) 접속으로 멀티
캐리어 전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하
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들이 고속 데이터 네트
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버
라이즌커뮤니케이션과 스프린트넥
스텔은 대표 3G서비스인 EV-DO를
제공하고 있다. 
AT&T와 T-모바일은 UMTS/

HSDPA를 제공한다. 
EV-DO란 기존 CDMA 200001X에

서 패킷 데이터만 전송하기 위해
진화된 방식으로 북미시장에서 거
의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HSDPA는 고속하향패킷접속을

통해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W-
CDMA나 CDMA보다 훨씬 빠른 속
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3.5세대 이동통신방식이다. 
가장 최신 방식은 리비전

A(Rev.A)로 데이터 스피드를 초당
3.1Mbps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UMTS와 HSDPA는 유럽에서 많

이 사용하는 GSM 기반 네트웍에
서 사용된다. 

이론상 UMTS/HSDPA 시스템에
서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14.4Mbps
까지 가능하다. 
현재 업계에서는 각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실질 속도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
이폰으로 대박을 친 애플이 AT&T
의 3G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T-모바일은 42Mbps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HSPA시스템을 선보
이고 있다. 
관심을 끌고 있는 4G서비스를

통해서는 와이맥스(WiMAX)와
LTE 등 두가지 표준을 사용한다. 
스프린트는 4G 와이맥스 네트워

크를 미국 전역에 구축하고 있다.
모바일 와이맥스는 초당 다운로드
속도 128Mbps와 업로드 속도
56Mbps를 낼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와이맥

스인 IEEE 802.16m에서는 정지 상
태에서 초당 1Gbps를 제공할 수 있
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는 초당
100Mbps의 전송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와

이맥스 서비스가 가능하다. 스프린
트는 자사의 와이맥스 4G 네트워
크를 수개월 안에 뉴욕에서 선보
일 계획이다. 
버라이즌과 AT&T가 도입하는

LTE 방식은 내년 인프라스트럭쳐

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LTE 시스템은 이미 유럽과

동아시아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하
바 있다. 
이론적으로 LTE는 초당 100Mbps

의 다운로드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업로드는 50Mbps까지 가능하다. 
차세대 버전인 LTE 어드밴스드

시스템은 내년부터 공급이 가능하
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4G서비스
도입이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
다는 지적이다. 최첨단기술을 빠르
게 습득하는 얼리어답터가 아닌
이상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
는 소비자가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4G네트워크

의 완벽한 구축에는 수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존
2G와 3G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중
단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

고 싶어도 새로운 서비스로 갈아
타야 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주요 통신사들은 4G 서비스를

개시한다며 엄청난 광고로 소비자
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업체들의 말처럼 4G 서비

스가 새로운 모바일 환경을 열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차세대 모바일 신기

술인 4G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기
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 일고 있다. 
4G 테이프를 먼저 끊는 곳은 스

프린트넥스텔.  이 회사는 대만
HTC의 EVO를 내세워 6월4일 4G
서비스를 실시했다. 
가을에는 버라이즌와이어레스가

3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개시하
고 메트로PCS커뮤니케이션 역시
비슷한 시기 서비스를 실시할 계
획이다. 
4G를 설명하는 말에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용어들이 포함되지만 소
비자에게 있어서 4G는 더욱 빠른
속도로 모바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휴대폰으로 비디오를 전송받아

볼 때 끊기지 않고 볼 수 있으며
데이터를 더욱 빠른 속도로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4G의
매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트 카터 스프린트 4G
사업부 대표는“4G 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이미 3G에서 경험했던
것”이라면서“일반 TV와 고해상도
TV를 볼 때의 차이와 같을 수 있
다”고 말했다. 
고해상도TV로 갈아타면서 높아

진 눈을 바꾸는 것은 힘들지만 그
렇다고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도 어렵다는 것이다. 
카터 대표는“3G에서 4G로의 변

화는 2G에서 3G로 넘어갈 때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별로도 소비자의 체감속도

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프
린트와 버라이즌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3G에 비해 4G의 속도가 빠르
겠지만 AT&T와 T-모바일은 네트
워크 업그레이드 문제로 내년까지
체감속도 상승이 힘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컨설팅업체 PRTM의 댄 헤

이스 애널리스트는“이는 업체들
이 실질 서비스속도에 관심이 있
는 것이 아니라 4G 마케팅을 위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
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는 AT&T
의 네트워크는 이미 포화상태다.
AT&T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데이터 사용량이 폭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효
과는 없다는 평가다. 
이는 AT&T가 올여름 출시할 계

획인 아이폰 4G에 대한 우려로 이
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차세대 아
이폰이 4G 이름만 달고 실제 4G
와이어레스 네트워크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태성 기자 t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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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G 시장 열렸다…6월 시동
모바일울트라브로드밴드기대…실질속도논란도

스프린트넥스텔이 6월 4G 서비스를 실시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4G 서비스 실시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비스 일정

단 말 기

운 영 체 제

카 메 라

칩

화 면

슬 롯

메 모 리

가 격

6월4일

EVO 4G(HTC)

안드로이드 2.1

800만화소

스냅드래곤

4.3인치 터치스크린

마이크로SD(32GB 확장가능)

내장 1GB 

199.99달러(2년 약정)
69.99달러(월)

(10달러 추가시 프리미엄데이터서비스)

스프린트 4G 서비스 개요

세계 모바일 시장에서 인기
몰이에 한창인 스마트폰 전쟁
이 본격화된 가운데 스마트폰
4세대(4G) 경쟁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

는 모델은 대만 HTC의 에보
(EVO) 4G다. 
폴 테일러 파이낸셜타임스

(FT) 칼럼리스트는 최근 기고
한 글을 통해“스마트폰 대중
화로 인해 무선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 현재 3G 망으로는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세계 이동통신
사들이 4G 출시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면서 특히 HTC의 첫
번째 4G 스마트폰인 에보를 높
이 평가했다. 구글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대만의 HTC는 미국
3위 이동통신사 스프린트넥스
텔과 2년 공급계약을 맺고 이
번주 미국에서 에보 4G를 출시
할 예정이다. 
에보는 스트린트넥스텔의 3G

망에서도 훌륭한 기능을 제공

하지만 클리어와이
어의 와이맥스
(WiMAX) 기반 4G
속도가 비디오 스
트리밍, 화상 회
의 시스템 등 모
바일 멀티미디어
를 새로운 차원
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와이맥스의

4G 서비스가 아
니어도 구글 안
드로이드 운영시
스템(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인
에보는 다른 경쟁사 스마트폰
의 장점을 갖춘 훌륭한 터치스
크린을 자랑하고 있다. 
에보는 와이맥스 기능을 내

세워 자사의 기존 스마트폰인 '
드로이드인크레더블'과 'HD2'
애플의 '아이폰 3GS' 리서치인
모션(RIM)의 '블랙베리볼드' 등
과의 경쟁 대열에 가세했다. 
드로이드인크레더블과 마찬

가지로 에보 4G는 퀄
컴의 스냅드래곤
1GHz 프로세서(CPU)
를 탑재했으며 안드로
이드 OS의 최신 버전
인 2.1을 기반으로 빠
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
하다. 
에보 4G는 또 모바일

와이파이(Wi-Fi) 핫스팟
처럼 작용해 8개 기기까
지 연계할 수 있다. 4G
서비스 지역에서 랩톱이
나 넷북을 이용할 경우

무선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
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전
화 통화와 데이터 전송 및 수
신이 동시에 가능하다.
무엇보다 뛰어난 점은 4.3인

치 대형 터치스크린을 바탕으
로 800×480 픽셀 해상도의 선
명한 화질을 제공한다는 것이
다. 기존 HTC의 스마트폰과 같
이 스크린 아래에는 가정용 메
인, 메뉴, 페이지 백업, 검색 등
4개의 네비게이션 터치 버튼이
있다. 
매력적인 스크린 외에도 에

보 4G는 화상 회의 기능을 지
원한다는 차별화된 특징을 갖
고 있다. 스마트폰 전면과 후면
에 카메라가 각각 달려 영상 채
팅에도 용이하다. 뒷면에는 8메
가픽셀 카메라가 뒷면 플래시
옆에 부착됐으며 앞면에는 1.3
메가픽셀 카메라가 장착됐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애플 아이폰, 구글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아시아 4G(4세대) 시장의 발전도
가속화하고 있다. 
4G는 정지상태에서 1Gbps, 이동

상태에서 100Mbps의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
영상이나 양방향 영상통화 등을
모바일폰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꿈의
통신’으로 불린다. 
현재 출시된 3G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10분이
상이 걸리지만 4G 이동통신 기술
을 이용하면 영화 1편을 내려받는
데 몇 초면 충분하다. 
전세계 이동통신 관련업체는 4G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행보를 본
격화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위탁생산업체인

팍스콘은 오는 6월 선보일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4G를 올해 2400만

대 출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과 7개월 만에 아이폰 4G를

지난 한해 아이폰 전체 판매량인
2510만대에 육박한 수준으로 판매
하겠다는 것이다.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HTC는 지난 3월 미 3대 이동통신
업체인 스프린트넥스텔과 손잡고
세계 최초의 4G 모바일폰인 EVO
4G를 선보였다. 
세계 최대 통신시장인 중국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총력전도 격
렬해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7억
700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
보했고 오는 2012년에는 가입자가
10억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세계 2위 통신장비업체인 노키

아지멘스는 중국의 4G시장을 선점
하기 위해 최근 중국 내 연구개발
(R&D) 인력을 현재의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키아지멘스는 또 중국이 자체

개발중인 4G 이동통신 기술인‘시
분할 롱텀에벌루션(TD-LTE)’기
술규격에 맞는 새로운 조립라인을
상하이에 구축할 예정이다. 
애플은 아이폰 4G 출시를 통해

중국에서의 아이폰의 인기를 4G시
장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아이폰은 지난달 중국에서 72만
5358대가 판매됐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차

이나모바일은 엑스포 개막에 발맞
춰 상하이 엑스포 단지를 대상으
로 4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를 실
시했다. 
NTT도코모는 오는 2014년까지

4G서비스에 총 3400억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획기적 와이맥스 기능…아이폰·블랙베리와 경쟁

불붙은스마트폰시장EVO가간다

亞 상용화 박차…中시장 관건
본격서비스확대에는3~4년걸릴듯

업체별 스마트폰 특징
업체 스마트폰 장점 단점
HTC 에보(EVO) 4G와이맥스, 비디오 스트리밍, 다소 부피가 큼, 상대적으로 짧은

4.3인치 터치스크린, 신속한 데이터 배터리 수명, 키보드 배열 불편
처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HTC 드로이드 안드로이드 OS 탑재, 훌륭한 스크린 작은 스크린으로 비디오 감상에
인크레더블 및 통화품질, 8메가필셀 카메라 부적합, 키보드 배열 불편

HTC HD2 4.3인치 스크린, GSM 장착 다소 구식인 윈도우모바일
OS 6.5 탑재

애플 아이폰 3GS 에보 4G보다 사용 용이, 훌륭한 플래시 재생 불가
모바일 브라우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RIM 블랙베리볼드 에보 4G와 달리 쿼티(QWERTY) 키패 뒤떨어진 터치스크린 사양
9700 드로 이메일 전송 용이, 긴 배터리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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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무환경이 대변혁을 예
고하고 있다. 대만 팍스콘 중국공
장에서 연쇄자살사고가 발생하면
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임금체제가 대대
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세계 최대 아웃소싱 전문업체인

대만 팍스콘사의 중국 선전공장에
서 일어난 연쇄자살사고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팍스콘사의 중국 선전 룽화단지

에서는 올해들어 13명이 투신자살
해 그 중 10명이 사망했고 특히 테
리 고우 팍스콘사 회장이 공개사
과를 하는 와중에도 2명이 자살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중국 광둥성 왕양 당서기가“팍

스콘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쇄자
살에 대해 지방정부와 당 및 팍스
콘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와 같
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
지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왕양 서기는“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선전공장에서 일어난 연쇄

자살사고에 중국정부뿐 아니라 애
플과 휴렛패커드(HP) 등 팍스콘사
에 제품생산을 의뢰하고 있는 글
로벌 기업들의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지난 25일 또 1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한 직후 다국적기업들은 일제
히 팍스콘사의 연쇄자살사고에 대
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선전시에서 열린 자살사고

관련 컨퍼런스에서 왕 서기는“근
무환경 개선과 사용자와 노동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기업의
노동조합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인간 중심의 경제발전이 돼야 한
다”고 강조했다. 
팍스콘의 자살사고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팍스콘사의 근

로자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인
월 900위안에 불과해 대부분의 근
로자가 잔업에 대한 직간접적 강
요를 받고 있으며 군대를 방불케
하는 회사의 엄격한 규율이 근로
자의 불만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심리학자들은 팍스콘사의 연쇄

자살이 젊은층에서 종종 나타나는
‘베르테르 효과’와 비슷하다고 봤
다. 같은 또래 동료의 자살이 또
다른 자살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팍스콘사 공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80년대와 90년대 태어난 젊은 농민
공들이다.
전문가들은 경제발전의 과정에

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젊은 농
민공들의 소외감이 커진 것도 원
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젊은 공장 근로자들은 인터넷이

나 TV를 통해 같은 또래 젊은이들
의 화려한 소비문화를 접하면서
자신의 힘들고 외로운 생활에 대
한 고독감과 소외감이 더욱 커졌
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하이 화동사범대학의 리궈루

이 심리학 교수는“중국의 옛날 세
대는 고된 작업에 익숙하고 목표
도 돈을 버는 것에 집중됐다”면서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전과 달리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지만 선전
공장의 근로자들은 이를 분출할
통로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팍스콘 공장의 연쇄자살사고는

중국의 노무관리가 대량생산 시대
의 효율성 중시형에서 벗어나 근
로자 각자의 욕구와 불편사항을
섬세하게 살펴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국형 노무관리로 탈바꿈할 필
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
은 말했다.
정재계의 압력이 심해지면서 팍

스콘은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팍스콘은 앞서 지난달 30일 임

금 20% 인상안을 발표했으나 2일
다시 임금인상률을 30%로 상향조
정했다. 
에드먼드 딩 팍스콘사 대변인은

“임금 30% 인상안은 내부토론에
따른 것”이라며“모두가 새로운
임금인상안이 적용가능하다고 생
각하고 이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

혔다. 
중국정부는 최근 소득격차가 더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중국 내륙의 농촌경제도 최근

발전하고 있어 동부연안의 공장지
역에서 일하려는 근로자들이 감소
해 현지 제조업체들의 인건비 부
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선전지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750위안 수준에서 현재 900
위안으로 올랐다. 
최근 임금인상 움직임에 다른

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피자헛과 KFC로 유명한 윰브랜

드가 중국 북동부 도시에 있는
KFC매장 점원들의 임금을 올리기
로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세계 최대 노트북 위탁생산업체

인 대만의 컴팰 일렉트로닉스의
레이 천 최고경영자(CEO)는“지

난해 이미 최저임금을 960위안으
로 올렸기 때문에 추가 임금인상
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팍스콘사의 연쇄자살사고가 외국
계 제조업체들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CEO는“자

살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지만“팍
스콘 공장은 매우 좋은 공장”이라
며 팍스콘사를 옹호했다. 
CLSA 아시아 태평양 마켓의 제

니 라이 애널리스트는“임금인상
은 팍스콘사의 영업이익을 10% 감
소시키는 영향을 줄 것”이라며“인
건비 상승으로 팍스콘사의 비용이
2~3%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제니 라이는 또“팍스콘 사의 임

금인상은 전체 비용의 25%가 인건
비로 나가는 다른 부품 제조업체
들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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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빠른 경제발전에 따
라 경제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
고 있으며 여기에 임금인상 및 근
무환경 개선 등 노무정책의 변화
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혼다차의 현지 공장 파업

에 중국정부는 이전과 달리 개입
을 꺼리면서 저임금구조 개선을
간접적으로 압박했고 팍스콘사의
연쇄자살사고 조사에 착수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에 소극적이던 이
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일찍

부터 예견돼 왔다. 
개혁ㆍ개방을 한참 추진하던 지

난 1994년에 중국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계약고용제를 도입하
고 퇴직금 없이 직원해고가 가능
하게 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강화하면서 인건비 상승을 억
제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저렴한 인

건비로 중국을‘세계의 공장’으로
성장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경제발전 중

심정책에서 서서히 분배평등 정책
으로 그 초점을 옮기고 있다.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이른바

‘선부론(先富槥, 누구든지 먼저 부
자가 돼라)’에서‘균부론(均富槥,
부를 골고루 분배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지난

2003년 취임하자마자‘조화로운
사회’를 통치이념으로 내걸었고
노동자 권익향상, 도농간 소득격
차 축소 등을 통해 소득분배구조
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8년 신노동
법을 시행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했다. 
신노동법은 장기고용 보장 및

퇴직금 인상과 노동조합 권한 대
폭 확대 등이 핵심내용이다. 
최저임금 표준도 올해부터 올리

고 있다. 이미 상하이와 광둥성 등
중국 11개 성ㆍ시ㆍ자치구가 최저
임금 표준을 10% 이상 인상했다.
그 중 산둥성(21.2%), 광둥성
(21.1%), 후베이시(28.5%) 등 6개
지역은 임금인상률이 20%를 넘어
섰다. 나머지 20개지역도 올해 안
에 최저임금 표준을 올릴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팍스콘사의 연쇄자살사고 및

하층민의 불만이 촉발돼 벌어진
‘무차별 학교 칼부림’사건으로
빈부갈등 및 소득격차에 대한 사
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를 가속화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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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공장’된 팍스콘 공장
13명투신中‘들썩’…노무환경대변혁전망

혼다파업…저임금구조변화시발점

일본 혼다차의 중국 현지부품공
장 파업으로 중국내 노사관계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
다. 
2주간 지속된 혼다차의 파업에

는 1900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해
중국내 최대 파업으로 기록됐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생

산이 파업으로 완전히 중단된 것
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혼다차 파업으

로 중국내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에 변화가 올 조짐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 동안 중국정부는 파업이 발

생하면 경찰을 투입하거나 노사
양측을 압박해 파업을 1~2일안
에 끝내도록 강요해왔으나 혼다
차 파업에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

였다. 현지언론들이 혼다차 파업
에 대해 상세히 보도한 것도 이
례적이다. 
혼다차 현지부품공장 근로자들

은 월 평균 1000~1500위안인 임금
을 2000~2500위안으로 인상할 것
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었다. 
반면 사측은 정규직은 355위안

씩, 비정규직은 477위안씩 각각 인
상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노사협상
이 난항에 부딪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혼다차가 노사협상에서 임금을
24%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근로자들의 조직화된
노동운동과 저임금구조의 변화라
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임금인
상 이외에 일본 주재원과의 차별
및 엄격한 임금관리 체계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났다고 지적
했다. 
현지언론은 혼다차의 광둥성 푸

샨시의 변속기 제조공장에서 근무
하는 중국인 여성근로자의 임금이
월 평균 1000위안인 반면 일본인
주재원은 5만위안에 달해 임금격
차가 50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혼다차 공장 근로자들은 매년

근무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임금
이 정해지는 데 최고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15년의 시간이 소
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샨공장의 한 근로자는“임금

갈등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면
서“각종 수당을 포함한 나의 월
급은 평균 1300위안이며 2년이 넘
도록 임금인상폭이 100위안에 못
미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최고 인상폭인 월 300위

안의 임금인상을 얻기 위해서는
평가등급‘A’를 2년 연속 받아야
한다”며“근로자 중 A평점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8%에 불
과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노동조합격인‘공회’의

역할도 이번 파업을 계기로 변화
할 전망이다. 공회는 그 동안 중
국공산당의 통제하에 노동자 관
리 문제에만 치중했으나 혼다차
의 파업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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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여명 노동자 파업…24% 임금인상 이끌어

혼다 중국 현지부품공장 파업은 중국내 최대 파업으로 노동시장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팍스콘중국선전공장에서연쇄자살사태가발생하면서중국노동시장의대변혁이예상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도 임금상승, 파업 및 연쇄자
살 등 중국의 노무환경이 대대
적으로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
자 비상이 걸렸다. 
일본 혼다차가 파업으로 생

산을 중단한 가운데 베이징 현
대자동차도 부품 납품업체에
서 일어난 파업으로 생산이 일
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베이징현대차에 철제 빔 및

범퍼를 공급하는 성우하이텍
의 베이징공장에서 근로자들
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8~29일 파업을 일으켰다. 
성우하이텍 파업으로 베이

징현대차 완성차 조립라인 생
산이 한때 전면중단되고 다른
협력업체의 라인도 가동이 중
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우하이텍은 노사협상에

서 15% 임금인상안에 합의해
일단 파업이 끝났지만 최근
중국의 노사관계에 변화의 조
짐이 일고 있어 다른 한국기
업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일본 혼다차 현지공장의 파

업에 중국정부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파업이 일어났
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파
업을 조기에 해결하던 모습과
달리 이번에는 관망하는 자세

를 보였던 것. 
전문가들은 중국정부의 태

도변화가 소득격차가 심화되
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중
국정부가 저임금구조를 개선
하기 위해 혼다차의 파업에 개
입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지난해 0.47을 기록했
다. 지니계수가 0.4를 초과하면
불균형한 소득분배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중국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80~90년대에 출생한
젊은이들의 의식구조 변화도
중국 노무환경의 변화를 예고
하고 있다. 
이들은‘1가정1자녀’정책

하에 태어났으며 경제발전과
미디어의 발달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로 이전 세대
보다 자유롭고 소비도 활발히
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근로자들은 또

래 젊은이들에 비해 기숙사에
서 생활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소득도 적어 TV나 잡
지 등 미디어를 통해 볼 수
있는 화려한 소비활동도 할
수 없다. 

배준호기자 baejh94@

정부‘저임금정책’탈피한다
팍스콘사태도화선….최저임금인상행진

韓기업도노무환경변화에비상
부품업체와파트너등영향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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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가‘키스 미 케이트
(Kiss me, Kate)’를 통해 생애 첫
뮤지컬 연기에 도전한다. 아이비
는 오는 7월9일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개막하는 뮤지컬‘키스
미 케이트’에서 로아레인 역을 맡
았다. 
그녀가 맡은 로아레인은 극중

온순하고 여성스러운 말씨로 모
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다.
이 뮤지컬은 셰익스피어의‘말괄
량이 길들이기’를 창작한 뮤지컬

로 이혼한 배우 부부가‘말괄량이
길들이기’공연에 함께 출연하면
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아낸다. 
이 뮤지컬 제작 관계자는“그

동안 아이비를 지켜보면서 꼭 한
번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은 가수
라고 생각했다”며“비앙카 역은
아이비가 가지고 있는 뮤지컬에
대한 열정과 끼를 확실하게 선보
일 수 있는 캐릭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최근 여성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가 선정성 시비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인기 걸그룹 티아라를
비롯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이하
브아걸), 이정현, 신인가수 숙희 등
의 뮤직비디오가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 지정될 정도로 선정성과 폭력
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각 방송사들과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 뮤직비디오들이 청소
년들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7일 온라

인상에 공개된 119개의 뮤직비디
오를 심의한 결과 걸그룹 티아라
의‘보핍보핍(Bo Peep Bo Peep)’
뮤직비디오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로 지정했다. 이 뮤직비디오에 출
연하는 남녀간의 과도한 스킨십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 등 선
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이날 방통심의위는 브아걸

의‘싸인’과 빅퀸즈의‘괜찮아’,
휘의‘늦은 후회’, 토파즈의‘누나
못 믿니’등 4편의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판
정을 내렸다.
브아걸의‘싸인’은 폭행 및 살

인 장면이 다뤄져 유해판정을 받
았고 토파즈의‘누나 못 믿니’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한
장면이 나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배우 겸 모델 마르코와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이희진의 파격
베드신으로 화제를 모은 신인가수
숙희의 데뷔곡‘One love’뮤직비
디오 티저가 최근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1일 오전 엠넷 닷컴을

비롯한 곰TV 등을 통해 공개된
이 영상에서 남녀 주인공인 마르
코와 이희진의 베드신 장면이
1~2초간 스치듯 삽입돼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가수들이 베드신

을 암시하거나 연상되는 장면을
뮤직비디오를 내놓기는 했지만 이
번처럼 파격적인 베드신을 적나라
하게 다룬 작품은 드물었기 때문
이다. 
이달 3일 발매와 동시에 풀버전

이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19세
이상 관람가 버전과 청소년 관람
가 버전 두 편으로 제작됐다. 이는
청소년 유해물로 판정 받기 전 등
급을 분류해 뮤직비디오가 전파를
타는 것과 가수 활동에 미치는 영
향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
된다. 이렇듯 가요계 주 타깃 층은
10대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음반을 사고 듣고 보는

사회적 성향으로 볼 때 방송 부적

격이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
되면 음반제작사들은 손실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뮤직비디오를 성인등급

으로 분류해 심야에 방송을 한다
해도 온라인상에서 다운을 받거나
TV시청 등으로 청소년들의 접근
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 뚜렷한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서 지난달 컴백한 가수 이정

현의 신곡 뮤직비디오도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 부적
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녀의
소속사는“이정현의 정규 7집 앨
범‘수상한 남자’의 뮤직비디오
버전2가 방송국 심의에서 방송 불
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뮤직비디오는 수정을 거쳐 전
파를 타게 됐다. 

박태진 기자 tjpippo@

2PM, 포미닛, 씨엔블루, 비스
트 등 인기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아이돌 스타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잇따라 부상 및 질병
소식을 전해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 이들은 음악 프
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는 만큼 빡빡한 일정
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멤버 준수의 무릎 부상으로 5

인조로 무대에 올랐던 2PM은
막내 찬성까지 장염 판정을 받
으면서 급하게 앨범 활동을 마
무리 지었다. 2PM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찬성이 5월
23일 SBS ‘인기가요’사전 녹화
를 마친 후 복통을 호소해 검사
한 결과 장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찬성은 지난달 31일 퇴
원했으며 6월초부터 시작되는
원더걸스의 미국 투어 공연 오
프닝 무대에 서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최근 컴백한 씨엔블루는 리

더 정용화가 독감과 성대결절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활동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씨엔블루 측은 지난달 25일로
잡혀있던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26일 케이블채널
Mnet 음악프로그램인‘엠 카운
트다운’출연을 취소했다. 앞서
정용화는 성대결절로 컴백 일
정이 불투명했으나 최근 상태
가 호전돼 계획대로 컴백했다.
하지만 무리한 스케줄이 이어
지면서 병세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그룹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

은 최근 경기도 죽전에서 가진
행사에서 옆구리 부상을 당해
서울 모 한방병원 응급실에 실
려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
다.  또 신곡‘하(huh!)’를 발
표하고 활동 중인 여성그룹 포

미닛 멤버 현아와 허가윤도 부
상 소식을 전했다. 현아는 최근
차문에 새끼손가락이 끼는 부
상을 당했으며 허가윤은 연습
도중 눈을 의상에 찔려 안대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포
미닛은 멤버들의 연이은 부상
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강행하
고 있어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조승예기자 sysy@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새 코너‘뜨거운 형제들’이 시청
자들에게 웃음폭탄을 선사하며 폭
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뜨거운
형제들’은 소개팅에 나선 네 명의
싱글남들이 네 명의 품절남들에게
조종을 받아 행동하는‘아바타 소
개팅’편을 통해 익숙한 포맷 속에
서 신선한 재미를 줬다는 평을 받
고 있다. 
지난 3월 첫 방송 이후 8주만에

돌아온‘뜨거운 형제들’은 아바타
개념을 도입해 탁재훈·박명수·

김구라 등 예능 고수들의 명령을
이기광·박휘순·사이먼디 등 예
능 초보들이 수행하면서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아바타소개팅’은 4명의 유부남
멤버들이 소개팅에 나선 4명의 싱
글남들에게 지시를 내려 행동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3
일 방송에서는 소개팅에서 탁재훈,
김구라, 박명수, 한상진 등 4명의
멤버들이 내린 황당한 명령을 수
행하는 이기광, 노유민, 박휘순, 싸
이먼디의 모습이 방송됐다. 

탁재훈·박명수·김구라·한상
진의 거침없고 솔직한 입담과 이
들의 황당한 명령을 수행하는 싸
이먼디·이기광·박휘순·노유민
이 당황스러워 하면서 실행에 옮
기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
서 웃음을 두 배로 배가시켰다. 
예능 고수들과 신인들을 나란히

병치함으로써 기존 예능에서 익숙
했던 캐릭터들을 새롭게 업그레이
드 시킨‘뜨거운 형제들’은 아직
시청률 면에 있어서는 부진하지만
시청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멤

버들의 조합이 신선했고 아바타라
는 소재도 흥미로웠다”, “오랜 시
간 기다린 보람이 있다. 보면서 빵
빵 터졌다”, “오랜만에 일밤을 보
면서 배꼽 잡고 웃었다. 대박 예
감”등 호평이 주를 이뤘다.

조승예기자 sysy@

가수 겸 연기자 비의‘2010
MTV 무비 어워즈’(MTV Movie
Awards, 이하 MMA) 수상 가능
성이 조심스럽게 점쳐 지고 있
다.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

트 측은“비가 6일 미국 LA의 깁

슨 앰피씨어터(Gibson Amphithe
atre)에서 열린 MMA 주최 측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는 이번 MMA 시상식에서

영화‘닌자 어쌔신’으로‘최고의
터프 스타’(Biggest Badass Star)부
문 후보에 올랐다.  관계자들은

비가 주최 측의 공식 초청을 받
은 만큼 수상이 유력하다고 전망
하고 있다. 
한편 미국 LA에서 열리는 제

19회 MTV 영화 시상식‘2010
MTV 무비 어워즈’는 7일(한국시
각)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생중계된다.

조승예기자 sysy@

M/V 수위 아슬아슬“도 넘었다”
티아라‘보핍보핍’, 브아걸‘싸인’등선정성논란…청소년유해매체물판정

(뮤직비디오)

아이비 생애 첫 뮤지컬 배우 도전
내달9일개막하는‘키스미케이트’출연

비, ‘MTV 무비어워즈’공식초청…수상유력
7일 오전 국내 최초 MMA 실시간 생중계

일밤 새 코너‘뜨거운 형제들’폭발적 반응
‘아바타소개팅’폭소만발, 시청자호평이어져

아이돌스타건강에적신호켜졌다
씨엔블루 활동 일시중단, 포미닛 부상 투혼

혼성그룹 코요태가 2인조로 재
편성돼 미니음반‘코요태 어글리
(Koyote Ugly)’를 10일 발표한다.
코요태의 소속사인 PK미디어는

지난 1일 여성 멤버 신지와 제대
후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 김종민 등 두 멤버로 새 앨범
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지
와 김종민이 호흡을 맞추기는 2006
년 9집 이후 4년 만이다.
나머지 한 멤버인 빽가는 지난 1

월 뇌수막종 수술을 받아 건강상
의 문제로 음반에 참여하지 못하
지만 이번 음반의 재킷 사진 작업
에 참여했다.
이번 음반에는 유명 작곡가 김

세진과 박근태, 주영훈 등이 참여
했으며 타이틀곡‘리턴’등 코요태
스타일의 신곡 5곡이 수록됐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코요태2인조재편성미니앨범발표

2PM 탈퇴한재범
촬영차 11일귀국

남성그룹 2PM에서 탈퇴한
재범이 영화‘하이프네이션’
의 출연을 위해 오는 1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팬들
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재

범이 10일 현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으로 알
고 있다”며“11일 한국에 도
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미국

에서 한국행 티켓을 구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았고 현지
에서 일정이 생기면서 귀국
일정이 당초보다 조금 늦어
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범은 지난달 말

미국의 DMW와 현지 매니
지먼트 계약을 맺으며 연예
활동을 재개했다.

조승예기자 sysy@



지난 2000년 12월 설립된 베이직
하우스가 창립 10년 만에 중국 의
류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며
제 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업체들의 국내 시

장 성장 한계를 뛰어넘는 해결책
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여 왔으
나 눈에 띄는 결과를 낳지 못했다.
한국에서와 중국에서의 유통망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이직하우스는 2,3선 매

장으로의 진출 성공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1선 매장에도 진출해 중국 내
에서 국내의류 업체 중 유일하게
중국 진출 성공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상장 업체로 성장했다.
베이직하우스는 지난 2000년 런

칭 이후 해마다 3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 설립 5년만인 2005년
12월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최단기간 매출 1000억 돌파, 최

단기간 150개 매장 확보하며 시장
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4년 볼륨케주얼 매출 1위로

등극하고, 중국에 첫 1호점을 개설
했다. 상장 이후인 2006년엔 사우
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러시아,
쿠웨이트에도 진출하며 해외 시장
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2007년‘베이직하우스’

매출이 전년 대비 14.7% 감소한데
이어 2008년에 적자로 돌아섰다.
2007년까지 성장세를 이어오던

‘마인드 브릿지’마저도 매출이 역
신장했다.
특히‘베이직하우스’의 경우 비

효율 매장 정리를 통한 매장당 효
율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
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은 저가에도 불구하고 베이직한
캐주얼 의류보다는 디자인적 감성
이 가미된 캐주얼 의류로 소비자
의 선호도가 이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또한‘마인드 브릿지’의 경우 예

상보다 빨리 브랜드의 정체기가
다다른 것은‘마인드브릿지’가 초
창기 시장에 진입했을 때와는 달
리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복종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많이 등장하면
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해외 중저가 캐주얼 국내 진출

은 위협 기존에는 고가의 해외 브
랜드들만이 국내 진출을 했던 것
에 비해,  ‘갭’, ‘자라’, ‘유니클
로’와 같은 글로벌한 브랜드력을

갖춘 중저가의 캐주얼 브랜드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저가 캐주얼
브랜드들이 위협을 받은 것이다. 
특히 부진한 의류소비 심리 가

운데서도 해외 브랜드에 대한 높
은 선호도, ‘저가’보다는 감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의류
소비 패턴으로 인해 저가 베이직
캐주얼 브랜드의 입지는 좁아졌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진출한 중국

시장에서 햇볕이 들기 시작했다.
캐주얼브랜드인‘BASIC HOUSE’

는 2000년 9월 1호점 오픈 이후
2010년 3월말 현재 114개점을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캐주얼
브랜드다.
‘MIND BRIDGE’는 당사의 제2브
랜드로 2003년 8월 1호점 오픈 이
후 2010년 3월말 현재 81개점을 운
영 중인 비즈니스캐주얼 시장의
선두 브랜드다. 
‘VOLL’은 2006년 2월 런칭해
2010년 3월말 현재 100개점을 운영
중인 성인여성 캐주얼 브랜드며
2007년 2월 남성 토탈 코디네이션
브랜드‘THE CLASS’를 런칭해
2010년 3월말 현재 72개점을 운영

중이다. 이 4개의 브랜드는 런칭
시기 및 성장의 역사가 다른 관계
로 각각 상이한 판매 전략을 펼치
고 있다.
BASIC HOUSE와 MIND BRIDGE

는 각각 런칭 11년차, 8년차의 성
숙기에 접어든 브랜드로 매장수
확장을 통한 매출증대 전략보다는
브랜드 선호도를 강화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기존고객의 가치를 개선
하거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규고
객층을 발굴함으로써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한편,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해

외진출을 더욱 가속화해 해외매장
을 확충하고, 홀 세일(Whole-Sale)
수출영업을 강화하는 글로벌 전략
은 두 브랜드 공통의 판매전략이
라 할 수 있다.
VOLL은 30대 기혼여성을 목표시

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 시
장의 소비패턴을 고려해 할인점을
통한 유통망 확대를 모색하고 있
다. 또한 주거 밀집 지역을 대상으
로 한 지역밀착형 가두점을 개발

해 나아갈 계획이다.
THE CLASS는 2007년 2월 런칭

해 중심상권에 집중하여 가두점
및 직영점 위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갔으며, 2010년 3월말 현재 72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04년‘베이직하우스’브

랜드(여성복)로 중국 시장에 첫
진출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

평균 약 86%의 높은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베이직하우스는 2,3선 매장으로

의 진출 성공으로 브랜드 인지도
를 확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1선 매장에도 진출해 중국 내에서
국내 의류업체 중 비상장업체인
이랜드 뒤를 이어 중국 진출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유일한
업체다.
2010년 베이직하우스는 약 226개

의 매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2010년 기존 4개의 브랜드에서만
약 200개의 매장 확대가 전망된다. 
중국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

기대비 40.4% 성장했는데 이는
2009년 1분기 중국 매출액 성장률
이 분기 중 가장 높은 42.9%를 기
록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
우 고무적이다.
1분기 이후 매장 수 확대는 지속

돼 4월 말 기준으로도 매장수는 총
523개로 3월 말 대비 약 20개 확대

됐다.
특히 올해 2010년 중국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1%대를 기록할 것
으로 전망한다. 이렇듯 중국 영업
이익률은 높은 이유로는 중국내
100% 생산을 통해 원가율을 절감
(무관세)할 수 있으며, 소비자 배
수가 평균적으로 5.5배수로서 국내
(약 3배수) 대비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높은 브랜드 인지도로

백화점 수수료율이 약 20%로 글로
벌브랜드의 수수료율인 약 18%에
근접해있기 때문이다.
중국 자회사의 실적 개선에 힘

입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역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
다. 중국법인(지분율 100%)의 1분
기 매출액은 381억원(+25.9%), 영
업이익 105억원(+37.5%), 순이익
72억원(+15.1%)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분기에는 위안화 대비 원

화가 강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

제 중국 법인의 매출 증가율은
40.4%에 달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성장세는 매우 놀랍다는 설명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중국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7.5%(지난해 1분기
25.2%)를 기록, 수익성이 개선됐
다. 대신증권 정연우 연구원은“최
근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중국에
서의 성장스토리를 감안할 때 상
승여력이 충분하다”며“주가 조정
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국내 부문
실적 부진도 1분기를 저점으로 점
차 개선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우증권 유정현 연구원은“2분

기부터 본격적인 봄 옷 판매 증가
로 내수 부문의 실적이 턴어라운
드(turnaround)할 것”이라며“제 2
의 이랜드로서 베이직하우스의 중
국 성장 모멘텀과 위안화 절상 가
능성까지 고려하면 투자매력은 매
우 크다”고 강조했다.
토러스투자증권 박수민 연구원은

“최근 시장 조정에 따라 주가가 고
점 대비 약 10% 조정을 받았지만
이는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것”이라
며“중국 모멘텀과 앞으로 개선될
국내 영업 상황을 고려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최영희 기자 chaos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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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하우스, 中시장 개척해 재도약 한다

베 이 직
하우스는
B a s i c
H o u s e ,
M i n d
Bridge 등
4개 브랜
드를 보유

한 중저가 캐주얼 전문업체이
다. 2009년 기준 매출액 1730
억원과 영업이익 38억원, 순
이익 89억원을 시현했다. 국
내 시장에서 중저가 캐주얼
시장 경쟁 심화와 해외 소싱
원가 부담으로 인해 국내 영
업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그
러나 동사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국내보다도 중국 시장
에서의 선전에 기인한다. 
중국 의류 소매 판매액은

2004년부터 고성장을 시현하
고 있다. 중국의 1인당 연간
의류소비 규모는 13만원 수준
에 불과해 향후 소득 성장과
함께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다. 베이직하우스는 현재 중
국 시장에 Basic House, Mind
Bridge, I’m David, Voll 네개
브랜드를 출시했으며 가을에
Basic House Kid를 출시할 계
획이다. 

국내에서는 중·저가 캐주
얼 시장에 포지셔닝한 반면
중국 시장에서는 고가 프리미
엄 브랜드 전략으로 백화점
유통망을 공략하고 있다. 
고가 포지셔닝에 성공하여

수익성도 높아 영업이익률 기
준 25% 이상을 확보하고 있
다. 중국 자회사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2006년 120억원, 23
억원에서 급증해 2009년 매출
액은 1203억원, 순이익 197억
원에 달했다. 
중국 내 매장수는 국내 매

장수를 초과한 53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700개 매장을 확보한다는 계
획이다. 특히 긍정적인 점은
순차적인 일련의 브랜드 출시
에 성공해 기존점 매출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어 매장 확
대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
상된다. 
2008년 기존점 매출 증가율

15.3%에서 2009년 9.6%로 둔
화됐으나 1~2월 재차 24%로
확대되어 긍정적이다.  주력
cash cow인 여성 고가 정장
및 캐주얼 베이직하우스의 기
존점 매출 증가율도 2009년
7.6%에서 2010년 20%대로 확

대되었고 중고가 남성 정장
및 캐주얼 Mind Bridge, I’m
David 기존점 매출이 2009년
16%, 28%에서 40% 증가세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복 부문이 브랜드 인지

도 제고와 소비 호조로 매출
증가가 가속화, 동사가 계획
하는 매장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
적이다. 
2010년 중국 법인 위안화

기준 매출액이 전년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원화
기준 지분법 이익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260억원으로 전
망하고 있는데 무리 없이 달
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직하우스에 대해 투자

의견‘매수’를 제시하며 목표
주가 1만1500원을 제시한다. 
목표주가 1만1000원은 2010

년 EPS 1243원에 목표 PER
9.3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중국 자회사 가치와 국내

영업 가치를 합산하여 산출했
는데 가치 산정 시 국내 영업
부문은 낮은 이익 가시성을
고려하여 30% 할인했고 중국
법인 가치 산정 시에는 우리
Universe 평균을 적용했다. 

중저가캐주얼시장포지셔닝성공
목표주가1만1500원‘매수’의견

애널리스트가 본 베이직하우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분기별 매출액 및 EPS당기순이익률(%) 매출액 (단위:원)

481억

311

2009년6월

EPS (주당순이익)

361억

-208

2009년9월

474억

130

2009년 12월

357억

279

2010년 3월

2000년이후해마다매출3배증가추세
주가·고점대비10% 조정…추가상승충분
中법인영업이익률27%…실적1분기바닥



“우리는하나의단계에집착하지 말고다음, 다음으로 나아가야만한
다. 생성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에만 안주
해서는 적응력을 잃어버린다. 항상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인
간만이안이에서탈피할수있는것이다.”
(연강박두병회장이자주인용한헤르만헤세의말)연강박두병 <제15화경쟁사를누르다> 글·만화유영수

기업가 정신의 실천적 선각자
┃두산그룹편┃

만화창업열전 제202호2010년 6월 7일월요일22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 뉴스
경제신문

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과 투자의 파트너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www.etoday.co.kr 150-774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4-4 태양빌딩9F TEL (02)784-1002 FAX (02)784-1003

화이팅!코리아창업주에게배운다



대기업 총수들의‘메시지 경영’
이 재계의 주요 현상으로 자리 잡
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기업의 1인자가 짧은 말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
지 경영은 해당 기업의 이미지나
핵심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오
너의 대외적인 존재감도 부각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 총수가 던지는 메시지는

곧바로 대규모 투자 등으로 구체
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다.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의

‘메시지 경영’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경영에 복귀하면
서 던진 `위기 메시지’를 계기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삼성그룹

의 신사업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
면서“다른 글로벌 기업이 머뭇거
릴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경영

에 복귀하면서“지금이 진짜 위기
다. 글로벌 일류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던 위기의식의 연장
선상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회장의 일성(一聲)은 곧바로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발표로
이어졌다.
2020년까지 친환경, 건강증진

관련 신사업 분야에 23조원을 투
자하는 동시에 올해 반도체와
LCD, 연구개발 분야에 26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사상 최대 규
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도 도요타 리콜 사태를 계기로
‘품질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 2월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 준공식에서는“최고 품질의
차를 생산하라”고 지시했고, 3월
현대차 러시아공장 건설 현장에서
는“판매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
한 초석은 바로 품질”이라고도 했
다.
최근에도“품질은 우리의 자존

심이자 기업의 존재이유다. 품질
만큼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
는 각오를 다져달라”고 하는 등
품질에 방점을 찍는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도전’과‘혁신’도 대
기업 총수들이 중요하게 던지는
메시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

월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우리
의 10년 뒤를 예측하려면 지금 회
사 곳곳에 뿌려놓은 신규사업 아
이템을 보라”며“이 중 어느 하나
는 10년 뒤 성장해 있을 것”이라
고 미래를 바라보는 도전의식을
강조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지난달

26일‘G스킬올림픽’에서“상상력
을 발휘해 과감한 혁신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구 회장은 지난 1월에도“소수

리더 만으론 변화를 주도할 수 없
다”며“모든 구성원이 고객 가치
에 몰입해 자유롭게 상상해야 변
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주 기자 ahnkj@

일본어 공부에 푹 빠진 남대
문시장 상인들이 늘고 있다.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가

지난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남대문 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총
25강좌에 걸쳐 실시하는 기초
일본어 회화 무료교육이 남대문
시장 상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
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중구상공회측은“40여명짜리

강좌개설에 120여명이 줄을 서
는 등 일본어에 대해 뜨거운 관
심을 보이고 있다”면서“심지어
수강은 못해도 교재만이라도 받

아가겠다는 상인도 꾸준히 늘고
있어 교재를 수백부 추가 인쇄
주문을 넣어야 할 판”이라고 즐
거운 비명을 질렀다.
교육은 이혜숙 강남파고다학

원 강사가 담당하며 실용회화를
익히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식으로 진행된다.
상공회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

성화 차원에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동대문시장으
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다.
김재용 서울상의 중구상공회

회장은“남대문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외국 관광객에 의존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
어 교육은 필수”라며“앞으로
중급, 고급 등 단계별 심화 교육
과정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
다.
상공회는 하루 평균 5000여명

에 달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남
대문시장에 들러 인삼, 김, 김치
등 식료품과 가죽제품, 가방 등
을 쇼핑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심홍수 기자 s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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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들의 寸鐵같은‘메시지 경영’ “이랏샤이마세”…남대문상인은‘열공中’

이건희“과감하게투자해서기획를선점해야”
정몽구“품질은자존심이자기업의존재이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주식 보유로 올해 지급받는 배당
금이 역대 최고액인 874억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매출 500억원

이상의 상장사와 비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2009 회계연도 배
당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1억원 이
상을 기록한 배당부자는 모두 970
명이었다. 
이 중 100억원이 넘는 거액 배당

부자 15명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의
배당금 수령자는 209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상장사에서 866억9000만원, 삼성
SDS와 삼성종합화학 등 비상장사

에서 7억1000만원 등 총 874억원에
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상장사
에서 292억1000만원, 비상장사에서
83억6000만원 등 375억7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올
해는 전년보다 132.6% 늘어났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

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상장사에
서 333억원, 현대엠코 등 비상장
사에서 42억원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받아 총 375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현대중

공업에서 287억4000만원을 받아 3
위였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상
장사 184억7000만원, 비상장사 3억
4000만원 등 188억1000만원으로 4

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상장
사 89억5000만원, 비상장사 96억
7000만원 등 186억2000만원으로 5
위였다.
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
래에셋맵스자산운용으로부터 163
억원을 받게 돼 전체 순위에서 6위
에 올랐다. 
이어 정몽진 KCC그룹 회장이 상

장사와 비상장사 배당금을 합쳐
136억6000만원, 구본준 LG상사 부
회장이 133억1000만원, 김상헌 동
서 회장이 114억3000만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112억9000만원으
로 뒤따랐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이건희삼성회장올해배당금874억원1위
재벌닷컴조사, 1억원이상970명…2위는375억의정몽구회장

“석유화학업계에도 시장 지배력
을 가진 곳이 나올 수 있고, 또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글로벌 기
업이 탄생할 수 있다. 현재 직원
들에게 석유화학업계의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범식(62·사진) 호남석유화학

사장의 말이다. 호남석유화학을
업계 1위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목
표를 내세운 것이다.
롯데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인

호남석화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에 실패한 이후에도 풍부한 자금
으로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
(M&A)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는“(M&A를 위해) 동남아시

아나 중동을 보고 있으며 우즈베
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가 석유화학사업 하기에 여건이
좋아 보인다”면서“기회가 되면
일본도 괜찮다고 본다”고 강조해
M&A를 꾸준히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범식 사장은 서울대 화학공학

과를 졸업하고 1971년 한국종합화
학에 입사했다. 이후 호남석화 부
사장, 현대석유화학 사장을 거쳐
지난 2007년부터 호남석화 사장을
역임해왔다. 30여년간 석유화학을
경험해 온 자산이 있는 것이다.
자금면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가

능하다. 호남석화는 현재 10억 달
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
비율도 낮은 수준이다. 정 사장은
“1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다 부채비율이 50%인 점을 감안,
부채비율을 100% 정도로 끌어올
린다면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의 조
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母) 그룹인 롯데그룹의 전폭

적인 지원도 크다. 롯데그룹은 주
력 화학계열사인 호남석화에 대규
모 설비투자를 단행하는 한편 케
이피케미칼의 해외 화학기업
M&A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M&A설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초에는 국내 최대 NCC 업체인 여

천NCC 인
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
려 졌 으 며
올해 초엔
금호석유화
학 인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는 호남석화는 어려웠던 시기

에 과감한 M&A를 통해 몸집을 불
려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LG
화학과 공동으로 현대석유화학(현
롯데대산유화)을 인수한 것이 대
표적이다. 그리고 2004년에는 케
이피케미칼을 인수했으며 최근엔
롯데대산유화를 합병한 바 있다.
그 결과, 호남석화는 올해 1분

기 영업이익 2462억원으로 전년대
비 60.4% 늘어나며 종전 최대치였
던 작년 2분기의 2249억원을 웃돌
았다. 매출도 전년동기보다 46.1%
늘어난 1조8034억원의 경영실적을
거뒀다.

안경주 기자 ahnkj@

“동남아·중동 등지서 M&A 적극 나설 터”
정범식호남석유화학사장의'1등기업의꿈' 

▲오세훈(서울시장 당선자) =“사실상
패배했다”(3일 당선이 확정된 후 소
감문에서 한나라당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많이 낙선한데 책임
감을 느낀다며)

▲화요비(가수) =“거짓말하기 힘들
었다”(3일 연인 슬리피와의 결별 사
실을 공식 발표하며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자꾸 슬리피에 관한 이야기 나
와 더이상 거짓말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들었다며)

▲하토야마 유키오(일본 전 총리) =
“이제는 총리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
로서 트위터를 할 생각”(2일 총리직
사퇴를 표명한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계속 많은 사람들과 트위터로
소통하기를 바란다며)

이재영 기자 ljy0403@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이 미
국판‘싸이
월드’인 페
이스북 계정
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
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이 유명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인 페이
스북에 계정을 개설한 지 몇 시
간 만에 2만명이 넘는 이용자들

의 환영을 받았다며 2일(현지시
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부시의 포스트에는 부시가 퇴

임 후 20개주와 8개국을 방문하
고 65차례 연설했다면서 부시의
근황을 소개했다. 
그리고 부시가 클린턴 전 대통

령과 함께‘클린턴 부시 아이티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논의중이
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자신의 회고

록인 ‘결정의 순간들(Decision
Point)’초고를 마무리 지었다”고
최근 활동을 소개했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은 가장 선

호하는 사이트로‘클린턴 부시

아이티 기금’과‘바바라 부시 재
단’을 꼽았다고 BBC는 전했다. 
이날 부시 전 대통령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에도 5000
명이 넘는 팔로워가 등록하면서
부시에 대한 네티즌들의 깊은 관
심을 반영했다. 
하지만 부시 전 대통령 대변인

은“부시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
계정을 연 적이 없고 트위터 이
용계획도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한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개월 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을 자신의 트위터로 초청한 것으
로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 네티즌
들의 관심을 끌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부시“이제페이스북이나할까”
개설하자마자 2만명 몰려

미국 전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
(62)와 그의 아내 티퍼 고어(62)
가 파경했다. 
미국 연예주간지 US매거진은

엘 고어 부부가 결혼생활 40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보도했
다. 이들 부부는 1970년 화촉을
밝혔고 슬하에는 4명의 자녀가
있다.
고어는“상호간에 합의를 봤으

며 둘다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
정이다”고 발표문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들은“우리 두 사람

과 기족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기를 요청한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만 말했다.

강기령 전
현대건설 전무
가 경남기업
플랜트사업 총
괄 부사장에
선임됐다.

강기령 부
사장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
울대 공과대학(기계전공)을 졸
업하고 지난 1978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이란 사우스파 가스개발
공사, 리비아 멜리타 가스공사
현장소장, 플랜트본부 부본부장
(전무) 등을 거치는 등 31년 동
안 플랜트 현장과 사업관리 업
무를 담당해 왔다. 

엘고어전 부통령파경 강기령경남총괄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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